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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은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과

학연구소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주의 인문학Humanities of Migration’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은 이주에 관한 정주 중

심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이동성 중심의 새로운 인문학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1단계 연구에서 사업단은 ‘이주와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 아래, 중심주의와 탈경계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주자들의 일상에서의 문화적 상상력과 실천, 이주를 통한 

지적 상상력의 확장과 수용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다섯 번째 총서는 이러한 1단계를 마무리하

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들을 모아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 5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사업단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

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식>에서 발표되었던 주

요 연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서도 11인의 학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

로 참여하였다. 말레이시아, 미국, 알제리,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 등 8개 국가에서 각각 철학, 문학, 역사학, 사회학, 인류

학, 미디어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인간의 이주 과정에서 발

생하는 감정과 정동, 이들의 문화적 실천, 그리고 이주민들의 신체 

혹은 문화에 내재된 지식의 이동이 이주민과 이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고찰되었다. 이후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발표 자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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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요청이 있었기에 이번 총서를 통해 더 많은 연구자들과 주

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총서는 이

주의 인문학 사업단의 1단계 연구를 총괄하는 계기도 되는 만큼 국

제학술대회 이후 발표된 국내 연구자들의 관련 논문 세편도 추가하

여 함께 출간하게 되었다. 

총서의 전체 주제는 <이주의 시대: 문화, 감정, 지식의 이동>이

며 3부로 구성하였다. 1부 ‘이주의 철학과 윤리’에서는 각각 철학, 

정치학, 사회학의 관점에서 이주 중심의 패러다임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윤리적, 문화적 논의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2부 ‘문학을 

통한 전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탐구’는 시기와 장소는 각각 다르지

만 공통적으로 문학 작품에 드러난 혹은 문학 작품을 이동시킨 디

아스포라의 역사적 경로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한다. 3부 ‘다양한 문

화자본의 모빌리티’는 소비 상품과 음식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 이주

민의 문화자본으로서 어떻게 그 자체의 모빌리티를 실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부의 첫 글은 토마스 네일의 글로 시작한다. 토마스 네일은 본 

사업단이 강조해 온 이동 중심의 패러다임을 자신만의 철학적 이론

으로 발전시켜 온 신진 철학자이다. 기조 강연으로 초청되어 발표

한 ｢이주, 그리고 이동의 철학｣은 이동의 철학을 이주에 좀 더 초

점을 두고 발전시켰다. 이주민을 가로 막는 영토적 혹은 인식론적 

경계에 주목하면서 이 경계들이 견고한 물적 토대에 기반한 고정적

인 존재로서 이주민을 축출하거나 제거하는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

니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사회적으로 구성됨을 밝히고 있다. 이러

한 경계의 재구성을 통해 이주자의 위치 역시 유동적임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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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라제시 C. 슈클라는 ｢이주와 문화의 윤리학｣에서 캐나다 퀘벡

의 사례를 통해 다문화주의 연구자들의 논의가 보여주는 윤리적 판

단과 현실적 조건의 모순에 대해 분석한다. 이주민과 소수자 시민의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 및 집단 권리를 자유주의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하는지에 대해 슈클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이민자의 사회적, 

정치적인 삶에서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와 불완전성

도 간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틀을 다

시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다문화

주의가 논의되고 정책적으로 적극 도입되었던 캐나다의 사례는 다

문화주의의 이상적 원칙의 현실 적용에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

어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에도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윤의 ｢모빌리티 턴과 이주의 윤리학｣은 최근 등장하고 있는 모

빌리티 패러다임과의 관계 속에서 이주의 모빌리티를 성찰하고 있

다. 현대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주를 인간의 정상적이며 지배

적인 상태로 보던 패러다임이 사람은 물론 사물, 사상, 문화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동 중이며 이러한 이동성의 시각을 중심에 두어야 한

다는 모빌리티 턴이 2000년대 이후 주목받고 있다. 모빌리티 턴이 

자신의 학문적 영역으로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는 다양한 이동의 형

태들인 도시에서의 걷기, 사물 및 지식의 이동, 관광 혹은 여행, 그

리고 이주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주의 모빌리

티는 좀 더 장기적이고 반복적이며 생존의 문제들을 드러냄으로써 

윤리적, 정치적 판단을 미룰 수 없는 이동의 복합성을 보여주며 동

시에 정주에 대한 성찰을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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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는 문학 작품을 통해 이주를 바라보는 연구들로 구성하였다. 

펠라 베나베드의 ｢네그리튀드의 미그리튀드｣는 분석대상이 된 소

설이나 복잡한 인종적 정체성들을 드러내는 용어들 모두 국내 연

구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 열강의 식민지

배와 인종적 차별은 아프리카인들의 복잡한 이주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1930-40년대를 관통하는 두 소설 샤일라 파텔의 미그리튀

드와 나디파 모하메드의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은 아프리카 이주

민의 서사를 여성주의적·반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학 운

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에 관한 문학적 상상이 이주 

수용국에서 화해와 치유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를 확립할 가능성이 

있을지 탐문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비에슈첵의 ｢이주, 그리고 정치

적 행위로서의 문학 번역과 수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향 아래 놓인 폴란드에서 서유럽으로 이주했던 폴란드 지식인들

의 망명 생활을 배경으로 한 문학 활동의 의미를 검토한다. 이들 

망명 지식인들은 해외에서 폴란드의 민족 문화를 보전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외국 작품을 폴란드어로 번역

해 공산화된 폴란드에 확산시키는 사상의 이동을 추구하였다. 이 

시기 문학 작품의 창작과 번역은 폴란드 독립 추구의 중요한 방편

이 되었다. 또한 세계로 흩어진 폴란드 이주자들의 공동체를 구성

하고 폴란드 국내 정치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셩 

메이 마의 ｢권총을 찬 피난자, 남근을 가진 노병: 1949년 즈음의 

대만의 귀신｣은 1949년 중국 공산화 직후 대만으로 이주한 국민당 

군인과 가족을 바라보는 대만인의 시선을 당대 문학작품과 역사적 

기록을 통해 분석했다. 일본의 점령에서 해방된 대만 내성인의 입

장에서 국민당 군인들은 또 다른 점령 세력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난민이었다. 전후 대만에서 국민당 군인이 차지하는 이러한 이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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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마는 “권총을 든 난민”이라는 압축적 표현으로 잘 포착하였

다. 현 시점에서 같은 국민으로 호명되는 대만인들 내부에 깊숙이 

자리한 내성인과 외성인의 구분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이

주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부에서는 이주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음식, 그

리고 정치적 사상의 이동성과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분

석들을 만날 수 있다. 미나 로세스의 ｢필리핀의 텅 빈 이탈리아식 

빌라가 집일 때: 재이탈리아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소비 기호학, 

1980년대~2018년｣은 이탈리아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필

리핀 여성들이 고향 마을에 이탈리아식 빌라를 짓고 고국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비싼 선물과 성대한 파티를 개최하는 등 과시적 소

비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탈리아에서 힘든 노

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탈리아인 고용주의 소비행동을 학습하고 

모방함으로써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나름 자신의 문화자본을 축적

하게 된다. 이들의 과시적 소비는 이탈리아에서의 자신의 ‘낮은’ 지

위는 물론 노동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적어도 필리핀 고향 마을에서

는 지워버리고 학습된 중간계급의 면모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권은혜는 ｢음식 문화의 이주와 전유｣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화

의 한 현상으로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음식 문화와 및 식생

활이 주요 이민자 수용국인 영미권 국가에서 소위 에스닉 음식으로 

소개되고 그 사회의 주류 음식 문화에 편입되어 소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음식의 문화적 전유와 이로 인해 발생

하는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을 다룬다. 조규태의 ｢손병희의 근대화 

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확산｣은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고, 

갑진개화운동 후 천도교를 창시하였던 천도교의 3세 교주 손병희의 

근대화 운동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의 확산에 대한 글이다. 손병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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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운동 후인 1890년대 후반 평안도 등 서북 지역에 동학을 

포교하면서 미국의 선교사 혹은 기독교인을 통해 서구의 사상과 지

식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문화와 문명을 경험해보기 위

해 1901년 조선을 떠나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도 미국행은 좌절되

었지만 그곳에서 문명론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수용하였다. 이는 

이후 천도교 내에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수용되어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손병희의 

이동과 결합하여 그를 통해 천도교 내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주는 이주자 뿐만 아니라 상품과 음식으로 대표되는 문화 

그리고 사상과 지식의 이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은 이주와 이동의 패러다임을 인문학적 관

점에서 성찰하고 대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총서 발간을 지속하고 

있다. 발간된 총서들이 대학의 이주 관련 수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의 주요 도서관에 기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올해에도 총서 발간 작업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국제학술대회에서 학술적인 전문 내용으로 구성된 

발표를 동시통역하고 이후 발표 원고의 번역 작업을 진행해 준, 번

역협동조합과 이후 원고의 감수 및 편집을 맡은 이주의 인문학 사

업단의 연구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총서를 위해 귀한 글을 보내 

주신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6월 

이주의인문학사업단 단장

황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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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그리고 이동의 철학 

토마스 네일 Thomas Nail

덴버대학교 University of Denver

서  론

우리는 경계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온갖 종류의 영토적·정치적·사

법적·경제적 경계가 말 그대로 21세기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을 정의

한다. 세계화가 찬양되고 국제적 이동성의 필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형의 경계들이 존재한다. 수

마일의 새로운 철조망, 수 톤의 새로운 콘크리트 방호벽, 수많은 연안 

구금소, 생체여권 데이터베이스, 학교와 공항에, 또 전 세계의 여러 도

로를 따라 설치된 모든 종류의 검문소 등 지난 20년 동안, 특히 9/11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의 새로운 경계들이 출현했다.

오늘날의 사회적 이동성은 모든 곳에서 분열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의 집과 제도, 그리고 국가를 에워싸는 영토적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 

이동성은 정치적으로 군사 분쟁과 국경 장벽, 그리고 출입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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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출된다. 또 사법적으로는 신분증(비자와 여권)과 구금소(와 감옥), 경

계로 나뉘어진 시간대들의 전체 일정표에 의해 제한된다. 무엇보다 중

요한 건 이동성이 경제적인 신축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오

늘날 사회구조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는 시장·치안·경호·정

보 경계의 급속한 부침에 따라 팽창하거나 수축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주자의 형상The Figure of the Migrant과 경계의 

이론Theory of the Border의 핵심에 놓여 있는 상호 관련된 두 개의 테제

를 제출하고자 한다. 하나는 경계와 이주자가 사회적 구성력을 갖는다

는 것이다. 즉, 그들은 하향식 권력 구조에 의해 산출되는 수동적 효과

에 불과한 게 아니다. 이는 역사적이고도 개념적인 논점이다. 국가가 

존재하기 전에는 애당초 이주자들이, 또 국가를 생산한 다양한 경계짓

기의 과정들이 있었다. 국가 또는 여타의 사회구성체가 확립되고 나서

야 그것들은 경계를 재생산하고 인구의 일부를 이주자들로 축출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계는 사회 자체의 재생산과 팽창에 요구되는 물

질적이고 동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계와 이주자는 국가에 

선행하고 이를 넘어선다. 이들이 없다면 영토도 민족도 국가도 존재하

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심지어 팽창하

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이주자 잉여의 축출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 예

컨대, 이주자들은 국가 내에 거주하면서 구성적인 사회적 노동을 국가

에 제공하지만 영토적·정치적·사법적·경제적 경계를 따라 무수한 주변

화를 겪는다. 이주자들은 시민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사회구성체를 

수행하고 재생산하도록 만들어진다. 또 시민은 스스로를 자신의 기원이

자 법의 토대로 천명함으로써 자신의 식민적 과거를 숨기려 애쓴다.

두 번째 테제는 오늘날 이주자의 위치가 급속도로 증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는 경계 역시 빠르게 증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계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이주자의 종류도 늘어나며 그 역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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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은 동일한 사회적 이동성mobility 체제의 일부로서 함께 사고되어

야 한다. 사회적 이동성이 분할되는 방식이 많아질수록 사회체 내에 존

재하는 이주의 차원 내지 양상 또한 많아질 것이다. 마치 법이 많을수

록 이주자들도 많아지는 것과 같다. 그러한 점에서 이주자는 존재의 본

질이나 유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위치성positionality이다. 이주자는 역

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변화하는 여러 동시적·경쟁적 경계들의 유동

적 교차점이다. 이주자는 국제적 경계를 넘는 이들이 아니라 복수의 

(영토적·정치적·법적·경제적) 경계 체제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는 

이들이다. 여기서 경계는 사람들을 한 국가 내부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라는 광의의 의미를 갖는다. 

두 개의 테제는 이상과 같다. 본 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각 

부분은 하나의 테제를 옹호하는 한편 필자가 경계와 이주자에 대한 새

로운 운동지향적인 정의, 또는 “동정치적kinopolitical” 정의라고 생각하는 

바를 제시할 것이다.

제1테제

“이주자와 경계는 사회적 구성력을 갖는다.”

이는 요컨대 사회 자체가 순환, 팽창, 축출의 지속적 운동으로 정의

되며 이러한 운동이 사회적 팽창과 수축을 수용하는 경계와 이주자의 

이동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주자는 사회적으로 축출되거나 박탈되

는 정치적 형상이다. 일정하게 이것은 그들의 이동성에서 비롯되는 결

과이거나 그것의 원인이다. 우리 모두가 이주자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

게 되어가고 있다. 21세기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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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주자가 있었다. 오늘날 이주자의 수는 10억 명이 넘으며 10년

마다 이주자와 난민의 세계적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국제 이주만 해도 향후 40년간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정치이론은 

아직 이러한 현상을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주자의 형상을 서구 정치의 파생물이 아닌 구성적 형상으로 진지하

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정치이론의 출발점을 바꿔야 한다. 선재하는 

시민들의 집합에서 출발하는 대신 먼저 이주자의 흐름, 그리고 그들이 

시민과 국가 속으로 순환되거나 침전되는 방식에서 시작해야 한다. 더

불어 이주자들이 어떻게 국가 구조에 대한 대항권력과 대안을 구성하는

지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19세기 이전 이주자들과 경계

가 수행한 구성적 역할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한편 국민국가라는 자유주

의적 물신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국민국가 자체

가 그것이 무대에 등장하기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이주와 경계나누기 

기술의 기원이 아닌 그 산물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정치적 포용의 이념을 단지 형식적인 법적·경제적 지

위 등이 아닌 근본적으로 동적인 순환 과정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포용/배제 또는 내부자/외부자의 형식적 개념 대신 우리에

게 필요한 것은 순환/재순환의 개념이다.

이러한 동정치적 명제 및 경계와 이주자가 수행하는 구성적 역할을 

사고하는 한 가지 방식은 칼 마르크스의 본원적 축적론을 급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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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원적 축적

마르크스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한 구절로부터 이 개념

을 발전시킨다. 즉, “재고의 축적은 사물의 본성상 분업에 선행[한다]

.”1) 달리 말해, 인간이 소유자와 노동자로 분할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분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미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역사의 우월한 자들은 당연히 권력과 재고를 축적한 다음 이의 

행사를 통해 열등한 자들의 종속을 영속화한다. 스미스에게 이러한 과

정은 그저 자연적 현상에 불과하다. 힘 있는 자들은 항상 이미 재고를 

축적해 두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에게 이 인용문은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재고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폭력과 축출에 대한 정치경제학자들의 

역사적 혼동을 완벽하게 상징하고 있다. 시민 중심적 국민국가가 정치

적으로 그러하듯 정치경제학은 이러한 폭력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신

화화하고 자연화 한다. 마르크스에게 본원적 축적 개념은 구체적인 역

사를 갖는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한 전자본주의적 조건이다. 

특히 마르크스는 이 과정을 인클로저와 식민주의, 또 16세기 부랑자 방

지법 등을 통한 농민과 원주민의 토지로부터의 축출과 동일시한다. 마

르크스의 명제는 자본주의가 사회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와 관습법 하의 법적 지위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러한 축출이 없다면 사유재산의 확장, 따라서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본원적 축적이 16세

기에서 18세기까지 진행된 일회성의 역사적 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

는 반면 그것이 자본주의 내에서 지속적인 논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자본주의는 팽창을 위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적 축출과 폭력의 비자본주의적 방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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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제안하는 축출을 통한 팽창이라는 아이디어는 본원적 축적의 

개념을 두 가지 방식으로 확장한다. 첫째, 기성의 사회이동 형태를 더

욱 발전시키거나 진전(팽창)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

는 과정(축출)은 결코 자본주의적 사회이동 체제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초기 인류 사회에서도 동일한 사회적 과정을 볼 수 있다. 여기

서도 토지 경작과 동물 사육의 발전(영토적 팽창)은 울타리치기라는 구

체적 기술을 통해 인구의 일부를 축출했다(영토적 박탈).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영토를 농지로 바꾼 수렵-채취자뿐만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더 이상 남지 않게 된 잉여 농민들을 또한 포함

한다. 따라서 사회적 축출은 두 가지 점에서 사회적 팽창의 조건이 된

다. 사회적 축출은 일정한 내부적 한계(예를 들어, 주어진 영토의 수용

능력)에 도달했을 때 일부 인구의 제거를 허용하는 내적 조건인 동시에 

다른 집단(수렵-채취자들)의 땅으로 팽창할 수 있을 때 이러한 한계 밖

에 있는 일부 인구의 제거를 허용하는 외적 조건이다. 이 경우 영토적 

팽창은 인구의 일부가 이주 유목민의 형태로 축출되고 주변의 산과 사

막으로 밀려나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했다.

우리는 이후 고대 세계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작용했음을 보게 된다. 

고대 세계의 지배적 정치형태였던 국가는 구체적인 경계 장벽의 기술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계 장벽은 적들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중동과 지중해의 산에 살던 수많은 야만인들을 (정치적 박

탈을 통해) 노예로 포획했다. 성장하는 정치 질서의 팽창을 위한 사회

적 조건은 바로 전쟁, 식민주의, 대규모 집단노동과 더불어 야만인 인

구를 축출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정치권력에 의해 장벽 안에 가두어지

고 장벽 밖으로 몰아내져야 했다. 이러한 기술은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

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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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적 축적에 대한 선행 이론과 여기서 제시되는 보다 확장된 이론

의 두 번째 차이는 마르크스가 주목하는 이러한 사전 축출 내지 사회적 

박탈 과정이 단지 영토적이거나 사법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그 팽창 

역시 단순히 경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을 토지

에서 몰아내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축출은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다. 그것은 또한 도시에 장벽을 두르고 인클로저와 감금의 격리 기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불법화하며 신원확인과 검문 기법에 의해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축출은 정치적 주체가 사회 질서 내의 모종의 지위를 일정하게 빼앗

기거나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는 몇 가지 주요한 방식

으로, 즉 영토적 축적, 정치권력, 사법 질서, 경제적 이윤 등을 통해 자

신의 권력을 팽창한다. 본원적 축적론과 축출을 통한 팽창의 동적 이론

이 유사한 점은 대부분의 사회적 동적 권력의 팽창 역시 동적인 사회적 

축출이라는 사전적인, 또는 본원적인 폭력을 요한다는 것이다. 경계는 

이러한 축출을 실행하는 기술이자 사회체제이다. 본원적 축적의 개념은 

이전 사회의 출현과 재생산에서 작용한 보다 일반적인 동정치학 논리의 

한 역사적 사례에 불과하다.

마르크스조차 자본에서 이러한 해석의 확장을 정당화하는 몇 가지 

진술을 하고 있다. 마르크스에게 사회적 생산 운동 일반은 스스로를 재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이를 “주기성”이라 부른다. “천체가 일단 

어떤 운동에 던져지면 끊임없이 그 운동을 되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생산 역시 교대로 일어나는 저 팽창과 수축 운동에 한번 투입되

면 계속 그 운동을 되풀이한다. 결과가 원인이 되고 그리하여 자신의 

조건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그 과정 전체의 부침은 주기성의 형태를 

취한다.”3)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모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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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생산에 종사한다. 행성 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는 애당초 사회

를 낳은 조건을 재생산하고 확장하기 위해 애쓰는 일정한 논리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한다. 이어서 그 효과는 사회적 순환의 되먹임 고리 속에

서 원인이 된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 사회적 생산은 근본적으로 사회

적 순환 운동이다. 요컨대, 사회의 팽창을 위한 물질적인 동적 조건은 

경계들(울타리, 장벽, 감옥, 검문소 등)을 사용해 토지적·정치적·사법적·

경제적으로 주변화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보다 손쉽게 재순

환될 수 있는 소수자들의 체계를 생산할 것을 요구한다. 인클로저로 박

탈당한 부랑자들이 경제적 프롤레타리아로 변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배적 사회체계 또한 축출과 주변화를 통한 자체의 팽창 체계

를 보유한다.

2. 축출에 의한 팽창
   

따라서 축출은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의 박탈을 내포하

는 사회적 운동이다.4) 사회적 축출은 단지 토지 지위의 박탈(즉, 토지

로부터의 제거)이 아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사법적·경제적 박탈이라는 

다른 주요한 세 가지 사회적 박탈 유형이 포함된다. 우리가 운동을 외

연적이고도 내포적으로, 즉 양적이고도 질적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이는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동적인 개념이다. 사

회적 축출은 지위가 박탈되는 질적 전환으로 시공간 상의 외연적 운동

을 초래하거나 그것의 결과로 나타난다. 예컨대, 이주 소수자의 사회적 

축출은 언제나 자유로운 것도, 언제나 강제된 것도 아니다. 이주를 결

정할 수는 있지만 이주자들이 이주의 사회적이거나 질적인 조건, 또는 

특정 사회질서로부터 축출되는 정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서조차 축출은 그 조건이 자유롭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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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정되고 강제되는 한에

서 여전히 하나의 몰아냄driving-out이라 할 것이다. 일시적일 뿐이고 그 

정도가 작다 하더라도5) 축출은 사회적으로 결정된 지위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회적이고 집합적인 과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팽창은 무언가의 통과를 허용하는 개방의 과정이다. 또

한 이러한 개방은 이와 동시에 일어나는 연장 또는 뻗어나감을 내포한

다. 이런 점에서 팽창은 선택적 개방을 통한 확대 내지 연장이다. 사회

적 축출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팽창의 과정은 엄밀하게 영토적이

거나 일차적으로 공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영토적·정치적·사

법적·경제적 동적 권력kinopower의 내포적인, 또는 질적인 성장이다. 그것

은 새로운 사회적 흐름과 확장되는 사회적 순환의 결합이 내포적인 동시

에 외연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식민주의는 분명 영토적이지만 동시

에 정치적·사법적·경제적이기도 한 팽창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동적 권력은 구성적 순환에 의해 정의되지만 이러한 순환은 

이원적 논리에 따라 기능한다. 한쪽 끝에서 사회적 순환은 흐름을 순환

계 외부로 몰아내는 운동, 즉 축출이다. 이는 추방, 노예화, 처벌, 실업 

등을 통해 특정 흐름들의 방향을 바꾸고 이를 몰아냄으로써 달성된다. 

순환의 다른 쪽 끝에서는 영토적·정치적·사법적·경제적 권력의 성장을 

통해 새롭게 결합되는 흐름이 개방되고 수용된다. 축출을 통한 팽창은 

사회의 일부 성원들이 자신들의 소수자 지위를 박탈당함으로써 사회적 

권력이 팽창하는 사회적 논리이다. 권력은 단지 억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동원의 문제이다. 

경계와 이주자가 사회적 재생산과 팽창에서 구성적 역할을 한다는 것

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그것은 단순히 억압되거나 봉새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조건 하에서 재순환된다. 예컨대, 19세기 미국에서 멕시코와 

중국 이주자들은 단지 배제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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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어 전국의 철도 공사 현장을 돌아다녔으며 이후 철도가 완성되면

서 법적으로 추방되었다. 오늘날 이주자들은 재생산 노동의 보충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고유한 사회재생산 형태를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는 잉여 이주 재생산 노동을 서구 국가들로 재분배하기 위해 자

본주의가 일정하게 경제적 자유주의의 무역 정책과 정치적 자유주의의 

세계 정부에 직접적으로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적 이주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부수 효과가 아니라 그것의 주요 효과이다. 이

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이주 재생산 노동의 축출과 축적을 통해 서구

의 권력을 확장하는 하나의 이주 체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순환이 더 

많은 흐름에 개방되는 한편 이전보다 강력해지기 위해 역사적으로 그것

은 이주 흐름의 분리 또는 축출에 의존했다. 달리 말해, 역사적으로 권

력의 팽창은 사회적으로 구성적인 이주 인구에 의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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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테제

“오늘날 이주자 위치의 증가는 경계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1. 경계는 이동한다.

경계가 이주민의 위치성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방식은 이동을 통

해서이다. 이주자의 위치성을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증식하는 것은 바로 

경계 자체의 이동성이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명제는 우리의 직관을 크게 벗어난다. 내가 말하

고자 하는 바는 경계가 너무 경직되고 폐쇄적인 게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이다![지젝] 그것은 경계가 너무 유연하고 변동적이어서 ― 

경계는 그것이 분리하는 양 편 사이를 끊임없이 움직인다. ― 결국 두 

면으로 이루어진 위상학, 따라서 이것에 의해 정의되는 도형들을 바꾸기 

때문이다. 경계는 정적이지 않다. 그것은 많은 가변적 변수들에 따라 계

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계가 이동에 따라 분석된

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물이 경계를 가로질러 움직인다거나 그것을 

“침투”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경계는 단지 사람들의 흐름이 지나가는 

정적인 차단막이나 공간이 아니다. 방대한 문헌들이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다루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경계 자체의 이동을 다

룬 분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소위 흐름과 이동성

fluidity/mobility의 이론가들조차 “사람들의 국제적 흐름에 의해 형성되는 ... 

경계 풍경borderscape”6)이라거나 “흐름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형태”7)와 같

이 여전히 경계를 일차적으로 외연적이고 공간적인 용어로 기술하는 경

우가 많다. 여기서 이동성의 의미는 순전히 “은유적”8)으로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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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운동은 하나의 은유가 아니다. 말 그대로, 또한 실제적으로 

경계는 여러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9) 첫째, 경계 자체가 움직인다. 

이는 특히 지형학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강의 운동,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모래와 조류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계는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겪는 침식, 퇴화, 분해와 같이 그리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도 운동한다. 여기에는 나무 울타리를 썩게 하는 비와 홍

수, 건물과 탑을 태우는 불, 울타리와 문의 구멍을 부식시키는 녹, 건물 

아래의 토양을 없애는 침식 등이 포함된다. 모든 물리적 경계는 끊임없

는 자기분해의 운동에 종속되며 이는 예를 들어 이러한 취약 지점을 통

해 월경을 시도하는 이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는 악마의 고속도

로Devil’s Highway와 같은 치명적 상황을 이주자에게 강제하기 위해 당국 

스스로가 이러한 취약 지점을 방치할 수도 있다.

둘째, 경계는 다른 이들에 의해 이동하기도 한다. 이는 특히 둘 이상

의 사회적 당사자들이 토지 분할을 둘러싸고 협상이나 투쟁을 벌이는 

영토 분쟁, 사람·토지·자원을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분쟁, 법 영역이나 

치안관할의 사법적 분할, 무역 장벽·관세·노동 규제·생산 구역을 직접

적으로 변경하는 노동개혁 등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지형에 

의해 구분되는 넓은 지역이 포함된 경계들은 서안지구의 정착촌처럼 끊

임없는 협상과 운동의 장소로 지속할 수 있다. 경계의 부침에 따라 이

주자의 지위 또한 요동쳐 그는 적 편에 있는 투사가 될 수도 정착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계의 유지에 요구되는 지속적인 관리 과정처럼 경계는 그리 

뚜렷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움직인다. 정기적인 개입과 재생(또는 경우

에 따라서는 법적이거나 경제적인 조치도 포함)이 없다면 경계는 부패

하고 망각된다. 또 다른 이들에 의해 탈취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다. 경

계는 정적이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적이고 물질적으로 재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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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본 윌리엄스Nick Vaughan-Williams가 적고 있듯, “이러한 경계들은 어떠

한 의미에서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주장과 반론의 양태를 통해 

(재)생산되며 무엇보다 살아진다lived. 달리 말해, 경계는 자연적이거나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정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람들과 그

들의 일상생활이 연루되는 역사적으로 우연하고 정치적으로 격렬한 역

동적 현상이다.”10) 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치안 권력의 자

의적 사용, 이주자에 대한 정보 수집, 뇌물의 미시경제 등이 가능해진

다. 미국의 이민자보호도시sanctuary city에서조차 여전히 누구나 의심스러

운 이주자를 연방 이민법 집행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의 

경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주자 스스로도 그러하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에 대해 품고 있는 흔한 정신적 이미지는 개념적

으로도, 또 실질적으로도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경계는 모터나 분기점

에 더 가깝다. 다른 여느 모터와 마찬가지로 경계 기술은 관리·재생·공

급·보호·시동·지불·수리되어야 한다. 종족적·종교적·민족적 경계조차 누

가 어느 카페·교회·학교 등에 출입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자체의 기

술을 보유한다. 더욱이, 이것은 현대 생활에만 적용되거나 현대 생활에 

주로 적용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경계는 언제나 유동적이고 다중

적이었다.11) 이런저런 형태의 관리는 언제나 그 존재의 일부였다.

따라서 초기 경계이론가들이 제기한 자연적 경계와 인위적 경계의 구

분은 유지될 수 없다.12) 이는 오늘날의 경계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

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 전체에 걸쳐 “자연적” 경계는 언제나 

경계로서 “인위적” 인간사회에 의해 제한되고 다투어지며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강은 세금, 교량, 사회적으로 다투어지거나 수용되는 분열과 

같은 모종의 사회적 영향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하나의 경계로 기능한

다. 덧붙여, 소위 인위적 경계는 언제나 지구나 사람의 어떤 “자연적” 

흐름을 절단하거나 분할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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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사례는 2백만 입방 야드의 토양(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채우

기에 충분한 흙)을 근처 산 정상에서 옮겨와 샌디에고 외곽 경계의 자

연적으로 “불안정한” 지세를 바꾸려 했던 미 정부의 시도이다. 이는 결

국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새 도로와 전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

았을 뿐이다.

이처럼 경계가 이동하고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계에 의해 표시되

는 이주자의 위치 역시 그러하다. 예컨대, 밤사이 러시아군이 자신의 

경계를 확장한다면 조지아에서 잠들었다 러시아에서 깨어나 소수자로 

체포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잠들었다 도착했을 때에는 트럼프의 여행금지령에 따라 테

러 용의자로 깨어날 수도 있다.

2. 경계는 하나의 순환 과정이다.

경계가 이주자의 위치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방식은 순환에 의

한 것이다. 경계는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포용과 배제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순환에 의해서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이는 경계의 

이동성에서 비롯된다. 경계가 언제나 사이에 있고, 또 이동한다는 점에

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경계는 결코 누군가나 

무언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말한 바

와 같이 경계가 경험적으로 사회의 외곽에 있는 동시에 그 내부에도 있

으며 포용의 선별 과정을 정기적으로 바꾸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배제가 정체와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배제는 언제나 

유동화되고 순환된다.

실질적으로 안과 밖의 경계 모두 모든 사람을 안에 들이거나 바깥으

로 몰아내는 데 성공한 예는 없다. 이와 관련된 경계의 거듭된 실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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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포용과 배제의 이원적이고 추상적인 범주는 거의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완전히 포용하지도 배제하지도 못하는 경계의 실패는 단

지 오늘날 탈국민국가의 주권이 약화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

다.13) 경계에는 언제나 구멍이 있었다. 하드리아누스의 방벽이나 중국

의 만리장성과 같이 역사적 장벽의 위력을 보여주는 소위 가장 위대한 

사례들조차 그것은 사람들의 접근을 완전히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의 가장 성공적이고도 의도된 기능은 노동과 조세의 사회적 

순환이었다.14) 이는 오늘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장벽과 더불어 지속된

다.15)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불법 월경의 성공률은 약 90%에 이른다. 국

경을 가로지르는 밀거래의 대부분은 경제적 규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경계가 지닌 주요 효과 중 하나는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패

턴으로 신체를 순환시키는 것이다.[미국과 멕시코의 경계는 실패가 아니

다. 그것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성공한다.]

하지만 경계의 순환은 단지 지속적인 분할의 과정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의 분할 기술은 또한 분할되는 것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다. 분할

되는 것은 재순환되고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심지어 확장되어야 한

다. 하지만 동시에 분할되는 것은 축출되고 치워져야 한다. 분할은 단

순한 봉쇄가 아니다. 그것은 방향의 전환이다. 순환되는 것은 분할 이

후에 중단되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해서 되돌아온다. 따라서 데이빗 뉴

먼David Newman이 적었듯 “사회의 배치에서 보편적 의의를 가진 것은 경

계선 자체라기보다 경계나누기의 과정”16)이다. 경계는 한계점, 즉 (노동

자, 범죄자, 통근자 등) 회귀하는 것이 그 배후에서 다시 특정한 조건으

로 회귀하는 지점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술이다.

아감벤이 말하듯 경계는 논리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

은 실용적으로 재분배한다. 예컨대, 미등록 이주자들은 대부분 차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기능적으로 “불법화된” 사람들로서 지하 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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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된다. 또는 구금 산업단지detention industrial complex를 거쳐갈 때 그

들의 감금된 신체로부터 경제적 잉여가 추출된다. 그들은 그저 다른 쪽

으로만 풀려나 다시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완전한 사회적 순환 체제를 

창조한다.

하지만 경계가 논리적이거나 이분법적인, 또는 주권적인 단절이 아니

라는 점에서 빈번하게 이 과정은 망가지거나 부분적으로만 기능하며 분

할을 증식하거나 분할선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기도 한다. 주권적 이분

법의 정적 논리에 따라 둘로 분할하는 대신 경계는 순환과 증식을 통해 

두 갈래를 나눈다. 경계는 처음의 갈래에 다른 갈래를 덧붙이고 이 다

른 갈래에 또 다른 갈래를 덧붙이는 식으로 나아간다. 칼 슈미트가 말

한 “예외를 결정하는 주권자”17) 대신 우리는 “분할을 순환시키는 경계”

에 대해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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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제거

   

희망컨대, 본 논문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분석과 진단의 두 

측면과 관련된다. 첫째, 나는 경계 및 경계와 이주의 관계가 지닌 몇 

가지 동적 특징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기를 바란다. 이는 사회적 분

할의 물질적이고 동적인 측면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석틀의 출

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운동과 이동성이 이주의 중요한 차원

이라고 생각하며 경계와 이주의 설명에 동적 차원을 포함함으로써 그 

조건에 대한 새롭고도 더욱 강력한 지도가 작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논문이 대체로 이론적이고 사례의 대부분이 이주와 관련되었다 하더

라도 나는 이러한 경계 모델이 내가 여기서 논증할 수 있었던 것보다 

분석적으로 더욱 광범위한 유용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둘째, 나는 사

회적 경계와 이주자들이 사회의 물질적 재생산과 팽창에서 구성적인 사

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설득력 있게 논증되

었기를 바란다. 이것이 맞다면, 한 가지 합리적인 귀결은 오늘날 이주

자들을 정의하는 수많은 경계와 사회적 축출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사

회적 중요성에 비례하여 이주자들을 대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생

각하기에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특정한 경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

게 제거되고 재분배될 수 있는지, 또는 재순환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진단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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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초청되었으며 저자의 주요 저작인 The Figure of the Migrant 

(2015)와 Theory of Border (2016)로부터 이주와 관련한 중요한 

논점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5월 20일-21일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

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

식>에서 발표된 원고 “Migration and the Philosophy of 

Movement”를 저자의 동의 하에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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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 40여 년간 많은 저명한 정치이론가들과 지식인들은 고전적 형

태의 자유주의가 개인들의 고유한 역사적 상황, 그들의 사회적·문화적 

구성과 그 차이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이유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우리 시대의 정치적 현실과 쟁점을 다루

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중 

하나인 인정의 정치에서 찰스 테일러는 인정에 대한 요구가 개인의 

정체성과 존재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불인정이나 오인은 

피해를 주는 동시에 누군가를 그릇되고 왜곡되며 축소된 존재 양식에 

가두는 억압의 형태가 될 수 있다”(Taylor 1992, 25)고 주장한다. 그 종류를 

불문하고 동료 인간에게 피해를 가하거나 이와 관련해 누군가를 학대하

는 것이 도덕적·정치적으로 부당하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정체성 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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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상실된 토대와 누락을 보충할 수 있는지, 아니

면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부정의, 인종주의, 외국인 혐

오, 반이민자 태도를 그저 악화시킬 뿐인지를 질문하는 것은 여전히 가

능하다. 여러 자유민주주의 국가 및 정부의 작동방식과 그 리더십을 살

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

기에 정체성 정치, 특히 그것의 문화적 변이에 대한 강조는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와 관련된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

체성 정치를 통해 불공정, 배제,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실로 근래 수십 년간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민주

적 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또는 보다 

현재적인 맥락에서 말하자면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에 대한 과

도한 강조로 인해 종족성·인종·종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데올로

기적 긴장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난점을 인정하면서 일

부 사상가들은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한다. 여기서 집단 권리는 개인 권리에 보다 민감하며 

정치성의 가치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문화적 고려사항이 

중요한 개인 권리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한다(Kymlicka 1995, 37). 하지만 보

다 실천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 정치철

학에 대한, 나아가 그것을 지탱하는 힘인 문화적 다양성과 이주에 대한 

반격이 펼쳐지는 상황을 실로 목도하고 있다. 심지어 토니 블레어, 안드

레아 메르켈, 니콜라스 사르코지, 마린 르 펜과 같은 유럽의 일부 유력 

지도자들은 다문화주의가 죽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우려를 

일축하는 것은 너무 편리한 일이 될 것이다(Orgad 2015, 68). 나는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여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취지는 개인 정체성과 문화의 

정치화를 성찰하는 한편 인간 존엄성, 자율성, 자유 및 평등과 같은 자

유주의의 핵심적인 보편적 원칙의 맥락에서 이를 다시 상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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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나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다문화주의의 주목이 자유주

의적 보편주의의 틀 내에서 주목받을 필요가 있으며 평등주의와 보편주

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강조가 시민들 사이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없다

거나 “차이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점을 강조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해 총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절에서는 자유주의적 본질주의liberal essentialism 및 이에 대한 비판 

― 그것은 시민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며 따라서 시민 의무의 

충족을 위해 자신의 특수성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강요한다 ― 을 간략

하게 개괄할 것이다. 세 번째 절에서는 개인의 특수한 문화적 의무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개인의 권

리가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보다 우위에 서야 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집단 권리를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개인성의 

보호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다문화주의적 집단

주의의 이름으로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절에서는 문화의 윤리 

및 지난 수십 년간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정치적 인식에 대해 논

의한다. 문화의 윤리, 적어도 그것에 대한 일부 해석은 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의 사회적 긴장

이 지닌 복합적 성질을 강조함으로써 상이한 문화적 전통 사이의, 또 

세계 각지의 현지인과 이주자 사이의 갈등을 강화해 왔다. 종종 부정되

기도 하는 이러한 결과는 매우 불행한 것으로 이주자 문화의 가치에 대

한 급진적인 공개적 주장이 그 반작용으로 동일한 힘의 반발을 사는 뉴

튼적 함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절에서는 결론을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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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문화적 인정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와 롤스적 자유주의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자

유주의 사상가들 사이에는 민주적 정부와 헌법이 개인의 자유, 권리,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한편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자기실

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호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는 일반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목

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그것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임마누엘 칸

트나 존 스튜어트 밀 등의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법과 정책의 영

역에서 만인의 존엄성과 자율성, 또 평등한 대우를 강조하고 민주적 제

도가 인종·종족성·종교·문화 등의 우연한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시민들

을 구분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또는 사회적

으로 평등하여 시민사회와 정부의 일상적 작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우

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

일한 수준의 능력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공감이 정당함에

도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 될 것이다. 실로 존 롤

스가 보여준 바와 같이 정의의 원칙은 우리의 사회적 세계에 민감해야 

하며 정치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을 도울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시민의 도덕적 평등 및 필요하고 자격 있는 자에 대한 가능한 지

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인간 개인성

personality 및 근대 시민권의 핵심 측면을 놓치고 있으며 심층적 다양성, 

이주, 종교와 문화가 제기하는 도전을 다루는 데는 태생적으로 부적합

하다고 주장되곤 한다. 가장 동정적인 해석에서도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는 여전히 보편주의적 포부를 지니고 있으며 구체적 경험과 삶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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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추상적인 인식론적 관점과 사회철학을 우선시함으로써 인간의 행

위성과 뿌리내림rootedness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동등한 존엄성의 

정치에서는 사회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동일한 것, 동일한 

권리와 면책의 묶음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차이의 정치가 우리에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이나 집단

의 고유한 정체성이다”(Taylor 1992, 38[국역: 이상형, 이광석 옮김,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 하

누리, 2020, 64쪽]).

루소와 헤르더를 따라 테일러는 개인과 집단은 공히 인정을 얻기 위

해 노력하며 다른 모든 선이 가용해지고 다른 모든 요구가 충족되더라

도 ― 이는 삶의 실제적 상황 속에서는 거의 현실화될 수 없는 목표이

다 ― 인정의 거부는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나 집단에 대한 인정이 거부될 때 이들은 다른 수준에서도 주변화 될 

것이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

느냐는 문제는 테일러의 시민권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차이에 대한 

그의 서사를 뒷받침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 사회, 실로 모든 사회

는 종교적·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 불평등하고 분열되었으며 많은 경우 

지배하는 다수 집단이 소수자들을 제도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억압해 

왔다. 역사는 이러한 억압을 지켜본 확실한 증인이다. 다시 말해, 존엄

의 정치가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이론에 명시된 그대로 

현실로 옮겨질 것이라 가정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는 것이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폭력은 이러한 기대에 

물음표를 던진다.

하지만 존엄의 정치가 명시된 목표, 또 이와 관련된 기대를 충족하더

라도 그것은 여전히 인정의 욕구와 관련해 테일러가 묻고 있는 근본적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인정이 공동체주의자들이 강조해 온 양질

의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이라면 다수자와 소수자는 서로에게 



 이주, 그리고 문화의 윤리 ∥ 41

정당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대화에 참여해야 한

다. 이러한 대화적 참여의 요구는 다수자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을 향한 

규범적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체성 이론가들은 억압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소수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한다. 테일러는 또한 인정에 대한 자

신의 설명이 개인성과 공동체 권리를 제고하는 동시에 언어·문화·저임

금·노동·차별·지식·생애 선택과 관련해 소수자들이 알려진 억압의 양태

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다. “‘줄루 부족이 톨스토이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읽을 것’이라는 식의 유명한 

말을 남긴 것으로 솔 벨로Saul Bellow가 인용될 때 그의 말은 유럽인들의 

오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진술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그가 줄루 문화

의 가치에 대해 실제로 무감각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그 말이 

원칙적으로 인간 평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Taylor 1992, 

42[국역: 68~69쪽]) 솔 벨로가 이러한 진술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것이 

논점은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테일러에게 인정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에 본질적이다. 그것

을 부정하는 것은 실존적·도덕적·정치적·존재론적 문제를 제기하며 상

기한 모든 근거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정체성의 요소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우선 그것의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다. 경제적 수준에서 차이의 정치는 만인의 기회 평등과 관련된 핵심적

인 자유주의의 약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의 평등을 통해 그것을 대

체할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노동이나 

수고, 또는 필요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조건에 의해 무언가에 

대한 자격을 얻는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철학적이고 경제적인 함의

를 가질 수 있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규범체계 내에서 이러한 자

격부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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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 개인의 역사적 처함situatedness은 그의 현재의 삶을 온전히 비

추는 거울이 아니며 만인의 근본적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적 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 결과의 평등과 관련된 정책들은 가시적인 성과는 그다지 없

으면서 이러한 정책으로 소외되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도발하고 

많은 이들의 분노와 원한을 자아낸다(Mishra 2017, 19).

다음으로, 차이의 정치와 정의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국역: 김도균, 조국 

옮김, 모티브북, 2017]에서 아이리스 마리온 영Iris Marion Young은 기회균등 등의 

문제에서 능력주의 원칙이 발휘하는 효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이러한 원칙이 주변화 된 집단을 향한 오랜 억압과 차별의 과정에서 하

나의 도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Young 1990, 202). 영은 우리가 면접 및 채

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윤리적으로 편협한 잣대로 바라봄으로써 소수

자, 여성, LGBT, 흑인, 히스패닉계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반

면 백인 남성들이 특권을 누림을 보여준다. 보다 최근에는 마이클 J. 샌

델이 능력주의 윤리는 특수한 종류의 합리성과 도덕적 선을 강조하지만 

공공선을 온전히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능력주의 윤리

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 이러한 도덕 

감정은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스트적 반항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민자들이나 아웃소싱에 대한 반항 차원을 넘어 포퓰리즘의 불만은 능력

주의의 폭정을 향한다.”(Sandel 2021, 25) 영이 능력의 기준과 공정성에 대

해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 샌델은 능력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만과 굴욕

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것의 윤리적 결함과 씨름하는 것처럼 보인

다. 샌델과 달리 영은 집단 권리에 관한 매우 특수주의적인 이론을 변

호한다. 이러한 이론은 기성 규범과 다수결주의에 대립하여 발전된 것

으로 인종·젠더·정체성 개념에 진지한 관심을 둔다. 둘은 상이한 근거

에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 기회균등도 다른 자유민주주의적 원리도 오늘날의 정치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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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서 그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한 적이 없다. 또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에서조차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약속

이 지켜지지 못했음을 정체성 이론가들이 올바르게 강조했다고 말하는 

편이 공정할 것이다. 게다가 민주주의가 진행 중인 작업, 즉 보다 완벽

한 통합을 찾아나가는 지속적 탐색이라고 말하는 것도, 불평등이 완전

히 제거된 건 아니지만 상기한 국가들에서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취약계층에게는 거의 위안이 되지 않는다. 문제에 현실론적 관점

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평등주의가 실패했

음을 감안하여 우리는 차이의 정치, 또 집단별 권리와 정책이 개인적 

권리 및 복지와 양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가가 있어 핵심적 

수준에서 개인주의와 자율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약속을 잠식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테일러는 이러한 비판을 미리 예상하고 이

렇게 적고 있다. “원형적인 존엄성의 정치를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이처

럼 [인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종의 전도, 배신, 자신들이 간직해 

온 원리의 단순한 부정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Taylor 1992, 40) 달리 

말해, 테일러의 주장이 옳다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정

치철학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를 오해한 것이다. 문제는 평등주의가 완

전한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했다거나 역차별이 사회적 병폐의 해결에 효

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실패로 인해 시민권과 공공생활

이 저해되었다는 것도 아니다. 핵심적인 논점은 역사적·문화적 개인화와 

집단 권리를 위해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주의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것이 인정과 정체성 정치에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나는 집단 

권리가 개인 권리에 역행하며 정체성 이론가들은 집단의 지배와 헤게모

니에 맞서 어떻게 개인성이 보호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보호가 실제적

인 상황에서 지속될 수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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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인정과 이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종교적·문화적 인정 및 개인별·집단별 권리나 

정체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할 것이

다.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와 정치철학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기만 하더

라도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적절한 입헌적 보호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종

교적·문화적 측면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와 표현으로 나타나는 개인성의 

개발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권리와 자유에 관

한 캐나다 헌장(1982)은 기본적 자유, 법적·민주적·교육적 권리와 평등

권을 열거하면서 캐나다인들이 갑작스런 파기나 중단 없이 이러한 권리

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헌법은 종교적·문화

적·언어적 권리와 집단 권리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한편 혹시 

있을지 모를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인도 헌

법(1950) 제29조 제1항은 “인도 영토 내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자체의 

별도 언어·문자·문화를 보유하는 시민 집단 내지 이의 일부는 동 언어·

문자·문화를 보존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한다. 그럼에도 자유주의(또

한 함의상 자유주의적 입헌주의)는 “(a) 이러한 권리를 정의하는 규칙을 

예외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b) 집단적 목표를 의

심”(Taylor 1992, 60[국역: 91쪽])한다는 이유로 차이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여겨

진다. 이러한 비판이 자유주의적 정치사회와 입헌주의를 성찰하는 것인

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만약 그러하다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대안

적 정식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획일성에 대해 말하자면, 나

는 자유주의 국가와 정부가 소수자의 집합적 목표와 열망을 지원하기 

위해 때때로 많은 예외를 허용해 왔으며 이것이 평등주의적 근거에 입

각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철학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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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적 정당화가 다문화주의자들에게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더 많은 인정과 수용의 필요성은 강화된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평등한 개인들의 자율성을 보호하고자 한 반면 다문화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각 문화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자율성이 약화되더라도 이

러한 문화에 대한 평등한 존중을 강조했다.”(Fukuyama 2018, 111)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맥락에서 발전했으며 개인의 권리가 

지배적 공동체에 의해 약화되거나 침해될 수 없도록 많은 경우 집단주

의적 열망에 맞서 개인 권리를 정의해 왔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강점임

에는 분명하지만 자유주의의 분배적 실패는 인종주의, 종족성, 반이민자 

태도, 적의, 차별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병폐와 더불어 자유주의 프로

젝트의 설계 결함이라는 통념을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디에서도 

집합적 목표가 무가치하거나 방기되어야 한다고 암시된 적은 없다. 분

명 많은 집합적 목표는 우리의 사회적 삶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근본적

으로 상이한 문화적 맥락에 처해 있는 소수자 공동체 및 이주자의 권리

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시급한 질문은 보다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것이다.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충돌할 때에는 무엇을 할 것인

가? 몇 가지 이유에서 자유주의가 이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여기는 반면 

다문화주의 이론가들은 이를 너무 성급하며 심지어 불필요한 질문이라

고 생각한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종족적·민족적 집단들이 요구하는 

‘집단적 권리들’이 정의상 개인 권리에 적대적이라며 두려워한다. 이러

한 견해는 전직 총리 피에르 트뤼도에 의해 캐나다에서 대중화되었다. 

그는 퀘벡의 자치권 요구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개인

의 우선성’을 신봉하며 ‘오직 개인만이 권리의 소유자’라고 말했다. 그

러나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를 대립시키는 이러한 수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Kymlicka 1995, 35[국역: 장동진, 황민혁, 송경호, 변영환 옮김,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

사, 2018년, 73~74쪽) 킴리카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문화와 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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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존한다(Kymlicka 1995, 75[국역: 155~156쪽]).

집단과 개인 사이의 차이가 발생할 때 집단의 맹공에 맞서 어떻게 개

인을 보호할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 킴리카는 종족적·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내부적 제재와 외부적 보호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내부적 제재란 한 집단이 성문화되거나 불문율적인 

규칙·규정·정책 등을 채택함으로써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효과를 미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한 집단은 특정 사안에 대해 종

교적이거나 문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 구성원들도 이를 따르도록 권장

할 수 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거나 위협할 수

도 있다. 다시 말해, 집단은 내부적 제재를 이용해 순응을 지시하거나 

이견을 진압할 수 있다. 외부적 보호는 한 집단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보호는 집단의 문제와 그 문화에 대한 

개입을 막는 방호벽으로 기능하며 외부 세력이 집단의 내부 문제에 지

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다문화주의 이론에서 내부적 

제재와 외부적 보호는 매우 상이한 목적에 복무한다. 외부적 보호를 확

고하게 옹호하면서도 올바르게도 킴리카는 내부적 제재를 폐물로 취급

한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자유주의자들은 집단 간 공정성을 

증진할 경우 일정한 외부적 보호를 지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지만 

전통적 권위와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정할 집단 구성원의 권리를 제

한하는 내부적 제재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Kymlicka 1995, 37[국역: 77~78쪽]) 

더 크고 지배적인 집단을 마주하는 소수자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

적 개인이 외부적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내

부적 제재를 극복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기대는 얼마나 

현실적인가?

한 집단이 그 구성원들에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규범을 부과하는 

것은 흔히 알려진 현상이다. 한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은 때로 순응을 



 이주, 그리고 문화의 윤리 ∥ 47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주자와 디아스포라의 삶에 대해 

많은 문제를 함축한다. 1세대 이주자들은 그들이 떠나온 나라의 가치 

체계에 더 높은 애착을 보여주는 경우가 빈번하며 많은 경우 자녀들을 

이러한 가치 체계에 따라 양육하기를 원한다. 이는 특히 여아 및 젠더 

관련 차이와 관습에 해당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개인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침묵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집단의 압력은 개인의 심리에 과

중한 부담을 준다.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저항하는 것이 이론적으

로 가능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가 존재할 수 있더라도 이를 실천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어렵거나 많은 경우 불가능하다. 한 집단과 그 행

위성에 고유한 도덕적·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순간 이로 인해 개인의 자

유와 평등이 최소화되더라도 이러한 집단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러한 남용의 가능성은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다. 킴리카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권리를 승인한다. ① 자치권self-government right, ② 다종족 권리polyethnic 

right, ③ 특별대표권special representation right(Kymlicka 1995, 37-38[국역: 78~79쪽]). 역사

적 근거에서 민족적 소수자의 자치권 보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킴리카는 

민족적·종족적 소수자에게 다종족 권리와 특별대표권을 또한 귀속시킨

다. 상기한 세 권리 중 특별대표권은 아마도 가장 논쟁적이며 본 논문

에서 간략하게나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별대표권의 취지는 종족적·민족적 소수자들이 선출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소수자들의 대표자가 선출직에 당선되는 빈도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며 이는 많은 경우 소

수자들의 결집력이 약하고 선거 경쟁에서 이기기에 충분한 득표를 모으

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는 추가적인 이유도 있다. 라파엘라 M. 

댄시기어Rafaela M. Dancygier가 포용의 딜레마: 유럽 정치에서의 무슬림

Dilemmas of Inclusion: Muslims in European Politics(2017)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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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들은 선거 정치에서 소수자들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약하며 이

주자의 투표가 해당 선거구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 이상 상징

적 포용 이상의 노력을 쏟지 않는다. 또 한 구역에 이주 인구가 집중되

는 것은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소수민족 거주지나 게토, 또는 평행사

회”가 생겨날 잠재적인 위험도 내포한다. 이러한 점에서 킴리카는 올바

르게 문제를 짚고 있다. 하지만 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에 관

한 그의 해법은 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

산술적 대표성은 우리가 정체성 정치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개념들을 

수용하는 한에서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산술적 대표성의 핵심에 놓

인 것은 우리와 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관심사와 우선

과제, 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우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추론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사람의 생김새는 그들이 어떻게 투표할지에 대해, 또는 선출직으로서 

어떠한 활동을 수행할지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더욱

이 철학적 수준에서 산술적 대표성의 아이디어에 무언가가 있다면 균질

적 사회는 정치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을 벌써 찾았어야 했을 

것이다. 경험적 수준에서 보자면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잘 해나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성공이 

무엇보다 자신감과 낙관주의를 불어넣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이한 인종

적·문화적 결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또는 국가 속에서 함께 살아갈 때 

이러한 낙관주의는 보다 큰 사회적 맥락에서 육성될 필요가 있다. 목표

가 차별과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소수자들과 다수자에 

대해 이런저런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스테레오타입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는 모든 개인들이 정치 과정의 성공에 기여해야 

하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은 실질적 대표성substantive 

representation의 이념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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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치는 이해관계와 권력을 기초로 작동한다. 유의미한 대표성

을 얻기 위해 소수자들은 선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공동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소수자 후보자의 입

후보를 독려하는 한편 왜 다른 동료나 경쟁자가 아니라 이들이 선출되

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소수자 후보가 정치를 보다 풍부하게 한

다거나 정치 과정을 확장한다고 말하는 것과 별개로 그것이 하나의 이

데올로기적 주장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소수자와 다수자, 현지인과 이주

자 사이의 긴장을 높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것은 철학적인 근

거에서, 심지어 경험적인 근거에서도 거의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주와 문화의 윤리

정체성: 존엄에 대한 요구와 분노의 정치 Identity: The Demand for Dignity 

and the Politics of Resentment(국역: 이수경 옮김,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한국경

제신문, 2020)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현대 정체성 정치의 세 가지 상이

한 원천을 집어낸다. ① 인간의 인정에 대한 갈망, ② 내적 자아와 외

적 자아의 구분, ③ 존엄의 개념(Fukuyama 2018, 9-11). 인정에 대한 갈망을 

인간의 인성 및 존재론과 결합하면서 후쿠야마는 자아의 내·외적 구성

을 루소에, 존엄의 개념을 도덕 철학자들과 민주주의 이론가들에게 귀

속시킨다. 이전에도 모종의 형태로 이러한 구분이 존재했더라도 근대성

은 분명 이를 확대했다. 찰스 테일러에 따르면 인정에 대한 요구가 하

나의 욕구를 구성하며 이 때문에 이러한 욕구의 실현은 인간적 성취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첫 번째 절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제 후쿠

야마는 정체성과 인정의 정치가 소수자 및 집단별 권리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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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회적·정치적 제도와 사건에도 중심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주장

한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따라서 정체성 정치는 민주주의 혁명이

나 새로운 사회운동,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목격되는 정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 투쟁들의 

상당 부분을 아우른다”(Fukuyama 2018, 1). 다시 말해, 존엄과 고유성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추구는 민주적 연대의 가교를 넘어 근본적으로 상이한 집

단과 정치세력들의 극심한 좌절과 분노로 이어졌다.

더 강하게 말하자면 불만과 굴욕의 느낌이 정체성 정치와 경쟁적 정

치 양극화를 구성하고 선별된 지지자 집단과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결집

하게 되었다. 그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중국 시진핑 주석

의 예를 언급한다. 푸틴은 소련의 붕괴로 인한 러시아의 권력 상실을 

애석해 하는 한편 러시아 국가와 그 지도자들에게 결여된 도덕적 우월

성을 내세우는 서구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한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주

석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시점에서 한 세기 동안 중국이 겪은 

굴욕에 대해 이야기한다. 과거의 부정의를 암시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

서 시민들의 결합을 육성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모종의 ‘선별적 연

대’를 형성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민주주의가 심

화된 국가들에서도 목도할 수 있다.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과 담화의 

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퀘벡의 경우 정치인들과 지도자

들은 빈번하게 퀘벡인들이 겪은 역사적 부정과 퀘벡의 문화와 가치에 

가해진 억압에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한다. 나는 앞서 테일러와 킴리카

를 비롯한 다문화주의 사상가들이 퀘벡인들의 우려에 대한 공감적 이해

를 보여주지만 문화의 윤리에 관한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퀘벡에

서 채택된 집단별로 차별화된 정책에 대해 일부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

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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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주는 스스로를 프랑스의 유산과 동일시하며 그 언어와 문

화, 가치에 자부심을 갖는다. 프랑스어 사용자는 캐나다 전체적으로는 

소수이지만 퀘벡에서는 지배적 다수를 구성한다. 또 이러한 문화적 지

위의 차이는 퀘벡의 정책 입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퀘

벡인들은 자신들의 주와 언어, 그리고 문화에 대해 다문화주의적인 ‘외

부적 보호’를 요구해 왔으며 무슬림, 유대인, 힌두교도, 시크교도 등 내

부의 종교적·문화적 소수자들을 통합하고자 했다. 이는 퀘벡 내에서는 

다수지만 캐나다 내에서는 소수인 프랑스어권 백인들이 자신들보다 훨

씬 그 수가 적은 퀘백 내부의 소수자들을 대하면서 자신들의 소수자 지

위와 관심사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때 당혹스럽고 복잡한 상황을 

발생시킨다. 이때 제시되는 이유는 퀘벡이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남기 

위해 퀘벡의 언어적·문화적 유산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공동체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믿음 ― 또한 이것이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간화하는 것

이라는 믿음 ― 은 실로 독특하게 캐나다적인 직관이다”(Gopnik 2009, 30).

프랑스어 사용 민족의 언어적·문화적 생존을 강력하게 지지하더라도 

그것이 퀘벡 내 소수자의 정체성 및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숙고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사고하는 것이 중

요한 이유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다수자의 가치를 소수자에게 부과하

는 것에 저항하고 내부적 보호의 형태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족적 또는 종족적 소수자의 경우 이러한 보호의 

적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족적 수준에서 볼 때 퀘벡주의 언어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부모 중 한 명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자녀의 

대중교육이 프랑스어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상황을 후퇴시

키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퀘벡주는 영어에 비해 프랑스어에 특

권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당연히 이러한 정책의 지지자들은 정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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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또 언어의 보급이 공동체의 유대를 공고

히 한다며 그것의 시행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상기한 목표를 명분으로 보다 논쟁적인 정책들이 채택되면서 

이러한 지지는 줄어들었다. 2019년 6월 법률로 채택된 빌21Bill21은 퀘

벡주 시민사회의 세속적 관점을 강력하게 수용하여 주요 책임자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종교 상징물 착용을 불허했다. 이 법은 퀘벡이 비종교 

주로서 관공서에서 종교적 표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교사, 

경찰수사관, 판사, 기타 공무원의 히잡, 크리판kripan1), 키파2) 사용을 금

했다. 법적 도전이 계속되었음에도 빌21은 퀘벡주 상급법원에 의해 인

용되었다. 퀘벡주 관공서에서의 종교적 상징 사용이 자유주의적 가치나 

다문화주의적 가치로 여겨질 수 있느냐의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퀘벡 주정부 역시 비종교 또는 세속 주의 관공서에 종교적 

색채를 주입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자유주의적 가치도, 다문화주의적 가

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것은 합리적 수용의 요구를 넘어서

는 것이다. 합리적 수용의 개념은 퀘벡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로 “캐나다 사회 내에서 오랫동안 주변성과 취약성을 겪은 일부 피해 

집단의 경우 다양한 소수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규정

이 그 목표를 놓칠 수 있다고 [캐나다] 연방법원이 판시했을 때”에야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Adelman and Anctil 2011, 9) 빌21과 그 법적 

근거의 광범위한 사회적 함의를 감안할 때 이 쟁점은 아마도 적절한 시

기에 캐나다 대법원에서 판가름될 것으로 추측된다.

퀘벡주의 빌21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비판은 대체로 종교적 자유, 인

간의 존엄,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1982), 개인의 민주적 권

리 등을 그 근거로 삼았다. 앞서 우리는 빌21이 또한 애덤 고프닉Adam 

Gopnik이 말한 ‘캐나다적 직관’에 상당히 반하는 세속적 근거에서 옹호

되었음을 살펴본 바 있다.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러한 난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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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우선하는 한 공동체나 민족의 다문화주의적 권리 표명에 포함된 

단층선 및 이러한 권리가 지니는 심대한 윤리적 함의와 한계를 드러낸

다. 헤르더가 구상하듯 하나의 공동체가 문화적 자기보존의 권리를 갖

는다면 그것의 언어와 가치의 보존은 필수적이게 된다. 또한 공동체는 

자유주의가 증진하고 충실하게 변호하는 개인의 선호와 성향에 반해 자

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실로 현실이 될 것이다. 

“헤르더는 문화적 진정성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당대의 독일에 적용하

면서 ... 독일 사람들이 이류 프랑스인이 되려하기보다는 자신의 문화와 

전통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Fukuyama 2018, 61) 빌21의 옹호

자들은 헤르더를 따라 그것이 상호문화주의와 연결되는 퀘벡주의 가치

를 진정성 있게 표명하는 것이며 또한 퍼스트네이션First Nations3)이 몇몇 

사안과 관련해 “캐나다의 지배적인 시민권 개념이 지닌 식민적 성격과 

억압적 성질에 기초해 그것을 진지하게 비판하거나 기각할”(Adelman and 

Anctil 2011, 12) 때 견지했던 태도가 빌21의 입장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

서 캐나다인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더욱이 이러

한 억압은 역사적 부정의 및 언어와 문화의 소외를 강조하는 퀘벡의 민

족주의 서사에도 잘 들어맞는다.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주의 정책·프로그램·변인에 대한 논쟁을 살펴볼 

때 종족적·문화적 다양성도, 민족적 소수자의 선호도 순수한 도덕적 

선을 구성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추구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옳다면 ― 내 생각에는 

그러하다 ― 자유주의 사회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이해

를 채택함으로써 문화를 우선시하고 문화가 개인과 집단의 삶에서 지

닌 장점과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항상 공개적 성찰과 비판에 열

려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에 신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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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타협할 수 없는 규범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비판의 문이 닫히는 

순간 문화에 대한 인정 역시 약해지고 위태로워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서구 사회에 자리를 잡은 이주자 문화는 자신의 역사적 

기원·정체성·목적·진정성에 민감하면서도 지역적 전통과의 대립 속에서 

자신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한다. 상호작용과 지지는 이주자 문

화의 안정성과 내구성에도 필수적이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다

른 문화 및 그 문화의 관행에 대한 존중과 배치될 수 없다. 문화적 보

존은 대화적 과정 속에서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역사적 

처함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퀘벡의 사례에서 프랑스계 캐나

다인들이 시간과 역사의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우선권을 가지

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캐나다 내에서는 퍼스트네이션이 자신

의 문화적 권리를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다. 이들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들을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적 전통

을 바꿀 수는 없다. 더욱이 이러한 조정을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

현실적이고 오만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퀘벡에 정착한 이주자들은 

자신의 종교적·문화적 철학을 따르면서도 이곳에서 일반적인 가치들을 

가급적 많이 배려할 필요가 한다.

요컨대, 문화적 인정의 윤리는 소수자와 다수자 집단 사이의 상호 이

해와 합리적 수용의 실천을 제고함으로써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와 개

인적 자유·평등을 존중할 수 있는 반면 인정의 정치는 이러한 차이들을 

강조함으로써 시민들 간의 긴장과 불화, 또 파편화를 조장한다. 이러한 

긴장은 많은 서구 국가와 수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이를 “개탄스러

운 자들의 저항”이나 “백인의 반격”으로, 또는 “교육받지 못한 제노포비

아적 백인들의 반동”으로 일축한다면 잘못된 일이 될 것이다. 논쟁의 

정치politics of contestation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다문화주의가 약속한 것과

는 달리 그들이 보다 공정하고 내구적이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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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정은 이주자와 현지인 사이의, 실

로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연대와 지원을 요하며 이는 

공동 시민권에 관한 쟁점에 대해 각자의 대응을 모색하면서 서로의 관

점과 우선과제, 또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될 때에만 실현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공동의 미래를 함께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문화적 가치

를 강조할 자유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오해를 받을 때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이해받기를 바라

는 이들에 대해서는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의 문화와 보조를 맞

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립보다 이해와 연대를 우

선한다면 우리는 분명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되고 서로를 더 잘 알

게 될 것이다.

결  론

과거 수십 년간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많은 실패로 비판받아 왔으며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다. 그것은 사회경제적 부정의, 인종적 차별과 지

배, 경찰의 폭력과 야만성, 이주자·유색인·소외 공동체의 시민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 온갖 경멸과 중상비

방으로 다른 종족과 인종, 문화를 묘사하는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는 히

스패닉계 미국인이라면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은 공허한 슬로건

처럼 들릴 것이다. 세속학교로 알려진 곳에서 터번을 쓰고 있다는 이

유로 10대 시크교도가 축구를 하지 못하거나 히잡 때문에 여성들의 기

회가 박탈될 때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한계는 일상적으로 드러난다. 

또 이를 통해 부유한 국가에서 소수자들이 직면하는 애로가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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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향이 이해가능하고 강력한 

데에는 몇 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체성과 인정의 

정치 또는 다문화주의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분

명하지 않다.

이 글을 통해 나는 권리의 문화적 가치화와 집단별로 차별화된 시민

권이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개념적이고 실천적인 수

준에서 다른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것은 내적 

비일관성에 빠져 있다. 문화적 권리는 공동체에 특수하며 상이한 공동체

들은 상호 모순적인 의무를 가질 수 있다. 또 합리적인 공동의 판단 척

도가 부재할 경우 우리에게 남는 선택지는 대립하는 신념들이 직접적으

로 대결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수용해 일종의 상대주의 지

대에 적응하는 것뿐이다. 아무런 제약 없이 문화적 권리가 지배할 때 표

현의 자유는 축소된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문화적 민감성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 역시 적대와 공격으로 미끄러지고 진실의 소통과 이해에 대

한 욕망이라는 그것의 으뜸가는 목표가 좌절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요

한 것은 상호 인정과 존중이며 적절하게 추구할 경우 평등주의적 존엄의 

정치는 이를 떠받칠 수 있다. 이주자, 소수집단, 다수자가 다함께 상호 

이해와 연대, 올바른 인식의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함축할 

수 있는 대립적 정체성과 긴장된 인정의 정치를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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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루크레티우스Lucretius부터 중세 스피노자Baruch Spinoza 그리고 현대

의 질 들뢰즈Gilles Deleuze에 이르는 다수의 철학자들이 이미 이동성에 기

반한 존재론과 인식론적 논의를 전개시켜왔으며1), 이들의 논의가 인류

학, 사회학, 지리학 등의 기반에서 모빌리티 담론에 관심을 가져온 학

자들(Appadurai, 1986; Clifford, 1997; Urry, 2000; Cresswell, 2006; Sheller and Urry, 2006; Cresswell 

and Merriman, 2011; Bauman, 2011; Sheller, 2021)에게 상당한 영향2)을 주었다. 이동



 이주와 지식, 감정, 물질의 이동  ∥ 59

성에 대한 이해는 공간적 이동과 시간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므

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대상일 수밖에 없다.(Cresswell, 2006: 1) 그럼에

도 모빌리티 턴 이후, 기존에 각 분과 학문에서 연구되던 이동의 형태

나 관련 주제들, 특히 인류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된 이주, 여행, 도시에

서 걷기나 다양한 형태의 이동수단을 통한 반복적인 이동, 신체내의 대

사 활동, 그리고 사물과 사상의 움직임까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을 가

로지르는 이동이 ‘모빌리티mobility’3) 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

다. 국내에서도 이동이나 이동성 대신 영어 단어 mobility의 영어 발음

을 그대로 음차한 ‘모빌리티’가 저술과 연구에 사용되는 빈도가 증가하

면서 모빌리티 턴의 영향이 확장되고 있다.

모빌리티 턴 이후 모빌리티라는 단어는 21세기 지구화의 모든 흐름

을 개념화하는 주요 개념어로 자리 잡고 있다. 존 어리John Urry는 ‘이동

적mobile’이 가진 여러 의미를 물건과 사람이 지니는 어떤 속성으로서 이

동가능하다는 능력, 통제하기 어렵고 무질서해 보인다는 의미에서 폭민

暴民, 상향 혹은 하향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 이주와 같은 장기적이며 지

리적인 이동으로 크게 구분한다. 이후 서있기, 빈둥거리기, 걷기, 오르

기, 춤추기,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버스,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휠체어, 목발 등)에 의해 강화된 이동의 형태를 망라한다고 설명한다.(존 

어리, 2022[2007]: 24-26)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방대한 모빌리티의 형태를 체계

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에 어리는 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system의 검토로 나아간다. 시스템은 특정 모빌리티

의 반복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모빌리티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나

타날 것인지 “기대 공간”을 창출하게 한다.(ibid., 33) 이러한 사례들은 대

부분 기술 발전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서 19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국영 우편 시스템, 대중 관광 패키지, 철도 및 항공 시스템과 

같은 것들이다. 미미 쉘러Mimi Sheller는 코로나 이후의 모빌리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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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을 포함한 최근 논의(Sheller, 2021)에서 다양한 이동 형태를 나열하던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의 이동과 대안적 이동

의 형태에 논의하면서 이동의 정의justice와 윤리적 논의로 담론을 좀 더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다시 강조되듯 코로나19로 인한 팬데

믹 이후 이동하는 것 혹은 이동되는 것은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균과 

바이러스, 혐오와 같은 정동, 습관이나 가치관 등의 문화와 지식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사물과 비인간non-human적인 것으로 확장4)되고 있다.

모빌리티 턴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대부분의 논의는 숫자

와 속도로 시작한다. 이주민의 수, 출생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

하는 인구수, 해외 여행객의 증가, 난민의 급증5) 등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상당한 수의 인구가 여전히 이러한 이동성의 회로를 따라 이동

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정주적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이주자로서 파악된 3%는 송금경제remittance economy와 

고국의 정치에 원격적으로 참여하거나 초국가적 이동성을 통해 자신뿐

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나 도시들을 오가며 문화와 사상을 그리고 주

변 사람들을 함께 이동시키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7%는 직접적인 이주민이 아니다. 물론 최근 모빌리티 턴이 도시 내 

이동성과 세포의 수준에 이르는 미시적 이동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동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러나 정주보다 이동이 존재의 근원적인 상태라는 발화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하나의 우산umbrella

과 같은 개념으로 두었을 때, 여행객과 난민의 이동, 거리 노숙자와 산

보자의 이동, 글로벌 엘리트와 기후난민의 이동에 대해 주목하는 우리

의 논의는 좀 더 거시적으로 풍성해질 것인가 혹은 놓치게 되는 지점들

이 증가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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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코로나19에 의해 야기된 팬데믹 상황을 전후로 하여 이동성

은 본격적으로 윤리적,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동성이 

곧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로서 낭만화 되던 자유주의적 논의가 후퇴하고 

누군가의 이동성을 제한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정당화되거나 첨예하게 

쟁점화되고 있다. 차별화된 이동성이 정치적 입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에 따라 더 노골적으로 비판받거나 지지받기도 하는 상황이다. 신자유

주의 시대에 자본의 흐름과 노동력으로서의 이주민의 흐름 그리고 미디

어에 의해 추동되는 상품으로서의 이미지는 가장 빠르고 무난하게 흐르

고 있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글로벌화 된 교통수단과 가속화된 신체의 

이동과 함께 단기간에 전 세계로 이동하며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한 새

로운 규제와 혐오의 정서 역시 함께 이동한다. 이동성은 점차 분화되며 

이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평가와 태도 역시 다양하게 분화된다. 이동

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중립적인 적이 없었으며 어떤 이동이 환영받

고 배척되는지, 개인의 젠더, 종족, 연령, 국적 등에 따라 제약의 정도

가 달라지며 그 결과 이동성의 보장은 교육, 직업, 여가, 정치 참여에의 

소외 정도와 긴밀히 연결된다. 이는 다시 이동의 문화정치학으로도 이

어진다. 특정 형태의 이동은 사회에 대한 저항과 위반으로 재현되기도 

하고, 개인의 특정 이동성은 개인의 이미지 형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정

체성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 글은 ‘모빌리티’라는 우산 개념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모빌리

티라는 단어가 자유, 진전, 욕망, 저항, 생기, 자율성과 같은 긍정적 가

치와 결합되는 반면, ‘움직이지 않는’ 혹은 ‘정주dwelling’라는 상대 개념

이 후퇴 혹은 비생산적이라는 부정적 가치와 결합되는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 이동과 정주를 오가는 다양한 속도와 방향성의 이동을 모두 내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려 한다. 난민이나 이주노동자의 이동성은 

이동의 권리로서도 중요하지만 ‘이동하지 않을 권리’로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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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권리만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 이동하지 않을, 이동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중요성, 그러므로 정주와 이동 간

의 좀 더 유기적인 사고의 가능성 등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이주에 대한 논의들은 가장 생산적인 논점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라는 형태의 이동성이 그 시작과 과정에 있어서 

가장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 그리고 이동 이후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동

과 정주 사이에 놓이는 그 불안정성 때문에 이동의 다양한 동학을 장기

간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모빌리티 턴 이후 모빌리티 개념이 여러 분과 학문에서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온 다양한 이동의 형태들을 포괄하는 우산개념으

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의 네 가지 이동 ― 도시 내에서의 걷

기, 여행travel과 관광tour6), 사물·정보·지식의 이동, 초국가적 이주

transmigration ― 을 둘러싼 주요 의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주에 관련된 

논의가 주는 함의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이동 형태들 간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이주가 다른 형태의 이동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를 포함한 네 가지 이동 형태에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대표성을 지닌 이동의 형태이기 때문이라기보다

는 이들에 대한 축적된 논의들이 상대적으로 두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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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빌리티의 주요 의제들 

기본적인 인간의 신체를 통한 이동에서부터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확

장되기 시작한 이동, 그리고 이러한 신체와 함께 이동하는 사물·정보·지

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동의 형태들은 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등 다

양한 분과 학문에서 서로 다른 주제나 개념 아래 논의되어 왔다. 모빌리

티 턴 이후 흩어져 있던 다양한 이동의 형태들이 모빌리티라는 개념 아

래모빌리티 담론의 장 안에서 다시 주목받거나 다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이동성이 소환되면서 논의의 지속성을 얻게 되는 지점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할 것이며 오히려 다양한 이동의 형태를 가로

질러 근본적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1. 도시에서의 걷기urban mobility와 이동의 주체성 

   

사건events과 장소성에 주목해 온 기존의 연구에서 ‘걷기’는 과정으로

서 흔히 삭제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의 일부로서 특별할 것 

없는 행위로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도시인류학과 도시사회

학에서 ‘걷기’는 도시 관찰의 방법이자 그 자체가 관찰의 주요 대상으

로서 주목받아왔다. ‘걷기’의 주요한 형상은 19세기 파리와 같은 모더

니티의 도시에 도래한 산보자flâneur에서 시작되었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산보자는 19세기 산업화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유형의 

인물로 공장에서 벗어나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르주아 지식인이다. 

보들레르처럼 도시의 예술적 감성에 빠지거나 산업화시대 노동과 상품

생산의 속도에서 비껴나가 목적 없이 빈둥거리며 걷지만 새롭게 등장하

는 상품, 유행, 건축물 등 현대 대도시의 상품물신성에 매혹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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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것과 낡은 것에 대해 관찰하고 기록했던 인

물이다(Benjamin, 1976).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의 흔적을 찾아 현대 사회

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하는 고고학자와 같은 인물이다. 산보자의 이미

지는 도시의 인류학자나 사회학자 혹은 역사학자나 문학가와 같이 걷기

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시공간을 관찰하는 이들에게 성찰적 이미지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이 걷기의 이동성이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담보

하고 있지는 않다.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에게 이르러 걷는 행위 

자체는 그 정치적 가능성으로까지 나아간다. 걷는다는 것은 개인의 발

화행위speech act와 같다. 구어에서는 문법에 어긋나더라도 다양한 언어의 

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걷는다는 것은 주어진 길을 그대로 따르기보

다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우회로를 택하거나 새로운 경로를 탐색

하는 일종의 전술tactics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 이러한 행위는 공간적인 

전용을 통해 권력이 만들어낸 도시의 구조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한 저

항, 혹은 전복적인 창조적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Certeau, 1984). 이는 거

대 도시의 마천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현실에 참여하지 않고 관조

하는 듯한 전지적 관찰자의 시선과 대비되어 현실에 기반한 실천으로서

의 ‘걷기’의 가능성을 읽어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Smart Cities와 이와 관련한 연구들에서 도시 내 걷기라는 행위는 저항성

은 물론 그 개별 주체의 주체성마저 약화되고 있다. 스마트 시티에서 

개인의 이동은 그 방향과 속도 등이 중요한 감지sensing의 대상이자 분

석되어야 할 데이터로서 존재한다. 도시에 집중된 센서들은 개별 주체

의 이동의 목적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감지하기 어려우며 

주로 군중의 이동의 크기, 방향, 속도 등이 주요 초점이 된다. 집단적 

이동의 파악과 예측을 위한 디지털 센서 및 카메라 등의 인프라 구축

과 디지털화가 중요해진다. 개별 시민 주체의 걷기는 관찰자의 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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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기보다는 전지적 시점에서 내려다 본 집합적 데이터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시민들의 이동과 사회적 참여는 데이터화되고 

집단화되어 정부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대쉬보드dash board에서 독해되

어야 한다(Barns, 2018; Kitchin & McArdle, 2016).

벤야민과 세르토의 걷기에 대한 분석은 거대 도시의 출현과 성장의 

과정에서 새로운 공간 조직에 적응하거나 저항하는 신체의 특별한 문화

적 배치cultural assemblages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새

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넘어 구체적 근거 없이 걷기에 저항적 의미를 부

과한 것은 걷기에 대한 지나친 낭만화 혹은 긍정적 해석이라는 비판

(Morris, 2004: 678-686)도 있다. 가령 출퇴근 하는 직장인과 관광객의 쇼핑을 

위한 이동은 어떤 면에서 저항과 순응 사이에 있는가라는 문제 등이 제

기된다. 또한 벤야민과 보들레르가 언급한 산보자는 부르주아 백인 남

성 관찰자로서 노동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누군가를 관찰할 수 있는 특

권적 인물이었다. 이러한 인물에 비해 현대 글로벌 도시에서 단속을 피

하고 잠시라도 피난처를 발견하기 위한 비자발적 이동을 멈출 수 없는 

노숙인의 이동성(Jackson, 2012)은 관찰자로서의 시선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

는가? 모빌리티 턴 이후 다수의 연구들이 도시에서의 이동성을 언급하

여 주목하는 것은 이동의 불평등과 주체성의 문제이다. 현대 도시에서 

이동의 수단과 조건이 젠더, 인종, 장애,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정치 

참여에의 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음을 모빌리티 연구에서도 주요 

논의로 드러내고 있다(존 어리, 2022; Sheller 2021). 이동에 대한 문화정치학에서

는 오토바이, 스케이트 보드, 파쿠르parkour,클라이밍 등의 특정 이동 형

태를 주류 권력에 대한 저항적 이미지나 공동체의 미학을 재현하는 것

으로 분석하기도 한다(Jaffe & de Koning, 2022). 도시 내에서의 걷기 혹은 새로

운 교통수단에 의해 변화하는 개인의 이동성이 스마트도시 연구에서 집

단화, 단순환, 데이터화되는 가운데, 물론 걷기에 대한 지나친 낭만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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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되어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이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이동의 형태

로서의 ‘걷기’의 주체성은 모빌리티의 여러 이동 형태를 가로지르며 제

기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2. 잉여가 아닌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여행  

근대 대중 관광산업을 시작한 토마스 쿡Thomas Cook은 1854년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 변화의 시대에 그대로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범죄일 것이다. 여행 만세-값싸고 값싼 여행!”(Brendon, 1991:65)이라고 외쳤

다. 관광학tourism studies 혹은 여가학leisure studies에서 여행은 근대 대중 관

광산업이 본격화되기 이전 인류의 이동 그 자체와 동일시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이동성을 보여준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 올림픽이나 축제

에 참여하기 위해, 혹은 신탁을 받기 위해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도시 

국가로 이동하거나 전쟁에 동원되거나 무역 거래를 위해, 그리고 부유

한 로마의 귀족들이 나폴리와 같은 해안이나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자연

으로 떠났던 여행(Andrew, 2005) 등이 그러하다. 중세의 종교순례, 르네상

스 시대에 영국의 귀족 자제들이 성년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서 이탈

리아 등으로 고전 문명을 배우기 위해 떠났던 그랜드 투어the Grand Tour,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화에 대한 반감과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 길들

여지지 않은 스코틀랜드의 고지대인 하이랜드Highlands나 알프스의 산악 

지대로 떠났던 귀족과 예술가들의 모험적 혹은 여가형 여행, 토마스 쿡

이 런던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대중계몽을 목적으로 단체관람을 기획하

며 기차를 전세 내어 시작한 관광 상품, 그리고 토마스 쿡의 단체관광

이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지들로 크루즈와 기차 그리고 간혹 비행기를 

통해 유럽인들을 관광에 참여시켰던 모든 경로가 현재까지 주요 여행의 

경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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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여행travel 혹은 관광tour이란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통

신과 교통의 발달과 여가 시간 및 소득 증가에 의해 현재의 산업화된 

형태로 발전(Andrew, 2005)했다. 낭만적 시각에서 여행이란 세계에 대한 태

도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Franklin, 2003: 33) 그 자체이다. 계몽적 시각은 

여행을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이 상실한 자연이나 자아의 진정한 정체성

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숭고함sublime과 진정성authenticity을 추구하

기 위한 행위(MacCannell, 1973)로 본다. 비록 현대 여행에서 경험하는 원주

민의 공연, 기념품, 다양성과의 조우 등이 대부분 ‘꾸며진staged’ 공연과 

같아서 진정성에 대한 추구는 계속 좌절되더라도 말이다.

2020년의 전 세계적 팬데믹 국면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 교육, 

친교 등 다양한 이유로 이동 중이었고 그 규모는 매년 예측을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행은 이주나 난민의 이동과는 차별되는 

소비의 영역으로서 곧 필수적이지 않고 절박하지 않은 ‘잉여’의 이동으

로 취급되어 왔다(Larsen et al., 2006). 초기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서부터 여

행은 소수의 특권층에게나 가능한 사치스러운 행위로 여겨졌고, 여행지

에서의 음주가무 등 ‘일탈적’ 행위는 비판받아 왔다. 그랜드투어에 참여

한 명문가의 자제들 역시 교육 목적이라는 허울 아래 향락과 일탈을 즐

기는 퇴폐적인 무리로서 비난받아 왔다. 토마스 쿡에 의해 단체 관광이 

가능해진 이후에 비난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 단체 관광에 참여하는 이

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취향 없이 가이드의 지시를 따르는 ‘무뢰한 집단

hordes’으로 그려지곤 했다. 현대 관광산업 역시 현지의 생태계와 문화를 

착취하고 파괴함으로써 제1세계 중산층의 여가를 가능하게 하는 식민경

제colonial economy적 측면이 비판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윤리

적 혹은 지속가능한 여행이 등장했지만 이들 역시 상품화되면서 여행

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멈춘 적이 없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개인

은 일상과 노동의 반복에서 벗어나 가장 원하는 여가 활동으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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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지만, 동시에 여행은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첨예한 논쟁의 대

상이 되는데, 이는 여행이라는 이동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닌 ‘잉여적’ 

활동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행의 일회적이며 소비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재생산의 측

면에 주목하는 연구(Larsen et al., 2006)는 여행의 이동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여행에 대한 낭만화 된 시각이 여행의 동기에 대해 “타자를 알고자 하

는 인간의 거대하고 보편적인 욕구” 혹은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탐구나 긴 여정”(McKean, 1977)으로서 이해하던 시

기를 지나 이제는 해외나 멀리 떨어진 곳에 다양한 이유로 거주하고 있

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친구를 방문VFR, 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하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나 친지 등 나에게 ‘유

의미한 타자들significant others’이 이미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반복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방문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한 이동이 곧 여행의 목적이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은 기존의 관광객들처럼 낯선 곳을 향하는 일회

성의 이동, 새로운 경험과 문화 혹은 상품을 위한 소비가 중심이 아니

라 가족이나 친지의 결혼, 출산, 졸업, 장례 등 중요한 의례에 참여하거

나 그들의 일상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재방문으로서 정주, 이

주, 기존의 여행과 차별화된다. 여행과 정주 사이를 오가는dwelling–

in-travelling 이동의 혼종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여행에서 여행객은 

더 이상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수

행성performance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팬데믹의 상황에서

도 여행은 결코 멈춘 적이 없었는데, 비록 이것이 개인의 욕망을 충족

시키기 위한 소비 행위이든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것이든 가장 

개별적이면서도 잉여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필수적일 수도 있는 것이 

여행이라는 이동성이 가진 모순적 본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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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물·정보·지식의 모빌리티 

사물, 지식과 개념, 기호와 이미지, 그리고 욕망과 같은 유무형의 비

인간non-human 존재들도 모빌리티 논의에서 점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

다. 기존의 유물론적 논의에서 사물들의 이동은 이동하는 인간과 함께 

부수적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이동하는 인간의 신체에 각인되거나 정

신에 학습된 지식과 문화와 같은 비물질적 요소들은 인류의 장기적 이

동과 이주의 경로를 따라 함께 이동해왔다. 새로운 객체지향 존재론

Object-oriented ontology은 이러한 인간의 주체성에 부수적으로 객체화된 지

식, 사상, 개념, 사물, 습관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 특히 사물

에 초점을 맞추어 사물 자체의 독자적 역능을 통해 이동하며, 심지어 

그 이동성은 때때로 혹은 영원히 인간에게 인지되지 않을 것이기도 하

다. 인간과 비인간 모두 동일하게 일종의 기계들로서 기계들의 다양한 

회집assemblages을 통해 창발하는 것이다(제인 베넷, 2020[2010]; Bogost, 2012; 레비 R. 브

라이언트, 2020). 이러한 논의는 사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도 이동성의 주체로 

상정하며 모빌리티 논의를 풍성하게 하였고, 정주가 가지고 있던 정상

성의 지배적 위치를 해체하는데 크기 기여하였다. 정보와 지식 역시 근

대화를 통해 식민지로 확산되거나 기호와 이미지의 경제는 미디어 산업

이라는 테크놀로지를 통해 확산되며, 상상력을 추동시키는 미디어의 영

향으로 욕망이 실제 관광과 소비를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미디어경관

mediascape과 에스노경관ethnoscape을 긴밀히 연결시켰던 인류학자 아쥰 아

파듀라이Arjun Appadurai의 논의는 욕망과 상상이 어떻게 물리적 이동성을 

수반하거나 이를 추동시키는지 분석(1996)하였다. 전통적으로 사물과 

정보 그리고 지식의 이동은 문화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제1세

계에서 제3세계로의 일방적인 이동으로 분석되었지만 모빌리티 담론에

서 이러한 현상은 좀 더 역동적으로 다양한 이동의 경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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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이동성은 주로 교환이나 소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 

등장 이후 상품과 기호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문화적, 상징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상품의 이동이 어떻게 유행fashion, 사치규제법, 문화적 터

부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규제되거나 확산되는지 분석한 아파듀라이

(Appadurai, 1986)는 선물 경제7)의 논의를 자본주의 경제에 더 확장시켜 상

품의 교환 자체가 상품의 가치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

서 상품의 이동은 사회적으로 의미화되고 해석된다. 1960년대 이후 상

품뿐만 아니라 원자재 등의 전 세계적 이동이 급증하면서 국가의 경계

를 넘어 더 빨리 더 많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탈영토적 순환을 위

해 등장한 로지스틱스logistics의 분석도 모빌리티 턴 이후 새롭게 주목받

고 있다. 기존의 유통학이나 경제학에서 효율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논

의되던 로지스틱스는 지구적 규모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유통의 지리를 

개조한 시공간 압축 과정의 결정적 구조(데보라 코웬, 2017[2014])로 주목받고 있

다. 국가의 경계마저도 약화시킨 “홈 없는seamless” 항로와 관문들, 컨테

이너의 규격화, 관련 노동자들의 신체와 움직임에 대한 폭력적 관리, 

물류에 특화되어 설계된 ‘로지스틱스 도시logistics city’ 내에서의 빠른 상

품 순환을 위한 군사적·식민적 유통 구조에 대한 분석은 물류의 전 세

계적 이동이 노동의 형태와 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윤리적 측

면에 대해 주목한다.8)

비인간 존재로서 사물뿐만 아니라 사상과 개념의 이동도 빼놓을 수 

없다. 하이케 욘스Heike Jöns와 공저자들은 존 어리와 같은 모빌리티 연구

를 오래 수행한 학자들이 여전히 물리적, 육체적 이동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지식과 정보의 이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음을 강조

(Jöns et al., 2017)한다. 여기서 지식knowledge은 사회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

는 역량으로서의 문서, 청사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

적 지식이 아니라 타인과 소통되며 단순한 정보 이상으로 시간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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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되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

(ibid., 5)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의 성질은 공간적 집중도와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비밀스럽고 중요한 지식일수록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누구나 쉽게 습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information 수준

의 지식은 공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가령, 은밀하게 전수

되어 내려오는 특수한 지식이나 대학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 등은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지식 자체보다

는 이를 전파하고 수용하는 이들의 공간적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

별 주체를 이동시킨다. 글로벌 도시에서 ‘엑스팻expats’이라 불리는 전문

직 종사자들의 이동을 통한 기업 지식의 이동, 선진국을 향한 유학생들

이나 과거 식민지배 국가로 이동하는 대학 시스템을 통한 교육 내용의 

이동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무형의 지식일지라도 지역이나 영토성에 기

반한 지식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의 낮은 이

동성은 이를 추구하는 인간의 이동을 오히려 추동시킨다. 물론 이 외에

도 지식의 전파자와 수용자의 이해도, 학습 및 전수의 능력 정도 등도 

지식이나 사상의 이동성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지식과 사상의 흐름에 있어서 공간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정보

화 시대에 단순한 정보와 이미지의 흐름과 수용은 정보 네트워크와 엔

터테인먼트 산업의 인프라를 통해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거리의 소멸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면대면 만남이 매개되어야 하

는 중요한 지식과 사상의 이동에는 인간의 신체와 이들의 회집을 가능

하게 하는 공간적 요소가 필수적이다.9) 신체의 교류를 수반한 지식의 

흐름은 지식 거점의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지식 전파 역시 중요한데 독일, 영국, 미국 등으로 향

하는 나이지리아 대학 졸업생들의 초국적 이주 경험을 분석한 멜라니 음

바Melanie Mbha는 교육과 이주 그리고 사회적 통합의 세 가지 연결고리에 

72 ∥ 이주의 시대: 문화, 감정, 지식의 이동

주목한다. 음바는 이주를 초기 형태의 유목민, 영국의 식민지 정책, 전

후 중등학교 졸업생의 과잉과 관련된 나이지리아 문화의 오랜 특징으로 

파악하고 지식에 대한 욕구를 이주와 이후 수용 사회로의 사회적 동화

를 촉진하는 중요한 자극제로 보았다(Mbah, 2017).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 제국의 중심으로 향했던 조선 유학생들의 

다양한 이동성, 그리고 그들이 체득하여 이동시킨 지식이 어떻게 ‘조국’ 

근대화의 물질화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들과 유사하다. 중요한 지

식의 흐름은 식민지배 기간 그리고 탈식민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으며, 단순한 정보보다는 지속적이며 가치 있는 지식의 흐름은 역

사적으로 수용사회와 송출사회 간의 반복적인 흐름을 통해 순환하면서 

새로운 지위나 정체성의 획득, 근대성의 물질화 등으로 발현되었다.

비인간적 존재로서 사물·정보·지식 등의 이동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혹은 새로운 이동성의 발현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한

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에 모빌리티의 프레임 내에서 사고되지 

않았던 현상들이 점차 모빌리티 담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일방적인 

문화의 전파와 수용이 아닌 다양한 방향성과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가

진 여러 형태의 이동성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일상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4. 이주의 모빌리티

이주의 전지구화, 가속화, 차별화 (노동이주, 난민이주, 영주 이주 등 

여러 유형의 이주가 동시 발생), 이주의 여성화, 정치화(Castles et al., 2014) 

등이 발생시키는 새로운 문제들은 전지구적 거버넌스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 국민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 절대적 환대의 가능성(Derrid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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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재정의 필요성,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

의 후퇴와 문화적 동화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이어진다. 이제 이주는 전 

지구적 변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이주자의 경제적 송금은 단순한 자본의 이동이 아니라 이

주의 흐름과 반대의 ‘조용한 역류’로서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GDP 대비 자국 이주자들의 송금의 규모가 큰 사회에 새로운 문화적 경

관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소비 수요와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며, 사회적 

송금(Levitt, 1995)으로서 이민 수용 사회에서 송출국 사회로 새로운 사고방식

과 정체성, 사회적 행위를 형성하게 하는 사회자본이 되기도 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량 이주의 시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 국가

들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초국가적 이동을 둘러싼 국가의 통제력에 대

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장벽을 설치하고 이주의 차별화를 통해 

사람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정치적 불안정성, 

내전의 확산, 인구 압력, 급격한 기후 변동, 종족 갈등, 고용기회 부족에 

따른 더 나은 경제적 기회의 모색, 새로운 교육 기회의 탐색, 문화적 상

상력의 욕망 충족 등 다양한 이유에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이주를 선

택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증가한 초국가적 이주transnational 

migration의 증가는 국민 국가의 정체성이 더 이상 영토적 구분에 의해 쉽

게 결정되지 않고 국경의 경계들마저 프랙탈적fractal으로 이동한다는 점

을 잘 보여준다. 국경은 더 이상 고정적이지 않으며 퍼포먼스 즉, 개인

의 행위들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국경을 넘어 ‘비합

법적인’ 이주 노동을 수행하는 계절 노동자seasonal migrant workers, 복수의 

국적 혹은 시민권을 의미하는 “유연한 시민권”flexible citizenship(Ong, 1999)을 

가진 이주민들, 더 이상 수용국가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시민권 인정을 

요청하지 않고 “영구적인 일시성permanent temporariness”(Stevens, 2019)에 기반하

여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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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11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이민과 난민의 흐름이 

주로 향하는 국가들이 인권과 안보의 두 축 중에 국가의 안보를 강조하

면서 이주의 문제를 안보문제화securitization(김현정⋅문보경, 2016)하기 시작하면서 

이주는 급격히 인권의 문제에서 안보의 문제로 이행하기 시작한다. 이

주의 안보문제화는 실제 위협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대상이나 

사안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주 수용사회가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위

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민자, 난민,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을 위협적 존

재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능해진다(Waever, 1995). 이주의 문제가 안보문

제화 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과거 그들의 장기적 식

민통치가 초래한 원주민의 강제 이주와 학살이라는 과거와 맞닿아 있

다. 탈식민 이후 발생한 역이주에서 이주자들은 다시 빈곤, 폭력, 인권

의 부재 상황에 놓이게 된다. 프랑스 내 알제리 이민자들, 미국 내 아

랍계 이민자들, 독일 내의 쿠르드족 터키인들, 유럽 내 중동 및 북아프

리카 출신 난민과 이민자들은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

들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이후 핵심적인 안보 위협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감시의 대상이 되어 경찰과 대치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

을 보이거나, 교외에서의 공간적·경제적 고립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주민의 이동성은 이주 수용국가에 정착한 이후에 오히려 경제적, 문

화적으로 제한되거나 규제되고 있다(Castles et al., 2014). 

한국에서는 현실에서 이주민에 의한 위협의 정도가 크게 부풀려지거

나,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이주민의 존재가 긴급히 요청되는 가운데에

서도 이주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에서 사회적 위협으로서의 난민과 망

명자에 대한 논의가 지난 몇 년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구체적으

로는 2018년 제주도를 통한 예멘인들의 입국을 둘러싸고 촉발되었다. 

이미 한국 정부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아시아 최초

로 난민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인과 근본주의 기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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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종주의 그리고 일부 청년과 여성들의 각각 일자리와 성범죄에 대한 

잠재적 불안이 “감정적으로 연합”(김현미, 2018)하여 이들을 국가에 대한 위

협으로 간주하는 치안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난민과 이주민의 흐름

이 주류 사회에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모빌리티가 그리는 궤

적을 추적하고 그 규모를 예상하여 국경을 개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모의 문제’를 벗어난 지 오래이다. 절대적 환대를 둘러싼 논의들, 국

제적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주의적 상상”을 넘어서

는 탈국가적 윤리ethics of post-sovereignty(이병하, 2017)에의 적극적인 논의와 새

로운 상상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주는 모빌리티의 형태 중에서도 거주

와 이동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공존하며, 시민권, 국경과 영토

의 문제, 환대의 문제, 문화적 동화와 차별, 가족 이주를 둘러싼 정동의 

문제 등 모빌리티 이론에서 지속적으로 고찰해야 할 문제들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이주의 이동성은 가장 첨예하게 정치적이자 윤리적인 측

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주의 모빌리티를 둘러싼 윤리적 질문 

앞에서 살펴본 모빌리티 턴을 전후로 그 이전에는 각각 다른 분과학

문에서 논의되던 다양한 형태의 이동성들이 모빌리티라는 주요 개념어 

아래 집중되며 동시에 다시 분화되고 있다. 이는 존 어리와 미미 쉘러 

등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분야로서 모빌리티학mobility scholarship을 확립하

려는 이들의 학문적 기획과 실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에서의 이동처럼 반복적이고 단순한 걷기에서부터 초국가적 이주의 

흐름처럼 정체성과 정주의 물음으로까지 나아가는 이동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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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동성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찰해야 할 논의는 무엇인지, 

모빌리티에 대한 논의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선 모빌리티 담론에서 가장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지점은 이동의 

윤리적10) 측면에 대한 성찰 가능성이다. 2000년대 초반 홍콩을 중심으

로 발생했던 사스SARS 감염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상황

을 경험하면서 세계 각 국가의 정부들은 질병이 ‘미개한’ 누군가의 열

악한 위생 관념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세계 곳곳

으로 하이퍼모빌리티hyper-mobility를 지닌 이들과 함께 이동 혹은 여행하

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항공 여행은 엄격히 규제되기 시작했고 거대

한 유람선cruise ships은 갑자기 바다 한 가운데 마치 난민선refugee ships처

럼 고립되었다. 여행이라는 모빌리티는 필수적이지 않은 ‘잉여’의 이동

이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적 행위로서 강하게 비난받았

다. 여행에 대한 윤리적 잣대는 앞에서 언급했듯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서구인들의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과거 식민지배 

국가로의 여행이 가진 착취적인 식민경제적 성격의 관광은 쉘러가 경제

적 상위 계층의 글로벌 엘리트들이 팬데믹 시기에 보여준 “공포에 질린 

도피panic fleeing”(Sheller, 2021: 60)를 윤리적으로 비판할 때 다시 소환된다. 

쉘러는 감염의 위험을 피해 대도시를 떠나 자신들의 요새와 같은 별장

으로 여행과 크게 구분되지 않을 피난을 가면서도 지역 노동자들의 서

비스에 의존하고 지역의 음식이나 의료 자원 등을 요구하면서 타인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모빌리티에 대한 윤리적 잣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누군가의 여행이나 이동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팬데믹의 우려 속에서 누군가의 이동을 ‘사사로운’ 여

행으로 바라보았을 때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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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혹은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이동이라면 그 윤리적 판단은 절대적일 수 없을 것이다. 상품의 로

지스틱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물류 노동자들의 

신체를 훼손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 비판받지만 동시에 팬데믹 상황에

서 일상의 유지를 가능하게 한 상당부분은 이 로지스틱스의 흐름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상황 혹은 이주의 안보화가 강화되는 상

황에서 이동성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들이 증가

하고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이동의 불평등성을 강조하고 현재

의 이동 관련 시스템의 지속불가능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패

러다임을 강조하는 논의(Sheller, 2021: 101-104)는 이동의 정치학을 통해 이

동에 대한 과감한 윤리적, 정치적 판단을 내리려 한다. 쉘러의 최근 논

의가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위해서 이동성 높은 엘리트들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에너지 소비적인 여행과 소비를 정부가 점검(ibid., 122)해야 한다

고 마무리되는 것은 이러한 판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이동을 단순히 그들의 계층에 기반하여 윤리적으로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다음으로, 이주 연구에서 주목해 온 환대의 문제, 칸트의 세계시민적 

권리, 이방인을 둘러싼 주체와 타자성의 문제에 대해 모빌리티 논의는 

어떠한 윤리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생기적 유물론이나 객체지

향적 존재론의 경우 주체와 객체의 구분은 거의 무의미하며 행위소라는 

지점은 일견 해방적 시점을 제시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타자에 대한 절

대적 환대가 불가능한 그 똑같은 이유로 선언적 담론 혹은 사변적 논의

를 현실 정치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의 

모빌리티는 이동성 중심의 철학적 논의11)에서 형태적으로는 잘 설명될 

수 있겠지만 특정 모빌리티의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맥락이 쉽게 지

워질 경우 이는 그저 ‘편평한flat’ 여러 모빌리티 중에 하나의 사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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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밖에 없다. 130여년의 프랑스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이해 없

이 1995년 파리 지역의 연쇄 폭발 테러는 이해될 수 없고 스페인의 필

리핀 식민 지배에 대한 이해 없이 21세기 스페인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의 초국가적 이동을 이해할 수 없다. 모빌리티 담론은 이주의 이동성이 

복잡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잘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공간적 스케일

이 중요하기보다 복잡한 이주의 모빌리티가 보여주는 초국가적 성격은 

흔히 모빌리티 담론의 중요성을 설득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현상이

다. 그러나 이주의 경로와 그 물리적 복합성에 대한 설명력 자체는 이

러한 초국가적 이주가 야기하는 질적인 문제에 대한 윤리적 대답을 해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동의 경로와 주요 노드를 따라 흐르는 상

품, 지식, 사람, 정동의 흐름에 대한 낭만화 혹은 기계적 모델화는 이 

모든 이동의 형태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윤리적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이동과 정주 사이의 모빌리티 담론에 대하여 

이동의 문제는 이동성 못지않게 정주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러 이동 

형태들의 구분보다는 이형heteromorphic의 이동을 가로지르는 이동과 정주

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더 긴박할 수 있다. 모빌리티 턴에 의해 인류의 

기본적인 모드가 정주가 아닌 이동이라면, 모든 것이 이동 중이고 언제

나 이동 중 이라면 정주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앞에서도 

보았지만 다양한 이동성 간의 경계는 여행과 이주 간의 관계처럼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 여행을 시작으로 혹은 여행을 ‘가장한’ 이동이 이주

민 혹은 난민의 이동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여행과 이주 노동자들의 

경로 그리고 난민의 경로는 공항이나 해변 도심에서 겹쳐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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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이동의 강도와 목적 및 내용은 어느 시점에서 상이하게 달라지

거나 결코 쉽게 결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의 이동성을 정

주성으로 인식하거나 정주하기 위해 이동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정주의 

의미는 중요하다. 정주의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짧은 글 “Building Dwelling Thinking”(2012[1971])은 공

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방의 자연과 소통하며 자신의 정주, 존재함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잘 정주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는 은유

적 표현일지라도 집을 짓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확실히 

모빌리티 턴 이전 정주 중심의 사고에 맞닿아 있다.

문화인류자인 제임스 클리포드James Clifford의 논의는 이 지점에서 유용

할 수 있겠다. 그의 책 Routes(1997)의 시작은 영국에서 교육받은 인

도인 인류학자가 이집트의 현장연구에서 마주하게 된 우화 같은 일화로 

시작한다. 이집트의 한 마을에 도착한 인도인 인류학자는 자신의 메트

로폴리탄적 배경과 대비되는 ‘전통적인’ 마을에서 ‘순수한’ 정주의 방식

으로 살아 온 주민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마을의 모든 

남성들은 비행기를 통해 누구보다 바쁘게 이동 중이거나 이동의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유일하게 그 마을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노인과 만

난다. 자발적 정주를 선택한 그 노인의 정주는 이동하는 다른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후퇴하거나 마을에 고립된 상태라기보다 이동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항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정주와 

이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실존적으로 정주를 통해 이동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 혹은 이동성을 통해 정주에 대해 고찰하는 것의 필

요성을 그는 “정주 중의 이동traveling-in-dwelling” 혹은 “이동 중의 정주

dwelling-in-traveling”(1997: 36)로 표현했다. 1990년대부터 문화라는 것이 더 

이상 고정된 지역에서 토착화되고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동 

중인 사람과 사상과 물질 등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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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는 문화traveling cultures”에 대한 인식이 등장했다. 지역성에 기반한 

에스노그라피ethnography를 수행해 온 인류학자들은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학문적 정당성의 위기에 빠지기보다 정주와 이동 

간의 이분법을 해체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여행travel’으로 표현된 인류학자의 이동은 자신의 목적을 쫓아 

자발적으로 집을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에 대한 은유적 표현

이다. 지금이라면 이를 ‘모빌리티’로 개념화할 수도 있겠지만, 클리포드

는 이러한 이동을 여행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이동과 문화

적 조우cultural contact로서의 인류학의 필드웍fieldwork을 강조하고 전체 이

동의 경로paths를 그려내는 것에 주목하였다. 20세기 인류학의 시작이 

유럽의 식민지배에 합류하여 물질적, 정신적, 과학적 목적을 위해 공간

적으로 이동함으로써 가능했고 지배적으로 서구, 남성, 지식인 혹은 상

위계층의 전유물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인류학자의 통과의례와 같은 

필드웍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연구 대상을 하나의 정체된 문화적 구성체

로 파악하고 그 고정된 지역에서 얼마나 잘 거주하는가dwelling로 결정되

었다. 인류학자는 흔히 자신의 연구대상인 필드를 단일한 문화의 담지

자로 혼동했고, 자신의 연구를 연구자가 그 지역의 언어와 관습 등을 

잘 배우는 정주에 기반한 필드워크 이후 이를 담론적으로 구성해내는 

담론적 실천의 완결로 이해해 왔다(ibid., 22). 여기서 잘 정주하는 것은 통

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말하고 듣기 위한 ‘진실된’ 소통 능력과 장기간

의 관찰을 위한 거주를 의미하는데 그 지역의 문화가 그 언어와 등치된

다는 오류, 그리고 자신의 연구대상은 이동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오류

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필드에서 수행하게 되는 에스노그라피

는 그래서 여행보다는 잘 머무는 것에 특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여행하는 신체로서의 인류학자의 이동은 지워지거나 무시되었다.

탈식민 시기에 그러나 인류학자가 우월한 관찰자로서 지역과 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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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정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문화를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가정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인류학자의 전통적 의미의 현장연구 역시 그

가 아무리 관찰 대상자의 언어를 학습하고 장기간 그들의 장소에 머문

다고 획득되지 않는다. 더 이상 지역에 고정되어 변화하지 않는 고유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가정, 긴 시간 동안 잘 거주dwelling함으로써 그 문화

에 대한 전체적이며 완결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그 문화에 대한 전문가

로서의 권위가 확보된다는 가정 모두가 허물어지고 있다. 관찰 대상과 

문화 역시 관찰자만큼 이동 중이기 때문이다. 관찰자와 그 대상과의 관

계는 지속적으로 재협상되는 것이며 기록의 주체 역시 점점 더 관찰자

로서의 인류학자뿐만 아니라 관찰대상이 주체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어떤 근원roots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동의 경로routes를 연구하는 것이

며 그 경로에는 이동과 정주 간의 복합적인 관계가 담겨져 있어야 한

다. 동시에 인류학자의 잘 머물기를 도와주는 정보제공자인 인포먼트

informants는 단순히 그 지역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들도 이동하며 복잡

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여기서 여행의 비유를 통해 모두가 여행가라거나 이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주와 이동 간의 역동적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쟁점이며 이러한 논의로부터 모빌리티 

담론 역시 이동을 강조하면서도 다양한 이동성이 어떤 다른 방식의 정

주를 생성하는데 관여하는지, 이동과 정주 사이에 발생하는 끊임없는 

재협상과 상호정의의 관계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행과 이주의 

경계, 이주민과 난민의 경계, 사물과 사상의 양방향적인 이동, 걷기라는 

일상적 이동의 정치적 가능성 등이 모빌리티라는 담론의 영향 아래 지

속적으로 소환되고 재논의 됨으로써 이를 단일한 모빌리티의 형태로 재

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윤리적, 정치적 질문의 대상으로 구성해낼 

때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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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리튀드의 미그리튀드 후예들:

샤일자 파텔의 미그리튀드와 

나디파 모하메드의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

펠라 베나베드Fella Benabed

밧지모크타르-안나바대학교Badji Mokhtar-Annaba University

이주가 먼 과거로부터 내려온 아프리카인들의 속성인 반면 미그리튀

드Migritude는 현대 작가들이 전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 행동주의를 가

리킨다. 미그리튀드 작가들은 여성주의와 반제국주의의 관점으로 세계

화 하에서 아프리카 이주자들이 살아가는 조건을 묘사한다. 나는 탈식

민주의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샤일자 파텔Shailja Patel의 미그리튀드

Migritude와 나디파 모하메드Nadifa Mohamed의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Black 

Mamba Boy(2010)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그리튀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

학 행동주의를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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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식민주의 텍스트 분석

이 글은 선정된 문학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용, 작

성/제작의 맥락, 해석/수용의 맥락, 구조와 문체를 연구하는 텍스트 분석

(Henly & Johnson, 7)에 의지한다. 이 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선정된 문학작품

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탈)식민 이주의 사회문화적·역사적·정치적 토

대를 다루는 탈식민주의의 관점을 텍스트 분석에 수반되는 이론틀로 채

택할 것이다. 정의상 탈식민주의는 “이주, 노예제, 억압, 저항, 표상, 차

이, 인종, 젠더, 장소, 제국 유럽의 영향력 있는 지배 서사에 대한 대

응”(Ashcroft et al., 2) 등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계화 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을 포괄한다. 젊은 세대의 아프로폴리탄Afropolitan(African+ cosmopolitan) 작

가들로서 파텔과 모하메드는 이주, 차이, 저항이라는 탈식민적 주제를 다

루는 가운데 빈번히 이주자를 경멸적으로 표상하는 제국적 담화를 다시 

쓰려고 시도한다.

식민주의와 이주의 직접적 관계는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먼

저 식민주의는 사람들과 노예, 또 계약노동자indentured worker의 이동을 

증가시켰다. 식민주의 종식 이후 각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전 세계 이주

민의 상당수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조국을 떠나 식민주의

의 중심 국가들이었던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역식민

화”(Bennett-Coverly 106-107)나 “식민주의의 부메랑”(Milfull 464)으로 명명되기도 했

다. 이들 이주자들은 억압의 식민적 유산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치적 결

정에 대한 서구의 개입과 천연자원의 지속적 착취에 의해서도 초래되는 

고난을 공유한다.

그 뿌리가 식민 역사로까지 뻗어 있는 세계화의 맥락에서 이주자의 

상황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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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속에서 살아가며 주류로부터 주변화되기 때문이다. 이주자에 대한 

인종화된 담화는 19세기의 백인 남성의 짐White Man’s Burden 이데올로기

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식민화된/이주자 타자는 미개하

여 동화될 수 없는 자들로 나타난다. 많은 호평을 받은 오리엔탈리즘
(1978)에서 유명한 탈식민주의 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는 서구의 응시

가 나머지 세계를 표상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타자화Othering”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상호 오해의 커다란 

분열 속에서 현실이 다르게 인식되고 표현되며 경험되는 세계를”, ‘타

자’가 자세히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도 거의 쏟지 않는 

세계를 “갖게 되었다”(Sardar vii). 알고 있다는 허울은 종종 권력을 기반으

로 “우리”와 “그들”의 이항대립을 낳는 스테레오타입에 의존한다.

때로 이주자들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 특정한 정치적 의제에 복무하는 

인종주의적이고 도발적인 공격에 의해 모욕을 당한다. 우익 정치인들은 

종종 젊은 이주자 후손들의 범죄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지만 이러한 현

상은 많은 경우 다문화적 모자이크보다는 단일문화적 용광로를 진작하

는 국가 이주 정책의 경직성과 실패를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좌절-공

격 가설”(Dollar et al., 1939) 또한 사회적 소요의 심리적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열망이 좌절된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사실, 많은 이주민들은 교외 지구의 불결한 주거환경, 불평등한 교

육과 고용 기회 등 다양한 형태의 분리를 경험한다. 탈식민주의 이론은 

예컨대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나라가 구 식민지들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높은 생활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

한다. 그리하여 이주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빚고 있는” 식민주

의의 “범죄적 장기 효과”, 이들 나라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불편

한 진실”(Ponzanesi, 8)에 저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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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디즘에서 미그리튀드로

유목 이동은 먼 과거부터 아프리카인들의 주요한 역사적 “속성”이었

다. 19세기 라이베리아 외교관 에드워드 W. 블라이든Edward W. Blyden에 

따르면 이주 왕래 경로는 늘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경로는 주로 아시아

를 오가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몇몇 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었으며 이는 세계사에 장구

한 영향을 미쳤다. 아시아인들과 아프리카인들은 끊임없이 교류해 왔

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아프리카인들은 대서양과 홍해 사이를 지

속적으로 오가고 있다. 또,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 헤로도토스와 호머

의 시대처럼 아시아에서 수단의 중심부로 통하는 고속도로는 항상 열려 

있다”(131).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의 불법 이주는 세계사의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카메룬 역사학자 아킬레 음

벰베Achille Mbembe는 아프리카인을 상대로 한 유럽의 봉쇄 정책을 비판하

면서 대륙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아프리카 내 국경개방 

정책을 촉구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경과 비자에 대한 강박,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인종주

의의 출현, 매우 뚜렷한 경제적 위기로 인한 우익 정당의 강화, 이 

모든 것이 아프리카와 유럽의 생산적이고 호혜적인 관계 발전을 저

해해 왔습니다. […] 유럽이 국경을 폐쇄할 때 아프리카는 자신의 국

경을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프리카는 방대한 

순환의 공간이 될 때에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지정학적 재배

치로부터 긍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12번째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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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의 첫 십년이 끝나갈 무렵 미그리튀드 운동이 출현했다. 미그

리튀드란 이주수용국과 세상을 향해 자신의 역사를 들려주기로 자청하

고 나서는 이주자의 태도를 가리킨다. 그것은 식민주의와 세계화의 고

리를 강조하며 자본주의의 성장이 강제 이주와 계약 노동에 기반했음을 

주장하는 국제적 정의 행동주의의 한 형태이다. 미그리튀드 운동은 17

세기 노예제로부터 식민지 대도시에서의 강제 노동을 거쳐 오늘날의 이

주 이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축출을 수반해 온 세계 자본주의의 미묘

한 메커니즘을 통해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계화의 연속체를 추적한다.

케냐의 작가이자 나이로비, 런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아온 인도계 

활동가인 샤일자 파텔은 “네그리튀드Négritude”와 “이주자의 도전적 태도

migrant attitude”를 조합한 “미그리튀드Migritude”의 개념을 사용한다. 프랑스

어 사용권 작가인 마르티니크의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와 세네갈의 레오

폴드 세다르 상고르Léopold Sédar Senghor가 옹호한 20세기 초의 네그리튀

드 운동은 흑인임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텔은 미

그리튀드를 “당당하고 격렬하면서도 서정적으로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한 세대의 목소리”로 정의하고 이를 “외부자 지위의 ‘존엄성’을 재단언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녀는 네그리튀드와 미그리튀드가 “싹틀” 수 

있는 문화적·정치적 토양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처음 이 개념

을 사용한 것은 “이주자의 도전적 태도, 도전적 태도를 지닌 이주자라

는 이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침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주자 

세대를 담아낼 단어를 찾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이렇게 주장한다. “미

그리튀드는 이주자의 문화를 찬양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그것

은 출신국의 정체성과 수용국의 정체성 중에서 고르기를 거부하는, 또 

차이를 숨기거나 지우려하기보다 그것을 힘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이주

민들이 점하는 고유한 정치적·문화적 공간을 담아냅니다”(모네가토Monegato와

의 인터뷰, 237). 이런 점에서 미그리튀드는 문화적 혼종성의 찬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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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미그리튀드” 개념이 파텔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프랑스의 문학비평가 자크 셰브리에Jacques Chevrier 역시 흑아프리카의 프

랑스어 문학Littératures francophones d’Afrique noire(2007)에서 이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실제로 이 개념을 고안한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한편으로 셰

브리에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담론의 형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출신국 문

화와 수용국 문화로부터 동시에 거리를 두는” 서아프리카 작가들의 프랑

스어 저술들을 분류하는 데 이 개념을 사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파텔은 

비판적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세계무대에서 이주자들이 처한 상황을 성찰

하는 영어권 아프리카 작가들, 주로 케냐 작가들을 연구한다. 두 경우 

모두 미그리튀드 작가들은 “유색의 이주자들이 권력의 심장부에서 공유

하는 광범위한 고통”(Prashad iv)을 소리내어 말한다. 그들은 이주의 문제를 

다른 무엇보다 정체성, 혼종성, 인종주의, 부정의의 주제와 관련지어 다

루며 여행가방, 배, 여권, 음식, 음악 등의 상징들을 활용한다.

샤일자 파텔의 미그리튀드에 나타난 

이주의 직물사

파텔은 케냐에서 자라 영국에서 수학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인도계 

작가이자 활동가이다. 미그리튀드를 통해 그녀는 가족의 이야기를 

여성들의 증언과 엮어 잘 알려지지 않은 제국주의, 착취, 폭력, 강간의 

역사를 탐구하고 그것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와 같은 

다양한 대륙의 이주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부각한다. 책을 

저술한 동기와 관련해 저자는 이 책이 “[엄마]의 모든 유산을 세공하고 

상감하며 [...] 국경을 구불구불 가로지르고 비자 단속을 피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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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나의] 의도”(62)라고 단언한다. 역사, 시, 자서전, 서한, 그림, 

연극 공연이 혼합된 파텔의 걸작은 그녀의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유산, 

즉 어머니(제1부, 사리가 말할 때), 아버지, 교사, 손님을 주제로 한 네 

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텔은 남아시아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따라가며 가족의 이주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그리튀드 앞 부분에는 

“The Making(이주자의 노래)”라는 제목의 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시

를 통해 저자는 이주 수용국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이주자들이 치르는 

대가를 조명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묻지 않고도 정보를 흡수하지.

질문은 일과 비자, 목숨을 앗아갈 테니.

우리는 지켜보고 따라하지.

우리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쓴다네. (33)

본 논문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미그리튀드의 첫 부분에 초점

을 맞춘다. 이 부분은 하나의 연극 공연으로 여기서 파텔은 “어머니

에게서 혼수감으로 물려받은 사리를 이용해 인도와 케냐에서 제국주의

와 식민주의가 어떻게 여성의 신체에 실연되었는지 폭로”(모네가토와의 인터뷰, 

237)한다. 미그리튀드 서문에서 비자이 프라샤드Vijay Prashad는 “대륙과 

가족을 묶는” 사리의 문화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상처를 묶는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함께 묶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도록 한다. 우리는 권력을 양보하거나 

지갑을 열 마음이 없는 권력 엘리트의 화강암 덩어리에 묶여 있

는 것만큼 자신의 신체와 욕망을 우리 사회 속으로 집어넣은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에 묶여 있다.(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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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말해, “식민적 기억상실”을 겪는 유럽 국가들은 제국주의의 토

양 위에 그들이 축적한 부를 나누는 동시에 “이질적 집단들” 간의 “대

안적 소통방식”을 찾기 위해 자신들의 제국주의 과거를 인정할 것을 요

구받는다.

사리의 디자인으로 주로 쓰이는 암비ambi

파텔은 제국주의와 이주의 맥락 속에서 비판적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사리의 역사를 분석하며 이 옷이 영국 제국주의가 인도에서 자행한 폭

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남아시아인들이 우간다로부터 강제 

추방되고 그들의 사리와 장신구를 영국과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

은 이디 아민의 요원들에 의해 빼앗긴 사건을 언급한다. 그녀는 “어떻

게 암비는 페이즐리paisley가 되었나”를 설명하기 위해 서사의 직조 속에 

직물사를 포함시킨다. 그녀는 “바빌론의 눈물로 시작”(4)된 암비(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리 옷감의 디자인)의 이주에 대해 이야기한다. 1813

년 영국군 장교들은 다카의 모술린mosuleen 직조공들의 손가락을 절단했

다. 모술린이 영국의 직물보다 비싸고 스코틀랜드의 도시 페이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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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직조공들이 숄에 암비 디자인을 모방해 짜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카슈미리Kashmiri는 캐시미어cashmere가 되었다. 모술린

mosuleen은 모슬린muslin이 되었다. 암비는 페이즐리가 되었다.”(6~7) 모슬린

의 원래 이름이었던 모술린은 그것이 생산된 이라크 도시 모술Mosul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역사가 제국

주의적 착취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디파 모하메드의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에서의 

국경의 방랑자

나디파 모하메드의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은 저자 자신의 아버지 자

마와 아프리카의 뿔 지역,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의 

여정을 담은 반자전적 서사이다. 소설의 출간을 격찬하며 유명한 탈식

민 비평가 엘레케 뵈머Elleke Boehmer는 이렇게 말한다. “소말리아 작가 

하산Xasan과 인도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제사가 들어 있는 첫 페

이지부터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은 그것이 여러 대륙을 가로지르는 이

야기임을 선언한다”(167). 소설은 소말리아가 영국령 소말린란드와 이탈

리아령 소말리란드로 분열된 1930년대와 1940년대를 무대로 한다. 암

바로는 아들 자마와 함께 생계를 위해 예멘의 아덴으로 이주한다. 아

덴항은 영국 치하에서 남북을 오가는 부의 국제적 흐름이 지나가는 거

점이었다. 그녀는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의 한 커피 공장에 취업하지

만 하루 12시간을 일하며 착취당한다. 이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가 그 

땀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저임금 여성”의 역경을 보여준다. 저자는 어

쩌면 오늘날 세계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적 여성 착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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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적 착취 하에 놓인 여성들의 조건

에 대해 소날리 페레라Sonali Perera는 이렇게 주장한다.

오늘날의 역사적 순간에 “새로운 프롤레타리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주변부 여성 노동자들이다. 북반구 산업화된 국가

들의 조직된 노동과 별개로 이 “탈산업” 시대의 보이지 않는 생산 

주체는 자립경제가 아닌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탈식민 “개

발도상” 국가에서 초과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다.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한 사업안내서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들 

노동자들은 “값싸고” “유순하며” “손재주로 유명”하다. (3)

이런 점에서 나디파 모하메드는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착

취가 자본주의 생산의 엔진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엄마가 죽은 뒤 자마는 아버지를 찾아 여러 국가를 가로지르는 대장

정에 오른다. 그가 머문 여러 장소들은 각 장의 제목을 구성하고 있다.

1935년 10월 예멘 아덴

1936년 3월 소말릴란드 하르게이사

1936년 9월 지부티 지부티 시

1936년 10월 에리트레아 아사브, 아스마라, 옴하제르

1936년 12월 에리트레아 옴하제르

1941년 1월 에리트레아 케렌

1941년 7월 에리트레아 게르셋

1946년 12월 수단, 이집트, 팔레스타인

1947년 5월 엑소더스호

1947년 9월 웨일스 포트탤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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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에 소년은 에리트레아와 아비시니아에서 이탈리아 식민자들을 

만난다. 그는 이탈리아군과 영국군의 전투를 목격한다. 그는 한 이탈리

아 장교에 의해 짐승같은 취급을 받고 무솔리니의 군대에 징집되었으며 

영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다. 저자

는 또 1884~1885년 베를린 회담을 통해 결정된 아프리카 분할에 대해

서도 언급한다. 이 회담을 통해 “영토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비

시니아에 의해 분할”(BMB 64[국역: 문영혜 옮김, 중앙북스, 2010, 228쪽])되었으며 “구멍이 

숭숭 떨린 허술한 국경선만 알던 떠돌이” 아프리카인들은 “이제 나라와 

나라가 장벽으로 나뉘어 있음을 실감했다”(170-171[국역: 353쪽, 번역 수정]). 오늘

날에도 아프리카인들은 국경 통제나 신원 조회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다

루어지며 때로는 투옥되거나 강제 추방되기도 한다.

수년에 걸쳐 영 제국이 무너지고 세계의 국경선이 바뀌었지만 자

마는 어느 나라에 머물든 계속해서 불청객 신세로 남아 있다. 그의 

운명은 그의 대륙이 처한 운명을 반영한다. 마침내 영국 여권을 손

에 쥘 때까지 계속된 그의 다양한 여행을 통해 나디파 모하메드는 

영국 제국주의의 과거가 남긴 다문화적 유산을 강조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주 흐름에 대해 성찰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부랑자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트럭 밑에 숨거나 보트에 

실려 들어오고 점보제트기를 타고 와서 뛰어내린다.”(BMB 4[국역: 15쪽]) 

그녀는 남의 떡이 더 크다고 기를 쓰고 생각하는 불법 이주자들을 

가리킨다. 모하메드는 이렇게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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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와 그들은 뒤죽박죽의 생김새, 눈, 코, 입과 머릿결의 어색한 

연금술, 다른 대륙에 속하는 피부색을 공유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는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많은 장소들

의 인장이 찍힌 여권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용모에는 북적거리며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이들의 변종인 옛스런 무언가가 있

었다. (177) 

“북적거리며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이들”이라는 구절로 그

녀는 과거의 아프리카 유목부족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주정뱅이

에다 부랑자인 소말리아 남자 무사가 보여주듯 오늘날의 많은 유목

민들은 비극적 운명을 겪는다. 그는 “실패한 이주의 표본”이었다. 

자마는 그를 보며 “자신의 인생이 무사의 끔찍한 전철을 따르고 있

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장소를 탐험했지만 결국

은 그곳에 이상적인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177[국역: 367~368쪽]) 

이 인용문은 오늘날의 이주자들이 겪는 운명, 대부분 아프리카 이주자

들로 전쟁이나 기근으로 찢겨진 나라를 떠나 더 좋은 곳을 찾아 나서지

만 결국 어떤 곳도 찾을 수 없는 이들의 운명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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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네그리튀드의 미그리튀드 후예들인 샤일자 파텔과 나디파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인의 이주라는 문제를 성찰하고 각자의 문학작품을 통해 식민

주의와 세계화의 상호관련성을 부각한다. 나는 그들이 “이주의 문화적 

상상”이 지닌 가능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탐구하는지 설명함으로써 화해

와 치유에 바탕한 “이주자들과 비이주자들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이주 수용국 내에서 살아가는 “이질적 집단들” 간의 “대안적 소통 방

식”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자 했다. 그들은 이주자들과 수용국 사이의 

관계, 또 이주자들과 고국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그들 대 우리’가 

‘그들과 우리’로 희망적으로 대체되는 세상에서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유동적 정체성이 탄생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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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그리고 정치적 행위로서의 

문학 번역과 수용

크리스티나 비에슈첵Krystyna Wieszczek

볼로냐 대학교University of Bologna 

/ 이그나티아눔 아카데미Ignatianum Academy in Cracow

 

본 논문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폴란드 디아스포라에 초점을 둔다. 

폴란드·영국·프랑스의 미출간 문서고 자료를 포함한 풍부한 1차 자료를 

근거로 본 논문은 폴란드인의 이주가 가진 정치적 의의와 이주자의 문

화 활동, 특히 문학 번역과 보급의 문제를 탐구한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폴란드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선전물이 주장하는 것처럼 폴란

드의 해방이 아니라 소련에 의한 점령이었다. 많은 공무원, 군인, 실향

민, 최후의 순간 폴란드를 빠져나온 난민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서구에 

남기로 결정했다. 많은 경우 이는 그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저항의 몸짓

이자 이들이 목도한 동구의 공격과 서구의 공모를 증언하는 것으로 여

겨졌다. 이주자 중에는 보다 자유로운 곳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

하기로 결심한 상당수 지식인들이 포함되었다. 많은 이들은 스스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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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족문화의 수호자로 여겼다. 이들은 소련의 점령으로 훼손되

지 않은 민족문화를 후일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런던의 구 

망명정부와 연계된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사람들은 “망명 국가” 건

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 특히 파리의 <쿨투라>지

를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철의 장막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을 추구하고 그들의 삶과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하지만 이주자 

여론을 형성하는 이 두 중심지 모두 문학을 자신의 사명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해외 작품들을 번역·출판하

는 한편 이를 공산당 치하의 폴란드에도 보급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본 논문은 이들의 활동이 많은 경우 국제적 협력의 결과로 이루어졌음

을 살펴보는 한편 미국 냉전기금의 은밀한 후원을 통해 이루어진 문화 

활동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 본 논문은 이주자들의 문화적 산물이 어

떻게 민족문화에 기여했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는 공산당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별도의 분야였지만 공식 경로와 비밀 경로를 통해 철의 장막 

배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응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본 논

문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 이주자 지위가 보다 영구적인 거주로 변

화하고 보다 젊은 망명자 세대가 선배들의 전철을 따르면서 나타난 변

화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102 ∥ 이주의 시대: 문화, 감정, 지식의 이동

이주 연구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폴란드 디아스포라

이주는 인간 본성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세기의 격동 

속에서 이주로 인한 이동은 전례 없는 규모로 일어났으며 이는 특히 2

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직후에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2차 세계대전의 

여파 속에서 일어난 폴란드 디아스포라에 초점을 맞춘다. 이 글은 4부

로 나뉜다. ① 맥락: 이주 연구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폴란드 디아스

포라, ② 정치적 행위로서 서구에 머물기, ③ 이주 자체와 이주자의 문

화적 활동이 갖는 정치적 의의, ④ 문학 번역과 보급.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폴란드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소련의 선

전물이 주장하는 것처럼 폴란드의 해방이 아니라 소련에 의한 새로운 

점령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주는 이들 ‘망명자exile’나 ‘이주자émigré’의 많

은 문화적·정치적 행위가 그러하듯 많은 경우 정치적 행위였다. 본 논

문에서 ‘망명자’와 ‘이주자’라는 용어는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와 함께 

혼용되어 사용될 것이다. 사실 학계와 행정부에 두루 수용될 수 있는 

적절한 폴란드 용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폴란드 이주 연구에서 여전

히 논쟁 중에 있다(Lesińska). 본 논문은 이주 및 문학 번역과 수용으로 이

루어진 관련 문화 활동에 관한 질문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당시의 출판물(이주자 출판물, 비밀 출판물, 공식 공산당 출판물)과 더

불어 폴란드·영국·프랑스의 출간·미출간 문서고 자료 등의 다양한 1차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전 세계에 걸친 많은 연구소와 저널, 도서 출간에서 드러나듯 이주 

및 디아스포라 연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또 최근 발발

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현재 진행 중인 기타 분쟁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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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이러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주 연구 분야

는 태생적으로 학제 간 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특히 정치, 법률, 역사, 

사회학, 문화 등의 분과를 가로지른다. 따라서 이주와 이주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뉴욕 이주연구센터Centre for 

Migration Studies of New York의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옥스포드가 설립한 

Refugee Survey Quarterly, 라우틀리지Routledge 출판사의 Ethnic and Racial 

Studies, European Journal of Migration and Law, Diaspora 

Studies, 보다 방법론적이고 이론적인 초점을 제공하는 Migration 

Studies 등의 저널은 이미 이러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망명 정치

를 비교의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예. 2차 세계대전 시

기 영국 내의 다양한 유럽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콘웨이Conway와 고토비

치Gotovitch의 연구) 이에 못지않게 문화와 이주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 또한 있어 왔다(예. Crossings: Journal of Migration & 

Culture). 현재 59권까지 발행된 라우틀리지 시리즈 ‘Studies in 

Migration and Diaspora’ 역시 이주의 다양한 문화적·사회적·정치적 

함의를 다루고 있다(예. 골드Gold와 노윈Nawyn의 연구).

폴란드 학계에서도 유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폴란드의 주요 대

학인 바르샤바대학교와 크라쿠프의 야기엘론스키 대학교는 각각 폴란드 

이주연구센터Polish Centre of Migration Research와 미국학 및 폴란드 디아스포

라 연구소Institute of American Studies and Polish Diaspora라는 이름의 이주 연구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적 편집진을 보유한 저널들도 있다. 일부 

저널들은 일반적이면서도 많은 경우 현대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야기엘론스키대학교와 폴란드 과학아카데미 이주연구위원회가 공동 발

행하는 A Review of the Polish Diaspora나 그디니아의 이주 박물

관이 발행하는 The Polish Migration Review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는 저널들도 있다. 바르샤바 연구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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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과학아카데미와 공동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의 이주, 또는 해당 

지역을 드나드는 이주의 문제를 다루는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Migration Review나 야기엘론스키대학교에서 발행하는 

Ad Americam: Journal of American Studies 등이 그러한 예이다.

전후 정치 망명자와 그들의 정치적·문화적 유산 등 공산주의 체제에

서 환영받지 못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중견·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도 꾸

준히 발표되고 있다. 폴란드 디아스포라The Polish Diaspora(발라셰크

Walaszek) 및 제2의 대이주 1945~1990 The Second Great Emigration 1945-1990

(프리슈케Friszke, 마흐체비치Machcewicz, 하비엘스키Habielski)와 같은 책들은 

여전히 매우 포괄적인 지식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

한다. 폴란드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 폴란드인 정착촌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 제2의 대이주 1945~1990는 이주자의 정치·사회·문

화 생활과 국제정치 참여를 다루고 있다. 토루니의 폴란드 이주 기록보

관소Archives of Polish Emigration는 많은 저명한 폴란드 망명자들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저널 Archives of Emigration를 정기적으로 발행한

다. 파리의 출판사 쿨투라 리터러리 인스티튜트Kultura Literary Institute 현상

을 비롯해 이주자 활동을 다룬 신간들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관련 분야 연구의 진전은 종종 전후 폴란드 이주자들

의 문화 활동 ― 많은 경우 이러한 활동은 불가피하게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 이라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미 

CIA가 재정을 지원하고 소비에트 점령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도서보급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예. Reisch, Sowiński), 폴란드 공산당 검열에 

관한 연구(Budrowska, Gardocki), 폴란드 비밀 출판사업 ― 이는 많은 경우 

이주자 협력자의 지원을 받았다 ― 에 관한 연구(Zlatkes)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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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행위로서 서구에 머물기: 

이주의 정치적 의의

많은 폴란드인들은 ‘우리가 폴란드로 돌아가야 하느냐’는 문제에 직

면했다. 더러는 고향이 더 이상 폴란드 국경 내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

었다. 다른 이들은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우리가 폴란드를 떠나야 하

는가?’ 일부 폴란드인들은 강제 송환되었으며 특히 독일의 소비에트 점

령 지역 내에 있던 이들이 그러했다. 이 지역 내 소련 이외의 다른 점

령 세력들은 탈출하는 이들을 체포해 소련 당국에 넘겼다. 하지만 전쟁 

말기와 종전 직후인 최후의 순간에 소련이 점령한 나라를 가까스로 빠

져 나오는 데 성공한 일부 난민들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선택의 갈림길

에 있었던 폴란드인들 중 전쟁 이후 서구에 남아 있기로 결정한 이들은 

약 5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Machcewicz). 여기에는 소비에트 

영토로 망명한 이들은 빠져 있다.

많은 이주자들에게 결정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당연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 적군과 소비에트 비밀기관의 지원 속에서 구축되고 있었던 비민

주적 체제 하에서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복수의 요인들

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자 언론, 서한, 회고록, 다

양한 공식 문서는 많은 경우 정치적 요인이 결정적이었음을 가리킨다. 

전전 폴란드는 독일의 공격을 대비해 프랑스 및 영국과 동맹을 체결했

다. 1939년 9월 독일이 공격해 왔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

포고를 했지만 이는 수개월 동안 명목에 불과한 것이었다. 폴란드 정부

는 망명길에 올랐다. 독일과 소련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폴란드가 

함락된 이후 망명 정부는 프랑스가 동맹국의 대독 군사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 기대하며 프랑스 내에서 폴란드군을 재편했다. 프랑스 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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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부는 군대의 일부를 빼내 영국으로 갔다. 많은 민간인들이 뒤따

랐다. 망명정부는 런던이 자신의 장기 거처가 되리라고는 거의 생각하

지 못했다. 영국이 폴란드 해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려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서구 내에서 성장을 거듭한 폴란드군은 전쟁 내내 

연합국의 대의가 자신의 대의라는 신념에 따라 영국의 지휘 하에 있던 

많은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영국의 전시 검열은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예컨대, 전쟁 전 평판이 높았던 

Wiadomości를 비롯해 스탈린에 대한 연합국의 유화적 태도를 비판한 

몇몇 유명 폴란드 잡지들은 영국 내 발행이 금지되었다(Świderska). 전쟁 

이후 출판이 다시 자유로워지면서 연합군이 자신의 나라를 소련의 영향

권에 두어 영토의 거의 절반을 소련에 병합하도록 허용하고 ― 이는 더

욱 광범위한 실향으로 이어졌다 ― 스탈린이 바르샤바에 괴뢰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묵인했음을 알게 된 이후의 충격과 분노, 배신감을 증언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이는 또한 새로운 정치적 현실에 뒤따

르는 이주와 귀환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서구에 남기로 결정한 많은 이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이 비민주적 정치 현실이 유지될 수는 없으니 자신들이 곧 자유 폴란드

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고 싶었다. 군 지휘관을 비롯한 군인들 중에

는 곧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폴란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적 상황

이 변할 거라 예상한 이들도 있었다. 대개는 본국 귀환을 장려하고 때

로는 이를 압박했음에도 군에 몸담았던 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영국을 비

롯한 서구 국가 및 그 식민지에 정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실제 많은 

이들이 폴란드로 돌아갔지만 혹시 모를 3차 세계대전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대비할 요량으로 서유럽에 남은 이들도 많았다. 당시 소집해제된 

폴란드군 지휘관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 행정부와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소련 점령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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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예. 육군 장교 차르네츠키Czarnecki 또

는 자치민스크Zaćmiński의 최신 연구).

많은 재외 폴란드인들은 민주적인 서구 연합국들이 이러한 법과 민주

적 규칙의 명백한 위반을 수용했음을 알고 경악했다. 일부 사람들에게 

망명지에 남기로 한 결정은 유일하게 가능한 저항의 몸짓으로 여겨졌

다. 민주적 서구에 거주하는 것은 동유럽의 공격과 서유럽의 공모에 대

한 생생한 증언이 될 것이었다. 심지어 처음에는 점령된 국가로 가는 

것이 해외 열강이 부과한 새로운 모습의 폴란드와 그 정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느낌도 있었다. 특히 런던의 폴란드 망명정부와 

연계된 단체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1945년 7월 연합국은 주로 스탈

린이 뽑은 인사들로 구성된 행정부를 위해 폴란드 망명정부를 해산시켰

다. 비록 분열되었으나 그들은 자유 폴란드의 합법적 대표자임을 주장

했다. 그들은 자신의 조국을 스탈린 권력 아래에 둔 전시 및 전후의 협

약을 그것의 모든 비민주적 결과들과 더불어 거부했다. 그들은 폴란드

의 중요 유산이 있는 리비프와 빌뉴스 시의 반환 및 소련군의 폴란드 

영토 철수, 또 제약 없는 자유로운 선거를 요구했다. 이러한 강경한 태

도 때문에 이들에게는 ‘불굴’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폴란드의 전

직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자유 폴란드, 따라서 진정한 폴란드를 대표하

는 양 행동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는 이들이 

전후 폴란드 최초의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대통령 휘장을 

물려준 1990년까지 계속되었다.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성명과 항의서

를 발송하는 등 그들은 가용한 수단을 통해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애썼다. 요컨대, 그들은 폴란드의 운명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됨

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폴란드의 대의가 망각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스스

로를 ‘전후 독립주의 이주자’로 가장 강력하게 동일시한 이들은 아마도 

이처럼 런던에 거주하던 폴란드인들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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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로운 정치 현실 및 독립 활동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서구에 남은 사람들 역시 구 망명정부 

관계자들 못지않게 독립주의적 성향을 지녔다. 서구의 민주국가에 남는

다는 것은 소련 체제의 방해 없이 국제 정치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했다. 이러한 활동이 당연히 구 망명정부가 담당해야 할 

분야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당성 주장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경로로 

기능한 건 아니다. 여기서 더 큰 성공을 거둔 다른 이주자나 단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즈비그니에프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그

의 부모와 함께 캐나다로 망명하여 미 대통령의 고문과 국가안보보좌관

이 되었다(Machcewicz도 참조). 폴란드의 새로운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해 런던

의 ‘불굴의’ 태도보다 ‘실용적인’ 이러한 관점은 또한 잡지 <쿨투라

Kultura>지의 동인들에 의해서도 전파되었다. 쿨투라는 ‘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잡지는 파리에서 간행된 폴란드 문화·정치 월간지였다. 잡지

는 리터러리 인스티튜트Literary Institute에 의해 발행되었으며 이곳은 도서

출판 사업도 병행했다. <쿨투라>지와 리터러리 인스티튜트는 모두 예지 

기에드로이치Jerzy Giedroyc와 조피아 헤르츠Zofia Hertz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들은 종전과 함께 폴란드군의 상당 병력이 해산되었던 로마에 계속해

서 남아 있었다. 그들이 서구에 남은 것 역시 점령된 조국에서보다 자

유로운 정치 활동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들의 출발점은 폴란드의 새

로운 현실, 또 리비프와 빌뉴스의 상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평화적 미래 건설의 토대로 삼는 것이었다. 이는 다른 많은 이들을 분

노케 했다. 그들은 또한 철의 장막 너머의 사고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

고자 했다. 오랜 활동 기간을 통해 그들은 사상과 정치의 자유에 관심

을 가진 많은 선도적 지식인을 끌어들였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 

<쿨투라>지 전집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 모든 활동과 관련해 폴란드 망명 지식인들에게는 그들이 본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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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을 수 있는 그리 오래지 않은 모델이 있었다. 그것은 이웃한 오스트

리아, 러시아, 프러시아에 의해 폴란드가 분할된 시기였던 19세기의 독

립주의 망명자 ‘전통’이었다. 선도적인 정치·문화 인사들이 망명지, 특

히 프랑스나 영국, 또는 미국으로 잇따라 들어오면서 ― 소위 ‘민족 시

인’이었던 아담 미츠키에비치Adam Mickiewicz와 율리우스 스워바츠키Juliusz 

Słowacki, 혹은 작곡가 프레데릭 쇼팽Frederic Chopin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 이 현상은 대이주Great Emigration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

다. 폴란드 독립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들 지식인 중 많은 이들이 민족

의 자유와 민족 간 연대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일부는 유럽의 

혁명적 사고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들 이주자들은 이미 폴란드의 독립

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 정치단체를 발견했으며 또 세계 

각지에서 이러한 군단을 찾기 위해 애썼다. 당시에는 이미 정치·철학·

문학 분야의 여러 잡지와 출판물들이 간행되고 있었으며 이주자로 구성

된 밀사들은 비밀 정치·교육 활동을 고취하였다. 독립 국가로서의 폴란

드는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회복되었다. 때로는 이주자들이 해외

에서 ‘폴란드 독립을 쟁취’했다고 여겨지기도 하였다(Wraga, 143). 이렇게 

19세기의 독립주의적 망명 ‘전통’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많은 망명자

들에게 가슴 아픈 연속성의 감각이 아니라 힘과 영감을 불어넣었다.

소련 점령국을 빠져나온 전후의 많은 이주자들에게 서구에 머문다는 

것이 정치적 행위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연합국 정부들이 

폴란드 망명정부에 대한 인정을 철회하려 했을 때 이제 물러나게 된 폴

란드 정부는 대국민 연설을 했다. 독일이 베네룩스 3국을 침공함으로써 

가짜 전쟁을 끝낸 직후였던 1940년 5월에 새롭게 선출된 영국 총리의 

연설을 환기하며 폴란드 정부의 연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억은 

조국이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했을 때 처칠 총리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

다. 오늘과 내일 여러분께 드릴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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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어떤 이들은 고국에서 경찰국가의 

잔인한 현실과 싸울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유세계에 남아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입이 될 것입니다”(Government 131-132).

이주자 문화 활동의 정치적 의의

망명 외교관으로서 정보관과 기자로도 활동했던 한 인사는 1945년 

발행된 <폴란드 망명자들의 역할과 책무The Role and Tasks of Polish Exiles>라

는 제목의 소책자에서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가 “고국으로 돌아가 가장 

힘든 최악의 여건에서도 온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폴란드 시민들이 망명지에 남아 행동해야 한

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Wraga, 142). 이러한 행동의 최우선 

목적이 독립의 회복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1차 

목적에는 몇 가지 세부 목표가 수반되었다. 상기한 소책자는 이러한 목

표 중 일부를 명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주자의 책무는 [...] 

폴란드의 국가적 지위, 폴란드의 정치적 주권, 폴란드의 정신적 독립, 

폴란드의 정치사회 사상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적대적 정치 

세력의 점령 하에 있는 폴란드 사회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다”(Wraga 142-143).

따라서 한 가지 목표는 민주적 전통을 지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

는 해외에서 폴란드 민족문화의 연속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규모로 다층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여러 국

가의 다양한 사회 부문을 충족시킬 활동이 필요했다. 한편으로는 공동

체의 유대를 유지하고 공동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대중적 기회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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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 노력을 자극할 필요도 있었다. 더욱이 

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도 요하는 일이었다. 대다수 

서유럽 국가에서 다양한 단체와 협회가 창설되었으며 전후 ‘독립주의 

이주자’의 수도였던 런던에서만 다양한 부문의 이주자 공동체를 물질

적·문화적으로 지원하는 수많은 문화·종교·사회 기관이 신설되었다. 여

기에는 1939년 설립된 폴리시 하스Polish Hearth와 1960년대 설립된 폴란

드 사회문화협회Polish Social and Cultural Association(POSK)와 더불어 퇴역군인

회, 직업 협회, 문화 협회 등이 포함되었다. 폴란드 교회 또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많은 경우 이주자 상태가 일시적이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언어 및 애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폴란드어 학교와 

기타 교육 활동 역시 제공되었다. 연구 및 교육기관에서는 폴란드에 관

한 학술조사와 연구가 소련의 금지에 방해받지 않고 발전하였다. 이러

한 기관에는 재외 폴란드대학교Polish University Abroad(PUNO), 폴란드 유니버

시티 칼리지Polish University College, 재외 폴란드 과학과 과학자들을 보살피

고 폴란드 학생의 영국 대학 진학을 지원한 폴란드 연구센터Polish 

Research Centre, 폴란드 연구소 및 시코르스키 박물관Polish Institute and 

Sikorski Museum, 전쟁 전 바르샤바 소재의 근현대사 연구 기관을 계승한 

피우수트스키 연구소Piłsudski Institute 등이 포함된다. 이들 조직은 각국의 

폴란드 단체들과 국제 연합체들을 통합한 상위 조직들의 지원을 받았

다.  예컨대, 1946년에는 브뤼셀에서 폴란드 전쟁이주자연합(ZPUW)이 결

성되어 폴란드 실향민 단체들을 통합하였다. 또 1944년 결성된 재미 

폴란드 의회Polish American Congress는 2차 세계대전의 ‘신구’ 이주자들을 

통합하였다.

문화적·사회적·교육적 사안에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들 단체는 

모두 궁극적으로 다양한 대내외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다. 대내적으로 

이들 단체는 공동체 융합 및 문화·전통·민족적 정체성 보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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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민족 문화의 연속성 유지에 결정적이었다 하더라

도 여기에 정치적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폴란드 전쟁이주자연합

과 같은 단체의 성격은 비정치적이었지만 ― 이는 광범위한 정치적 스

펙트럼을 가진 망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가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 여전히 그것의 기본 전제는 처음부터 당파적인 것, 즉 폴

란드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주의 이주자들’을 통합하는 것

이었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사회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으

로도 이주자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주자들에게 지침을 제공

하는 한편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일조했다. 예컨대, 2,500명 이상

의 대표들이 상기한 재미 폴란드 의회의 창립대회에 참석했으며 이들이 

6백만 명 이상의 폴란드인과 그들의 후손을 대표했다는 점에서 단체는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외적으로 이들 단체와 기관은 폴

란드의 문화 및 폴란드 정치 상황에 관한 지식을 증진함으로써 그 대의

를 유지하려 애썼다. 이는 또한 공산주의 국가가 후원하는 담화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기도 했다. 예컨대, 1956년 소련 지도자 흐루시초프와 불

가닌이 런던을 방문했을 때 런던 정부와 여러 협회들은 시위를 조직했

다. 이를 통해 소련 점령국에서 온 2만 이주자들은 전 세계 대중들에게 

폴란드의 실상과 필요한 개입을 환기했다. 정치적 망명지에서 이루어지

는 문화나 교육 활동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의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

는 것처럼 보인다.

이 모든 활동들은 점령된 조국과 나란히 폴란드 바깥의 폴란드, 즉 

자체의 헌법기관, 지역사회, 군대, 문화를 갖춘 망명지 국가를 보존하겠

다는 이념으로 수렴되었다. 많은 경우 문화의 연속성 보존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소련 침공자에 의해 훼손됨이 없이 해외에서 폴란드 문

화와 사상을 지키는 차원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초창기에는 더욱 그

러했다. 이렇게 보존된 망명지 국가는 폴란드가 다시 자유를 얻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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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접목될 것이었다. 예컨대, 런던에 기반한 재외 폴란드 작가연맹

Union of Polish Writers Abroad은 1956년 해빙의 분수령 이후에도 철의 장막 

뒤에서는 출판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불굴의’ 런던이 조장하는 이러한 종류의 고색창연

하고 앞뒤 없는 보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가장 영향력 있고 경쟁

적인 두 곳의 여론 형성 중심지 중 하나였던 ‘실용적’ <쿨투라>지의 정

치 대변인은 1952년 이렇게 적었다.

영구적 비상사태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무언가를 할 시점도 아니다. 무엇보다 어떤 것도 바뀌어서는 안 된

다. […] 살아남는다는 건 저 ‘언약궤’를 자유 조국에 전달하는 걸 의

미한다. 이주자들의 믿음에 따르면 이 언약궤는 우리 수중에 기탁되

어 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무언가를 이

루기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느 날 망명지를 

떠나 이 ‘언약궤’와 함께 귀환하게 될 때 조국은 우리를 꽃을 들어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화이다. (Mieroszewski 1952, 4)

<쿨투라>지는 이주 경험이 비상상태이자 일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건설적 활동을 제약하고 열의 없는 무대책과 완전한 정치적 진부함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독립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해외에서 살아가는 존재 근거이고 후일을 

위해 폴란드 밖에서 폴란드 민주주의의 전통과 폴란드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거의 만장일치의 책임감이 여기에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

한 시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런던과 달리 파리의 <쿨투라>지는 처음

부터 철의 장막에 의해 단절된 사회와의 접촉을 추구했다. 그들의 존재

근거는 서유럽에서의 보다 자유로운 방법을 활용하여 문화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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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장막 양쪽에서 지적 토론을 자극하고 정치 상황을 형성하는 것이

었다.

문학 번역과 보급의 정치적 의의

다시 1943년 중반으로 돌아가자면 스탈린은 서유럽 연합국의 지원을 

받아 독일에 대한 힘의 우위를 다시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폴

란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소련의 이해와 상충하는 폴란드 이해관계를 

주제로 한 지상토론은 점점 연합국의 검열에 직면하게 되었다. 윈스턴 

처칠 정부의 영국 전시 정보부 장관이 하원에서 정확히 “폴란드인이 있

는 곳에는 항상 신문이 있다”(Bracken)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

다. 당시 이 말은 “두 명의 폴란드인이 사막에서 만나 처음 하는 일은 

신문사를 세우는 것”(Zbyszewski)이라는 식의 이야기로 각색되어 폴란드 공

동체에 기억되었다. 하지만 어떠한 판본이든 이는 당시의 폴란드 활동

가들에게 글로 쓰인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었는지를 입증한다.

지적한 대로 이들 활동가는 전통적 정치노선뿐만 아니라 1941년의 

폴란드-러시아(시코르스키-마이스키) 협정, 얄타협정과 영토 상실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 이주자, 망명정부, 해산된 군대의 역할에 대한 

입장, 공산국가와의 접촉 또는 귀환과 같은 수용가능한 협상, 폴란드 

내 출판, 재원 등의 사안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도 분열되는 경우가 많

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출판사업이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입으로 복무

하고 폴란드 민주주의의 전통 및 민족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탁월한 

수단이라는 데에는 압도적인 의견일치를 보였다. 거의 모든 정당, 그리

고 각 대륙에서 활동한 많은 협회와 단체가 신문을 발행했다. 또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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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출간에 의해 보충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공동체를 통합하

고 그들의 여론을 형성했다.

정치적 상황이 저자, 출판사, 유통사, 독자들의 일상생활을 그토록 강

렬하게 에워쌌다는 사실이 가져온 결과 중 하나는 비록 문학작품이라 

하더라도 도서의 출간 역시 정치적 차원을 띠었다는 것이다. 예술적이

거나 철학적인 미덕이 아니라 정치적 가치로 인해 출판 및 보급용 작품

이 선정될 위험은 매우 높았다. 1956년 <쿨투라>지의 편집자 기에드로

이치(1946a, 172)는 서유럽으로 망명한 외교관이자 장래에 노벨상을 받게 

될 시인 체스와프 미워시Czesław Miłosz에게 “도서 출간은 나의 직업이 

아니라 그저 정치활동의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번역 문학은 폴란드 독립 회복이라는 대의에 딸린 목표에도 복무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외국 문학은 민주적 전통과 정신적 독립의 보존에

도 일조할 수 있었다. 예컨대, 그것은 그들의 조국을 지배하고 있던 적

대적 정치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

장>(1947), <1984>, 알베르 카뮈의 <반항하는 인간The Rebel>(1958), 보

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책(1970

년대)과 같이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구 문학작품의 번

역에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컨

대, 망명정부 기관에 의해 출간된 <동물농장>은 물자가 부족했던 당시 

유일하게 외국 제목을 달고서도 5천부에 달하는 인쇄부수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에서 발행된 초판보다 많은 부수였다(World League, Wiadomiści, 

Wierzbiański). 기에드로이치는 곧장 번역 출간에 착수했다. 그의 초기 비전

에는 <쿨투라>지 창간호(1946)에서부터 홍보된 아서 쾨슬러의 <한낮의 

어둠>과 조지 오웰 산문집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에드로이치는 1947년

의 첫 몇 달을 이들 작품을 인쇄하는 데 쏟았다. 두 사업 모두 교착상태

에 빠졌지만 1954년 폴란드에서 발행된 한 기관지를 통해 <쿨투라>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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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된 <한낮의 어둠>(1950)과 오웰의 <1984>(1953)가 폴란드에서 은

밀하게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 번역 작품의 발행인이 자

신이 느낀 만족감을 그의 협력자와 공유했을 때 이러한 노력에 깃든 정

치적 가치는 분명해졌다.

해외의 주요 폴란드 출판사들은 미국 냉전 프로그램의 일환이자 CIA

가 비밀리에 후원한 무료 인쇄·배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도서, 잡

지, 번역 작품을 출간했다. 현대 영미시선이든(Mayewski), 아니면 어학 사

전과 교재이든 미국 정부와 CIA의 관여는 그들의 후원 하에 출판되거

나 보급된 정치적으로 가장 무해한 출간물에서 조차 정치적 테두리를 

입혔다. 이들 도서는 서구 문화에 대한 접근을 통해 서구지향적 태도를 

육성할 희망으로 대량으로 배포되었다.

해외에서 출간된 폴란드 출신 저자만큼이나 조국을 점령하고 있는 적

대 체제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강력한 타격이 되었던 것은 망명 후에 체제에서의 삶이 어떠했는

지를 알리는 작품을 서구에서 발표한 저자들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사

례 중 하나는 시인 체스와프 미워시이다. 폴란드를 떠난 그는 스탈린주

의에 매혹된 지식인들을 혹평하는 문학평론집 <사로잡힌 정신The Captive 

Mind>(1953)을 저술했다. 이 책은 곧장 영어로 번역되어 서구의 냉전 선

전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이에 비견할만한 효과를 가진 것은 폴란드에 거주하는 저자들의 해

외 출간이었다. 이 중에는 폴란드 내에서 정식 발행이 금지된 저자와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정치적 

이단의 낙인이 찍혀 있었으며 이들의 작품을 해외에서 출간하겠다는 

결정은 다른 부수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고유하게 정치적인 성격을 띠

었다. 다채로운 풍자 언론인이자 정치인이었던 스테판 키시엘레프스키

Stefan Kisielewski는 이러한 위험을 가장 빨리 받아들인 이들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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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에 시달리는 가운데 그는 해외 출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스스

로 인정하듯 타고나 소설가가 아니었음에도 그는 ‘후대를 위해 현 체제 

하에서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다. 그의 첫 소설

은 1967년 <쿨투라>지를 통해 가명으로 해외에서 발표되었다. 한 공산

당 검열관이 주장하듯 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당 기관들의 역학, 내부적·개인적·부문간 정치게임의 방법”(Censor “J” 

127) 등을 폭로했으며 이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통제기관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활동들이 전개되었다.1)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산권 국가와 일부 이주자 모임들이 의도했

던 장벽에는 사실상 많은 구멍이 있었다. 예컨대, CIA의 도서보급사업

은 우편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철의 장막 너머에 있는 개인과 기관에 

성공적으로 다양한 서적을 발송했으며 방문자들은 서유럽에 산재한 보

급지점을 통해 이들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이 다수의 출판사, 우

편발송인, 배포자, 수령 기관과 개인의 일사분란한 활동에 의존했으며 

알리바이를 제공한 이주자 단체 , 서점, 도서관 등의 기존 체계를 빈번

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주자들 역시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인쇄물은 도서보급사업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철의 장막을 오갔

다. 여기에는 우편이나 여행용 가방은 아니지만 외교행낭, 차량 내 비

밀 칸, 인도주의 구호식품 통조림 등의 더욱 기발한 방법들이 동원되었

다(예. Giedroyc 1953, Kultura).2) 많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시도들은 추적하거나 계량화하기가 어렵지만 미국의 프로그램은 기록으

로 잘 정리되어 있다. 1991년 종료될 때까지 미국의 도서보급사업은 

약 천만 부의 도서를 동구권에 보급했으며 이 중 4백만 부는 폴란드에 

배포되었다(Rudzki, 218). 체제가 금하는 서적을 철의 장막 너머로 보급하

는 일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취해진 행동에 다름 아니었다.

CIA 프로그램에서 보급지점의 하나로 기능했던 곳은 런던의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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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었다. 보급지점들은 배포 보고서를 기록해야 했으며 이렇게 보

존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배포된 책의 제목, 배포일자, 수령자에 관

한 일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974년 9월 10일자 애덤 

산다우에르Adam Sandauer의 방문 기록에는 ‘교수의 아들’이라는 정보가 포

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한 저명한 공산주의 언론인이자 비평가의 아

들이 체제가 반기지 않는 일련의 서적을 가져갔음을 명시하고 있다. 추

정컨대 그는 이 책들을 폴란드 내로 밀반입했을 것이다(POSK a).3) 보고

서에 따르면 일부 방문자들은 많은 책들을 가져갔지만 일부는 몇 안 되

는 책만을 가져갔다. 또 앞서 가져간 책을 반환한 이들도 있었는데 이

는 국경 너머로 반입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작품을 일부 포함하여 16권이라는 상당량의 책을 가져간 바르샤바 

의과대학의 방문자처럼 특별한 밀반입 계획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스웨덴 경유 ― 책은 스웨덴 사

람들이 반입할 것임”(POSK a, b, c, d).4)

이 배포 보고서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문학 번역과 보급이 독립

의 회복이라는 대의와 이에 수반되는 목표를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

었는지에 대해, 또 활동가들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스웨덴을 경유해 책을 반입하려 했던 학

생들이 폴란드어로 번역된 문학작품(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

고>와 오웰의 책들)과 별개로 폴란드 저자들의 책도 가져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저자들은 서구로 이주한 이들로 여기에는 소련 수용소의 

생존자(구스타프 헤를링-그루진스키Gustaw Herling-Grudziński나 베아타 오베

르틴스카Beata Obertyńska), 런던 서클이 지키고자 했을 법한 애국적·종교적 

이상을 파괴한 인습타파적 저자(비톨트 곰브로비치Witold Gombrowicz), 체

제가 그의 서구 망명을 크게 체감했을 또 다른 저자(마렉 흐와스코Marek 

Hłasko) 등이 포함되었다. 보고서는 상기한 풍자 언론인 키시엘레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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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스탈린스키Staliński)와 같이 국내 저술가들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고서는 또한 런던에 기반한 ― 따라서 공

산당의 검열을 받지 않았던 ― 문헌학자이자 비평가인 다닐레비초바

Danilewiczowa가 폴란드어로 쓴 <영국 작가의 초상Portraits of English Writers>처

럼 해외 작가에 관한 짧은 글조차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지하 출간물의 제작 여건과 품질, 그리고 부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났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폴란드 성인 인구 중 26%가 1980년대 지하 

출판물을 일부 접했으며 11%는 지속적으로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각각 7백만 명과 3백만 명을 상회하는 수치이다(Mielczarek 2006, 21-22; 

2014, 370, 372-374).5) 비밀 활동가들이 발행하고 보급한 것에는 원본 작품

뿐만 아니라 이주자 및 해외 저자 출판물의 사본도 포함되었다. 이주자

들이 저술한 많은 도서들이 비밀리에 사본으로 제작될 것이었다. 요컨

대, 지하 베스트셀러였던 서구 작품의 원본이나 사본은 번역과 도서 출

간의 정치화된 경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당시 최고의 저자들

에는 직접적인 정치적 성격은 덜하지만 매우 인습타파적인 이주자 저자

로서 말년에 출간된 일기로 유명한 곰브로비치, 소련 수용소 생존자로

서 이후 서유럽으로 이주한 헤를링-그루진스키, 영국의 오웰이자 <사로

잡힌 정신>을 쓴 미워시, <수용소 군도>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아서 

쾨슬러, 그리고 국내 저자로서 <작은 묵시록A Minor Apocalypse>을 쓴 타데

우시 콘비츠키Tadeusz Konwicki 등이 포진하였다. 지하 출간과 보급은 많은 

경우 이주자들의 활동과 결합되었으며 국경을 가로질러 인쇄·출판·재정

조달·밀반입의 완전한 협업 체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인쇄물, 기금, 인

쇄 장비 등은 CIA의 도서보급사업과 병행하였다. 예컨대, 상기한 바와 

같이 스웨덴을 경유한 출판물 밀반입 사례는 데탕트 시기 스웨덴에서 

폴란드로 향하는 연락선 노선이 개방되고 이것이 밀반입 통로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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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원고가 폴란드에서 준비되고 출

간은 해외에서 진행된 다음 다시 폴란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가

령, 폴란드 최초의 비밀 문학잡지인 <자피스Zapis>지는 런던의 <인덱스 

온 센서십Index on Censorship>으로 재출간된 후 많은 사본들이 폴란드로 

다시 유입되었다. 이주자 잡지 <아넥스Aneks>지처럼 다른 곳에서 출간된 

글을 재 수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매우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학작품들은 여러 국가와 

언어, 매체를 오가는 매우 복잡한 궤적을 거쳤다. 예컨대, 조지 오웰의 

<1984>는 런던에서 번역되어 CIA의 보조금을 받은 파리의 출판사에서 

발행되었으며 인쇄는 독일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작된 책은 폴란드

로 밀반입된 후 지하에서 대량 복사되었다. <1984>가 유통된 다양한 

형태 중에는 음성녹음본도 있었다. 그것은 바르샤바 음악학교에서 비밀

리에 녹음되어 카세트테이프 형태로 뮌헨의 자유유럽방송으로 발송 또

는 밀반입된 후 1984년 크리스마스에 폴란드로 다시 송출되었다(Orwell 

1949, 1984a, 1984b).6)

결  론

2차 세계대전에 의해 추동된 폴란드인 이주 현상은 당시의 정치적 현

실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잠재적 이주자들이 서구 잔류와 귀환 중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거기에는 정치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는 

이러한 결정의 근거가 개인적인 것이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서구에 잔류

하거나 폴란드를 떠나는 것은 정치적 저항이 될 수 있었으며 또 그렇게 

여겨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서구에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지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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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잠재력이 있었다. 처음에는 동구와 서구 사이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3차 세계대전을 위한 잠재적 군사적 지렛대로 사고되기도 했다. 

폴란드로의 귀환은 체제와 새로운 전후 정치질서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서구로의 이주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망명길에 오르게 한 것이 조국 독립의 상실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망명의 일차적인 공동의 목표는 독립의 회복이었다. 궁

극적 목표가 동일했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했다. 어떤 이들은 보존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전쟁 전의 국가 지위와 문화의 자취를 지키고 점령된 조국 밖에서 살아

갈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때 묻지 않은 온전한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이렇게 보존된 조국의 ‘진정한’ 문화가 주권 회복과 

함께 이식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진정한 국가의 연

속성이 유지될 것이라 상상했다. 다른 이들은 극단적 보존이 철의 장막 

뒤에서 살아가는 민족의 핵심부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다른 개념 하에서 그들은 민족의 핵심부와 접촉함으로써 철의 

장막 양 편에서 동시에 정치적 현실을 바꾸고자 했다.

이주자의 관점에서 독립이라는 저 정치적 목표는 보존과 변화를 동시

에 요구했다. 그것은 한편으로 정치적 연속성과 민족적 정체성의 보존

을 요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상황을 바꿀 수단의 발견을 요

구했다. 문화 활동은 민족적 정체성과 융합의 보존에 기여했다. 때로 

문화 활동은 정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폴란드의 대의를 

국제무대에 표현할 수단을 제공했다.

폴란드 국민들에게 보낸 망명정부의 고별사는 망명 동포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입으로 복무할 것을 촉구했다. 서구에 망명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구에서 그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없는 이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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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었으나 글은 이 모두를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 결과적으

로 문학조차 도구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문학과 문학 번역

은 독립 추구의 중요한 방편이 되었으며 서구 세계 곳곳의 이주자 센터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폴란드에도 이를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많은 경우 이는 전 세계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달성되었다.

반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작가인 조지 오웰은 소련 점령국에서 온 난민

들이 “러시아와 서구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릴 신이 내린 기회”라고 말

한 적이 있다(Orwell 1947b, 207).7) 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이 문학과 문

화의 개입에 의해 형성된 사람들의 이념과 태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것이든 간에 문화와 문학, 또 번역의 정치적 활용

은 설령 그것이 도구적이었다 하더라도 보다 평화적인 민주주의 체제로

의 이행에 관심을 갖는 사회를 채비하는 것이었다. 아직 우리 인류가 

빈번하게 이주 위기로 이어지는 집단 분쟁을 성공적으로 예방할 메커니

즘을 고안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갈등의 시대에 문학과 문화가 어떠

한 역사적·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연구는 검열을 비롯해 문

화와 자유로운 말에 가해진 다양한 정치적 압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향후에도 매우 유의미한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 현상 자체

가 줄어들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주의 인문학은 분명 

그 타당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분야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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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을 찬 피난자, 남근을 가진 노병:

1949년 즈음의 대만의 귀신1)

셩 메이 마Sheng-mei Ma

미시건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총사령관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에 소속된 약 백만 명의 본토 중국

인들과 그 가족들이 1949년 대만으로 후퇴하면서 중국은 마오쩌둥 의

장 휘하의 공산군으로 넘어갔다. 1895~1945년의 일본 식민지배에서 

막 벗어난 대만은 인구의 대부분이 푸젠인과 광둥인, 그리고 명·청조 

시기 그 조상들이 대만해협을 건너 이주해 오스트로네시아 원주민들을 

복속시킨 하카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2) 따라서 대만의 역사적 난맥상

은 1949년 무기 및 어린 가족들과 함께 국민당 병사들이 도착했을 때 

정점에 달한다. 이렇게 밀려든 군인과 민간인들은 일제로부터, 또 원주

민 땅을 차지한 남중국 정착자-식민자들로부터 통제권을 인계받은 점령

군이었는가? 아니면 전쟁 난민이었는가? 그것도 아니면 둘 모두이거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적합한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완전히 다른 무엇

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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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역사적 정체성이라는 난제는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기억 속에

서 명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머니는 언제나 마지못해 피난 전설의 

― 그 자체로 정형화된 ― 단편들을 들려주곤 하였다. 피난은 어머니 

세대의 본토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일제로부터의, 이후에는 1930년대와 

40년대의 중국 공산당으로부터의 탈출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너무나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단어였다. 피난이라는 말은 중국인들의 의

식 속에 깊이 저장되어 있다. 그것은 끊임없는 전쟁, 또 피난민의 물결

과 함께 수천 년의 왕조사를 통해 반복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어린아

이를 둔 젊은 시절의 어머니 ― 둘째는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다 ― 와 아버지는 광저우 항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몸

싸움을 벌이며 공산군의 공격이 있기 전 대만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

려 기를 썼다. 부두와 배를 잇는 판자 위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많은 사

람들이 바다로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할 때에는 그토록 많은 세월이 흘

렀음에도 여전히 몸서리가 쳐지는 듯 어머니의 눈과 손, 그리고 목소리

가 흥분되었던 모습이 기억난다. 완전히 절망하던 중에 부모님은 갑자

기 아버지의 황푸군관학교 동료였던 주진펑朱金峰을 발견했다. 그는 육군 

장교로 창병槍兵(말 그대로는 “권총 병사”를 의미하는 무장 병사) 분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주진펑은 보트를 징발해 오도록 병사들에게 명령하고 

부모님과 큰오빠를 태워 배의 먼 쪽 승선구로 데려갔다.

주진펑과 그의 “건맨”들이 없었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대만에서는 말이다. 내가 문화혁명기의 중국에서 국민당 출신 

집안에 태어나 성년이 되었다면 내가 외국 태생의 미국인 학자로서 영

어로 이 글을 쓰고 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내가 대만에서 자라고 있던 

시절 주진펑은 매년 음력설 우리 가족의 귀한 손님이었다. 그는 “흙의 

도시” 투청土城의 한 외진 마을에 있는 공장에서 감독으로 일하며 오랫

동안 독신자로 살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아이의 상상에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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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金峰)이 뜻하는 정상에서 바닥으로 그가 얼마나 많이 몰락했는지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아이는 또 “감독”이 어쩌면 수위를 바꿔 부른 부모

님의 완곡어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유년기 내내 나는 그

의 강한 억양을 이해하는 데 애를 먹었으며 그의 느리고 부자연스러운 

말투를 따라갈 인내도 없었다. (대만어를 쓰는 현장 노동자들이 어떻게 

감독의 지시를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대만인, 즉 원주민이었던 

젊은 아내와의 결혼에 실패한 뒤 모든 연금과 재산을 잃었다. 게다가 

엉터리 수술로 턱까지 망가졌다. 한 음력설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있어 

거의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 우리의 “구원자” 주진펑 아저씨는 곧 

사라졌다. 그의 “권총 병사”들이 대만으로 건너왔다면 그들의 사정은 

훨씬 더 나빴을 것이다.

감독에서 수위를 읽어내는 건 진실을 회복하는 것인가, 아니면 왜곡

하는 것인가? 나는 고인을, 그리고 수잔 손탁의 말을 빌리자면 “타자의 

고통”을 존중하지 않는가? 주진펑이 내 아버지의 동료였다면 왜 아버지

는 자신의 “건맨들”을 지휘하지 않았는가? 공포에 질려 있는 부둣가의 

피난민 무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트를 잡으려면 여기에 오르려 서로 

밀치는 이 아수라장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총검이 동원되었을까? 

주진펑이 그렇게 압도적인 무력을 재량껏 쓸 수 있었다면 군대에서 그

의 계급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는 대만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몰락했는

가? 부모님이 주진펑의 보트를 타고 탈출할 때 그도 함께 탈출했는가? 

만약 그랬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까? 그러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이 이

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는 이유는 그의 연례 방문 때 그를 대접하는 것

이 가족의 구세주에 대한 감사 인사로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일까? 짐

작하겠지만 주진펑의 결혼 실패는 그가 참석하는 음력설 저녁 식사 자

리에서는 결코 언급되지 않았다. 주진펑이 광저우에서 가족을 구하는 

이 전승 이야기는 어떻게 대만에서의 그의 비극적 종말로 나아갔는가? 



 권총을 찬 피난자, 남근을 가진 노병 ∥ 127

주진펑의 몰락 서사는 나의 가족들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또 대만에서 

미국으로 탈출한 것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나의 가족은 대만으로의 여정

에 올랐으나 대만인의 타자, 즉 외성인(바깥 성 사람들, 또는 대륙인)의 

끝없는 도피 속에서 결국 수십 년이 지나 미국에 상륙했다. 그리고 백색 

미국의 “영원한 이방인”이 되었다. 이 글이 마치 롱쇼트로 가족사와 집

합적 역사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인 양 나는 분명 초점을 벗어나고 세부

는 희미해지고 있다. 진실은 절대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질

문만이 고인이 되신 나의 부모님이 마지못해 들려준, 어쩌면 신뢰할 수 

없는 기억을, 또 두 번이나 피난을 떠나야 했던 외상에 대한 나 자신의 

후기억을 에워쌀 뿐이다. 오히려 가려진 눈이 역사의 귀신섬인 대만에, 

그리고 유령성spectrality에 특화된 집합적 무의식에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우줘류吳濁流가 “아시아의 고아”(1945)라 이름 붙인 대만은 16세기 이

래 오랫동안 포르투갈인, 네덜란드인, 스페인인, 영국인, 일본인들, 심지

어 왕조시대 중국의 식민자들이 잠시 머물며 연료를 보충하던 편리한 

중간기착지였으며 이들 중에는 심지어 정착하는 이들도 생겼다. 대만은 

이 외국 주인들이 아버지 행세를 하다 내버린 “건국의 기아棄兒, founding 

foundling”3)였다. 1949년 들어온 마지막 주인은 자신이 대만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주장했다. 이 글은 소중한 생명을 위해 대만으로 도망온 피

난자들 ― 일부는 권총을 차고 있었다 ― 이 다른 생명을 짓밟고 지나

가는 저 고통스런 순간을 다룬 장편소설과 단편소설, 개인적이고 역사

적인 진술, 영화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이미 그곳에 정착해 있었

던 정착되지 않은 이들 속에 정착했다. 이는 전적으로 인간이 만든 업

보의 고리이다. 특히 나는 소아성애자·도착증자·귀신으로서의 노병老兵

(단수나 복수의 늙은 병사, 또는 국민당 퇴역군인)이라는 문학적·영화적 

모티프를 탐구한다. 주로 외성인 2세 작가들에 의해 표상되는 ― 더 이

상 권총으로 무장하지 않았지만 환상적 남근으로 물신화되는 ―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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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 또는 퇴역군인들은 대부분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직업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만으로 이주해야 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중국에

서 총알받이로 징집된 소위 “납치 병사들”이었다. 돈도 가족도 없이 전

후 대만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온 집단의 하나인 노병 겸 성적 약탈자

들이 권총을 찬 국민당 피난자들과 그들 자녀들의 양가적 잠재의식을 

전치한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집합적 외상과 죄를 그들 사이에 있는 

희생양에 투영한다. 노병에게 전이되는 것은 또한 자신들이 대만(인) 중

심의 정치와 문화에서 점점 더 어긋나고 있다는 외성인의 인식이다. 주

인과 인질host/age의 역사적 아이러니는 그렇게 흘러간다. 숙주 속에서 

증식하는 외래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원주민과 그들의 땅을 빼

앗아 주인이 된다. 외성인의 운명이 그러하듯 흥망과 사활의 형태로 나

타나는 시간의 우로보로스 속에서 잡아먹는 것은 결국 돌고 돌아 잡아

먹히게 될 것이다. 섬에 적응하지 못한 이방인으로 여겨지더라도 뜻밖

에도 노병은 대만을, 고아 귀신들 ― 귀신들이 곧 풀려날 수 있다는 점

에서 이 표현은 비유로 쓰임새가 있다 ― 을 체현한다. 외성인과 대만

인 작가들은 중국과 국제 공동체가 대만에 행한 것을 노병 ― 늑대 옷

으로 구속되어 있는 희생양 ― 에게 행한다.

눈에 보이는 귀신看得見的鬼(2004) “서문”에서 볼 수 있듯 대만인 작

가 리앙李昂은 오래전 가부장적 억압에 시달리는 대만 여성들을 나타내

기 위해 고딕식 은유를 사용한 바 있다. “이렇게 귀신의 나라가 되어, 

나라는 있지만 영토는 없는 것이 되어, 일찍이 대국의 몸 안에 있다던 

소리는 자취를 감추고, 그저 세상 밖에서 어지럽게 울리는 귀신의 소리

만, 귀신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하게 되었다”(8, Chia-rong Wu, Remapping the 

Contested Sinosphere, 2020, p.35에서 재인용[국역: 김태성 옮김, 문학동네, 2011, 7쪽, 번역 수정]). 

결과적으로 리앙은 대만의 정체政體를 여성의 신체와 접목한다. 스스로를 

인간이 아닌 귀신이라 부르는 것은 자기 비하와 자기 풍자의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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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하며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1905)에서 볼 수 있는 농담의 프로

이트적 심리화를 연상시킨다. 대만은 프로이트적 잠재의식이라기보다 

국제 공동체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치적 추방자로, 국가가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13개 국가 ― 내가 확인한 바로는 마지막으로 교황청이 추가

되어야 한다 ― 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보기에 이천삼백만 대만인

들에게는 사실상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실로 대만인들은 하나의 국민도 

아니다. 집단적 권리박탈은 눈에 보이는 귀신에서 “가부장적 한인漢人 

지배 사회”(34)에 휘둘리는 리앙의 다섯 여자 귀신들에게 훨씬 더 잘 들

어맞는다. 하지만 마술적 장애magical disability가 리앙의 귀신 비유에 생기

를 불어넣는다. 2011년 출간된 소설 빙의附身에서 리앙은 함축적이긴 

하지만 대만의 반복된 식민화를 초자연적인 친밀한 존재의 정신적 빙의

에 비유한다. 귀신에게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귀신은 

리앙과 대만의 전문분야인 유령성을 한층 더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

산은 대만계 호주 학자인 치아롱 우Chia-rong Wu로 이어진다. 한자문화

권의 재구성Remapping the Contested Sinosphere에서 리앙의 눈에 보이는 귀

신을 인용하면서 우는 리앙을 차용해 대만을 “귀신섬”으로 명명한다. 

“귀신섬”은 베이징이 천명한 “중국의 세기”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운 가

운데 점점 사면초가에 몰리고 취약해지는 한 국가의 “반쪽짜리 인생”을 

표현하는 데 적절한 용어이다. 그다지 “대국”적이지 않은 “몸”에서 나오

는 목소리는 실로 “귀신의 소리”이다. 이물같은 노병의 입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속으로 밀어 넣어지는 그러한 소리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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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과 그 제작자

노병이 소아성애적이고 도착적이며 환영적인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라면 그들을 만든 건 미친 과학자 프랑켄슈타인, 아니 탐욕스러운 중국

과 국민당의 대만, 특히 대만에서 병사의 혼인을 금지한 국민당의 초기 

정책이다. 대만의 사회학자 안토니아 차오Antonia Chao는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한다.

국민당 정부가 대륙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비자발적으로 모집함으로써 

자신의 군사적 실패에 대응하고자 한 것은 1946~1949년의 국공내

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다. … 50년대 내내 이들 ‘납치 병사’와

의 혼인은 국가안보 유지라는 취지에서 대만을 근거지로 삼은 국민

당 망명정부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이 강제 규정의 결과는 이

후 50년간 “납치 병사”(지금은 공식적으로 “영예시민glorious citizen”으로 

분류) 핵심 그룹의 대부분이 미혼 상태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The Modern State”, 2004, 2) 

“비자발적 모집”이란 많은 경우 총알받이로 쓰기 위한 강제 징집을 

의미한다. “영예시민”은 “명예시민honored citizen”으로 번역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성적 문제는 그들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손상시킨다. 차

오는 일련의 사회학 논문을 통해 이러한 성적 비하sexual abjection를 상술

하는 한편 이것을 조직하는 세 가지 동기를 언급하고 있다.

차오는 ｢국가 언어의 공공연한 비밀Nationalistic Language as an Open Secret｣
(2002) 초록에서 “대륙인 1세대”와 진행한 면접을 인용하며 “마술적 리

얼리즘”이라 명명된 그들 성생활의 “공공연한 비밀”을 분석한다. 이러

한 노병들과의 면접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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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부제의 핵심어인 “물질성”은 결혼과 가족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거래를 가리킨다. 제목에 나와 있는 “공공연한 비밀”은 노병의 비참한 

생활 속에 만연한 사기를 묘사한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면서 생계를 보

충한다. 차오는 다이 아저씨를 비롯해 노병을 “신체적으로, 또한 심리적

으로 도착적”이라고 생각하는 선 양의 목소리를 기록한다. 또 다른 피

면접자인 “다이 아저씨”는 은퇴 이후의 삶을 “노병의 배고픈 귀신”(72)을 

달래는 데 바쳤다. 짐작하겠지만 이들 귀신이 안식을 찾도록 돕는 것은 

자신의 안식을 찾기 위한 다이 아저씨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

다. 선 양의 눈에 도착으로 보이는 것은 자신의 전우들, 고인이 된 모

든 노병을 달래야 한다는 다이 아저씨의 조바심에 불과하다.

｢근대국가, 시민성, 내밀한 삶The Modern State, Citizenship, and the Intimate 

Life｣에서 차오는 “대만의 영예시민과 그들의 대륙신부”를 연구한다. 현

장 연구를 진행하면서 차오는 “약주 아저씨들”로부터 “남자와 여자에게 

좋다”는 유명한 최음제를 탄 음료를 마셔보라는 요청을 두 번이나 받았

다. 이 외로운 노년의 독신자들은 1차 자료를 수집하던 한 대학 연구자

를 성노동자로 오해한다. 장 아저씨는 노골적인 유혹을 하기도 했다. 

“내 침대는 그리 작지 않아. 하는 데 문제 없어!”(6) 하지만 또 다른 노

병인 지앙 아저씨는 여러 명의 파트너들, 실질적으로는 “네 명의 아

내”(17)와 관계를 즐기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인용부호를 붙여 차오의 

부제에 반영되어 있다(｢大陸新娘｣). “모든 명예시민은 변태들이예요”(20). 이

러한 부정적인 대중적 인식은 노병의 성생활을 놀림거리로 취급하는 것

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차오는 유물론적이고 사회경제적인 분석

을 통해 노병의 일탈에 대한 가정을 해체하고자 한다. 도착에 대한 혐

의는 ｢내밀한 관계와 윤리적 실천Intimate Relationships and Ethical Practice｣에
서 귀신이라는 주제로까지 나아간다. 1948년 중국 한커우 근처에서 

있었던 강행군을 회상하면서 웨이 아저씨는 이렇게 자조한다.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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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나는 사람과 귀신 중간에 있었지. 죽으면 난 귀신이 돼. 살아남

는다 해도 귀신과 그리 다르지는 않을 거야”(538). 웨이 아저씨는 대만의 

생활지원시설인 “명예시민의 집”에 내버려진 채 노쇠하고 귀신같은 삶

을 살아가는 자신의 현재를 빈정거리기 위해 젊은 시절의 자신을 깎아

내린다. 자기 연민과 자조는 자신에게서 존엄을 앗아간 사회를 부끄럽

게 할 목적으로 행해진다.

노병들이 안고 사는 일생의 딜레마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차오의 작

업은 외성인 작가들, 주로 대만의 외성인 2세 작가들이 그리는 노병의 

문학적 표상에 비견할 만하다. 많은 외성인 2세 작가들은 대만에서 나

고 자랐으며 상당수는 밀려드는 대륙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만 전역에 

세워진 군인가족 마을인 권촌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외성인이라는 명칭

은 본성인과의 구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성인은 1949년 훨씬 이

전부터, 일부는 18세기와 19세기부터 그 조상이 푸젠, 광둥, 대륙의 여

타 성에서 온 대만 주민들을 가리킨다. 세기가 바뀌면서 외성인 작가들 

또는 2세 작가들은 잠재의식적이더라도 본성인 또는 대만인 작가들의 

본토주의 운동에 대응하는 집단적 뿌리 찾기로서 노병을 새롭게 그리는 

데 합류했다.4) 본성인들이 종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하면서 이천삼백만 대만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외성인들은 자

신들의 유산을 주장해야 한다고 느꼈다. 현대화되고 다수가 지배하는 

대만에서 한물간 주거사업인 권촌을 비롯해 대부분 국민당 정부와 관

련된 외성인의 상징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은 2세 작가들의 향수 어린 

회고가 시작되는 자극제가 되었다. 소아성애자pedophile·도착증자pervert·귀

신phantom으로서의 노병으로 수렴되는 문학적·예술적 응시는 이미 차오

의 사회학 논문들에서 그 전조를 엿볼 수 있다. 그녀의 논문들은 자신

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 가지 p-s들을 모두 에두른다. p-s는 만다린어

의 네 번째 성조로는 복수의 “방귀들”을 의미하는 pì-s(屁)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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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꼴사납고 악취가 나며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만 사람들의 엉덩이

bottom ― 이는 의도된 말장난이다 ― 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온다. 적

어도 노병은 대만의 소화 문제를 나타내는, 말하자면 납치한 병사들을 

먹고 그들의 달콤한 청춘을 빨아들인 뒤에 변비에 걸렸음을 나타내는 

증상이다. 더 넓게 보자면 노병은 귀신섬의 외상적 역사와 문화가 지닌 

고유한 불쾌감을 이해할 실마리 역할을 한다.

노병이 외성인 작가와 예술가, 즉 “권총을 찬 피난자”의 자녀들을 통

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내가 서두에서 말한 “집합적 외상과 

죄”는 “후외상posttrauma과 원죄”로 고쳐야 할 것이다. 요컨대, 노병의 연

대기를 서술하는 이들 작가들 중에는 대만해협을 건너는 피난을 직접 

경험한 이도, 학교 운동장에서의 괴롭힘을 제외하고 대만인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나 체계적으로 국민당의 차별 정책을 실행했을 만큼 나이든 

이도 거의 없다. 하지만 1세대 외성인들이 늙어가고 권촌이 소멸하며 

여타의 국민당 상징들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과 마주하면서 그들은 말하

자면 바닥bottom으로의 경주를 통해 과거를 재구성한다. 혐오스러운 노

병의 존재는 스스로에게 불러주는 외성인의 비가를 가리킨다. 이 노래

는 죽음을 애도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과거의 죄, 즉 죽은 자와 산 자, 

대륙인과 대만인에게 가한 범죄의 인정처럼도 들린다. 많은 경우 노병

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그들의 삶을 무대로 삼더라도 이들 노병 이야기

는 노병보다는 외성인 2세 작가들 자신과, 노병의 기억보다는 외성인의 

도착된 ― 매리앤 허쉬Marianne Hirsch가 정의하는 ― 후기억postmemory과 

관련된다.5)

이러한 동학은 외상 연구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홀로코스트 서사와

도 정면으로 대비된다. 가족액자Family Frames(1997)에서 허쉬는 “후기

억은 세대간 거리에 의해 기억과 구별되며 깊은 개인적 관련성에 의

해 역사와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후기억은 “바로 대상 또는 근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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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회상이 아닌 상상적 투자와 창조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에서 강

력하고도 매우 특수한 형태의 기억”으로 여겨진다. “후기억은 출생 이

전의 서사가 지배하는 속에서 성장한 이들, 이해할 수도, 다시 만들어

낼 수도 없는 외상적 사건에 의해 형성된 앞 세대의 이야기에 의해 뒤

늦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비워지는 이들의 경험에 특징적이다.” 허쉬는 

서정적인 각주를 통해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후기억]은 기억 자체만

큼 가득차 있고 기억 자체만큼 비어 있다. 또 기억 자체만큼 구성된

다”(22). 실로 기억은 순간적이고 무형적인 시냅스적·전자기적 신호 서지

surge 외에는 어떠한 육체적 실존이 없음에도 마음의 눈을 흘러넘치고 

심지어 눈물로 사람들의 눈을 채운다.

후기억의 세대The Generation of Postmemory(2012)에서 허쉬는 1997년 

이후 그녀를 짓눌러 온 홀로코스트 가족 전승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풀

이한다. 그녀는 “내 부모님의 기억이 가진 크기와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것에 의해 떠밀려난 느낌”(4)을 말하며 그 무게의 크기를 설명한다. 허

쉬가 느낀 부족함과 반대로 노병들에게 바친다고 하는 서사 속에서는 

노병의 많은 부분이 “제거된다bumped off”. 그들은 외성인 작가들의 지금 

여기에 대한 집착에 의해 대체된다. 말 그대로 노병은 “늙은 병사”를 

가리킨다. 여기서 퇴역군인, 그리고 가족도 자녀도 없는 독신자는 하나

로 합쳐진다. 어떤 외성인 작가도 노병에 대해 허쉬와 같은 가족 계보

나 혈통을 주장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창조적 자아가 노병의 

기억으로 “비워졌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허쉬의 후기억과 홀로코스트에

서 살아남은 부모님의 기억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은 외성인들에

게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유롭게 노병들에게 과실을 투

영한다. 대만의 유명 작가 룽잉타이龍應台를 예로 들어보자.

룽잉타이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마잉주 시장 밑에서 문화국장

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마잉주 대통령 밑에서 대만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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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을 역임했다. 두 행정부 재임기간 사이에 해당하는 2009년 룽잉타

이는 천하잡지天下雜誌에 <대강대해1949大江大海1949>를 발표했다. 후기에

서 그녀는 “홍콩대학교에 전례 없는 ‘최고인문학자’ 교수직을 신설”해 

룽잉타이가 “1년간 모든 일을 멈추고 글쓰기에만 전념”(281)하도록 해 준 

콩량차오링孔梁巧玲 교수에게 헌사를 바친다. 룽잉타이는 콩량링이 홍콩에

서 짜낸 학술적 묘책을 산스크리트어 불교 용어로 축복을 의미하는 가

지加持, adhiṣṭhāna에 비유한다. 이렇게 대만 정치인과 홍콩 학자의 축복 속

에서 룽잉타이는 1949년 국부천대의 이름으로 인터뷰, 회상, 역사적 사

실, 상상적 가공과 개인적 몽상을 성기고 너저분하게 뒤섞은 콜라주를 

우리에게 선사한다. 룽잉타이의 개인적이고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은 혼

혈로 보이는 젊은 남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 ― 그는 독일에서 교육받

은 룽잉타이의 아들 필립으로 밝혀진다 ― 으로 제사를 장식하는 첫머

리부터 독자들의 눈에 들어온다. 그렇게 <대강대해>는 필립이 진행하는 

룽잉타이의 인터뷰로 시작된다. 룽잉타이가 1952년 대만 가오슝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이 서두는 1949년의 국부천대와 별 관계가 없을뿐

더러 룽잉타이의 연상력이 제목에 나와 있는 “큰 강과 큰 바다”에 머물

지 않고 대륙과 역사 등의 훨씬 더 폭넓은 주제에 걸쳐 있음을 앞서 보

여준다. 인터뷰 속의 인터뷰라는 이러한 메타서사는 책의 다층적 구조

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맨 앞 장의 제사처럼 쓰인 글에서는 외성인

을 국공내전의 “패배자”와 동일시하며 “내가 ‘패배자들’의 다음 세대라

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대만 모더니즘 시인 구안구안管管이 다름아닌 룽잉타이의 첫 인터뷰 

대상이고 그가 전형적인 노병, 국민당원들에 의해 “납치된” 병사 중 한 

명이었다 하더라도(108) 룽잉타이는 계속해서 유명 정치인, 기업가, 과학

자, 장군 등 대만을 움직이는 일련의 인물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모두 중국과 대만 사회의 상위 계층 출신으로 “밑바닥 인생들”인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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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과는 거리가 멀다. 예컨대, 구안구안의 인터뷰 뒤에는 야샨瘂弦의 

인터뷰가 곧장 이어진다. 그는 훨씬 더 유명한 모더니즘 시인이지만 교

장, 교사, 급우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일제와 공산당을 피해 달아난 피

난 학생이었다. 두 시인들은 모두 인터뷰 도중 집을 떠나던 때를 떠올

리며 흐느낀다(52, 65). 룽잉타이는 애정 어린 손길로 그들을 위로한다.

하지만 다름 아닌 구안구안조차 노병의 처량함과는 대비되는 반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는 훌륭한 문인으로 발전해 사회적 사다리를 올

랐기 때문이다. 룽잉타이가 구안구안을 으뜸가는 “노병의 본보기”, 사실

상 유일한 노병의 사례로 내세우는 것은 “자수성가pull themselves up by 

their own bootstraps” ― 미국인들은 으스댈 때 자신들이 마치 미국 원주민, 

흑인 노예, 중국 막노동꾼, 히스패닉 노동자를 착취한 적이 전혀 없는 

양 이 표현을 즐겨 쓴다 ― 하지 못한 노병 전체를 거부하는 것에 가깝

다. 룽잉타이가 구안구안을 선택한 것, 또 구안구안만을 선택한 것은 

미국의 주류 백인들이 흑인과 라틴계, 미국 원주민을 은밀히 비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수자의 본보기model minority”라는 명명법을 아시아식으

로 변용한 것이다. 룽잉타이가 <대강대해>에서 피난 세대에 헌사를 바

칠 의도였다 하더라도 국부천대의 최하층은 “묻혀버렸다drowned out”. 또

는 허쉬의 표현을 빌리자면 “떠밀려났다crowded out”.

이어서 룽잉타이는 중국의 지명으로 타이베이의 지도를 다시 그린다. 

주요 도시 거리는 사방으로 중국 성과 도시의 이름이 붙어 새롭게 재구

성된다. 빼어난 솜씨였지만 룽잉타이는 타이베이의 도시 거리와 중국의 

도시가 합쳐진 지도뿐만 아니라 또한 수많은 무장 분쟁을 한가로이 돌

아다니기로 선택한다. 이 떠돎은 필립의 독일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듯 

2차 세계대전 중의 독일에까지 이른다. 집합적 기억과 전쟁을 피상적으

로 훑는 것은 룽잉타이가 1949년의 대만해협을 가로지른 탈출과는 동

떨어진 환상의 도피를 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도피는 이미 한참 



 권총을 찬 피난자, 남근을 가진 노병 ∥ 137

전에 필립과 함께한 서두에서부터 그 조짐을 보였다. 룽잉타이의 방대

한 집적거림은 마지막 백 쪽 가량에서 전후 일본인과 국민당군의 정착

촌, 또 일본인들이 계획한 원주민 정착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

무리된다. 책제목으로 사용된 “1949”보다는 “1949년 즈음”이라고 하는 

편이 전시 레닌그라드, 전후 독일,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을 소요하는 그녀의 행보에 더 어울릴 것이다.

룽잉타이는 세 p-s로 타락한 노병의 모습에 반례를 제시하는 유일한 

외성인 작가는 아니다. 장팡張放과 마슈馬修의 작품, 또 다소 덜하지만 영

화 <라오모의 두 번째 봄老莫的第二個春天>(1984)에 나오는 노병은 철저하게 

남성미가 넘친다. 노병 주인공이 남성성을 구현한다는 주제를 공유함에

도 불구하고 장팡과 마슈는 사실 정반대되는 성격의 작가들이다. 1932

년 산둥에서 태어나 대만 국민당 문예기관의 일원으로 활동한 장팡은 
밀물이 차오를 때漲潮時(2001)을 통해 대부분 대만에서 나고 자란 외성

인 2세 작가들에 맞서는 대항서사를 집필한다. 늙고 힘없는 노병 대신 

주인공 자오톄위안Zhao Iron Origin은 남성성의 전형으로 산둥의 10대 연

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스무 살 어린 원주민 아내와 길 건너편 사랑

에 목마른 과부에게도 엄청난 성적 쾌락을 제공한다.

자오톄위안은 동대만의 고속도로에서 교자를 비롯한 음식을 팔아 생

계를 꾸려간다. 그의 아내는 자오톄위안을 “남편이자 아버지”(17)로 여긴

다. 제목은 자오톄위안과의 관계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최고조의 상태를 

암시한다. 그의 성적 기량에 대한 예의라도 되는 양 중년여성이나 자오

톄위안의 잠자리 파트너들은 늘상 여러 번의 오르가즘을 경험한다. 잠

자리를 가진 후에 과부는 자오가 “타이페이의 미드나잇 카우보이나 금

병매의 서문경”(63)에 어울린다고 칭찬한다. The Plum in the Gold 

Vase로도 번역되는 금병매는 1610년에 나온 그림 소설, 그것도 춘

화 소설이다. 서문경은 물론 중국의 전형적인 호색한을 구현한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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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음경의 포피를 그의 성기에 이식하는 전설적인 수술로 강력한 성적 

능력을 갖게 된다. 장팡은 노병 가수이자 자오톄위안의 지인이기도 한 

가오슈에게 딸 같은 한 가수 ― 그녀의 아버지는 가오슈보다 두 살 아

래이다 ― 가 사랑을 애걸하는 플롯을 자오톄위안과 나란히 전개시킨

다. 노병 환상 속에 만연한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반복하면서 가오슈는 

결국 펑후 제도의 한 지역 과부와 결혼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자

오톄위안과 가오슈 가족이 연인들과 함께 펑후 제도로 모여들고 4명 또

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한 가구를 이루면서 행복한 결말이 뒤따른

다. 재정적 번영은 중국 본토와 대만, 펑후 제도를 오가며 얼마나 성적 

기량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

1964 중산북로 콜라주1964 中山北路拼貼(2002)에 포함된 “저자의 말”에 

따르면 마슈는 장팡보다 30년 이상 늦은 1964년에 태어났다. 마슈는 

“[대만의] 실린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인생에서 “다른 졸업식이라고

는 없었던 실업자 떠돌이”로 자신을 묘사한다. “도시에서 쇠약해진 그

는 서른여덟의 나이에도 길을 따라 헤맨다”(11). 서른여덟은 바로 2002

년 그가 출간했을 때의 나이였다. 색소폰을 연주하는 42세의 주인공 라

오슈와 저자의 나이가 비슷하다는 사실은 라오슈를 저자의 타아로 읽도

록 부추긴다. 그렇다면 이는 딸이 되기에도 충분히 어린 세 명의 여성

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자위적으로 자신을 이전하는 것이다. 

세 여성 중 한 명인 24살의 조지는 “몰락한 왕족” 가문의 딸로서 그의 

아버지는 대륙에서 장군으로 활약했다. 취미 삼아 중산북로의 한 바에

서 노래하며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미군 병사들을 즐겁게 하는 19살의 

위안위안은 대만 일류대학의 경제학과 1학년생으로 대만 시의원이자 유

력 정치인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 그리고 샤오리안은 남대만의 권촌에

서 가출한 여성이다. 세 명의 젊은 여성 모두 중년의 색소폰 연주자에

게서 의지할만한 연인을 발견한다. 조지와 라오슈가 글렌 밀러 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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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 중산홀 라이브 연주에 맞춰 열정적인 섹스에 몰두할 때 위안

위안은 창밖에서 그들을 엿본다. 독자들이 관음증자인만큼 위안위안 역

시 그러하다. 그렇게 피핑 탐의 스릴에 영감을 받은 위안위안은 라오슈

에게 어린이공원으로 같이 가자고 설득한다. 회전목마의 말을 타면서 

위안위안은 “자신의 완전히 젊은 신체를 나이들어 구부정해진 그의 등

에 기댄다”(87).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위안위안이 손으로 그의 성기를 

자극할 때 이 소아성애적 환상은 만개한다. “그는 그녀의 손이 그의 양

복 바지 주머니로 들어와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을 느낀다. 그는 놀라고 

당황한다. 그의 음경만이 아니라 그의 온몸이 이에 전율한다.”(88). 마슈

의 이상화된 남성성인 라오슈는 나이와 사회계층의 차이, 또 그의 신체

적 결함 — 1958년 8월 23일 대만해협 위기가 발발하고 진먼섬이 집

중포격을 받을 때 그도 왼쪽 다리의 힘줄이 끊어져 다리를 전다 — 에

도 불구하고 대륙인과 대만인 출신의 젊은 여성들로부터 모두 사랑을 

받는다. 돈 많은 중년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샤오리안 역시 불법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라오슈의 도움을 청한다. 라오슈는 한 무허가 

병원에서 그녀의 남편으로 서명을 한다.

서사학적으로 보자면 마슈는 세 여성들이 한마음으로 자애로운 주인 

라오슈를 섬기는 첩들인 양 이들을 번갈아 배치한다. 라오슈의 낮은 사

회적 지위는 그가 퇴역군인, 즉 노병 출신이라는 배경에서 유래한다. 

중국 하얼빈에서 자란 그는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에 가입한 뒤 국민당군

으로 전향한 뒤 1958년의 포격 이후에야 퇴역했다. 1930년대와 40년

대의 과거 중국, 또 1964년의 타이페이 중산북로를 향해 차오르는 이

러한 향수는 1964년생인 저자에게 상상력의 필라멘트가 된다. 조지가 

실린에 사는 초등학교 급우의 야채 좌판을 방문할 때나, 바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만다린어를 쓰는 조지와 두 언어를 사용하는 위안위안이 

마주할 때와 같이 마슈는 대만의 다언어적 세계를 이따금 성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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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소설을 더욱 빛낸다.

1947년 2월 28일의 사건과 그에 뒤이은 백색 테러는 위안위안과 조

지가 백색 테러의 서로 다른 진영에서 자란 자신들의 유년기를 회상하

는 소설 후반부의 무대가 된다.6) 두 여성의 회상이 교차하는 것에 더해 

후반부의 배경이 되는 2월 28일은 서로 경쟁하는 두 군대를 모두 겪은 

라오슈의 전시 경험에 의해 보충된다. 라오슈와 처녀 위안위안의 섹스

는 다소 느닷없긴 하지만 정치 투쟁을 소재로 한 후반부에 생동감을 더

한다. 이 소설은 2002년도 제4회 크라운 대중소설 경연대회의 최종 후

보였다. 이 대회는 독자 투표를 통해 당선작을 수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의 오랜 대중소설 출판사인 크라운사Crown는 이러한 소프트 

포르노를 전문적으로 출간해 국민당의 금욕적이고 가부장적인 장치 속

에서 살았던 일반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대륙인이 다수인 

국민당 정부가 본성인이 다수인 민진당으로 교체된 현재는 정치적 올바

름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날 치옹야오瓊瑤가 쓴 자유분방한 

애정소설이든, 아니면 향수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마슈의 21세기 소프트 

포르노든 크라운사의 소설은 성적 억압과 정치적 불만의 배출 밸브로 

기능한다. 공교롭게도 마슈의 주인공이 노병이라는 사실은 저자와 그의 

독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이 역사의 유물과 동일

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룽잉타이, 장팡, 마슈가 노병을 우상화하는 반면 외성인 작가들에게

서 보이는 훨씬 더 일반적인 접근법은 노병을 연민의 대상으로 애도하

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 리우다렌劉大任의 플랑크톤 군락浮游群落(1990)은 2세대의 

이중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소설은 1965년을 배경으로 모더니즘, 

잡지 편집, 정치 비판에 몰두하는 한 무리의 대학생 보헤미안들을 중심

으로 전개된다. 이상주의적이고도 반항적인 이 소설은 대만 지식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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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는 불길한 장면으로 시작해 비극적인 결말로 막을 내린다. 주인

공 샤오타오는 사랑이 식은 뒤 유학을 떠나고 일부 본성인 마르크스주

의 반란자들은 백색 테러 기간에 배신을 당하고 체포된다. 또 다른 몇

몇 이들은 상업기업에 현대적 서구화를 결합해 번영을 누린다. 본토 출

신의 엄격한 아버지에 대한 샤오타오의 반항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에서 태어난 1세대 외성인과 대만에서 태어난 2세대 간에 심화되

는 세대 간 분열을 나타낸다. 하나의 사례. 샤오타오는 “그들[그의 부

모]을 저버린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들 세대 전부를 말이다. 그는 수

치스러운 실패의 역사 속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도피의 역사 속으로 

그들을 집어넣었다.”(127) 아이러니하게도 리우다렌은 플랑크톤 군락에
서 부모 세대를 다시 다룸으로써 그의 주인공이 그들을 역사의 쓰레기

통으로 버릴 때조차 그들을 담화적으로 부활시킨다.

소아성애자로서의 노병

노병 주톈신의 자전적 에세이 나의 권촌 형제들을 생각하며想我眷村的兄

弟們(1992)는 스물세 쪽에 걸쳐 순서대로 인물들을 서술한다. 이 중 세 

쪽은 퇴역군인이자 소아성애자로 의심받는 라오 X(노인 X, 중국어 원

문에서 영문자로 명명)에 할애된다.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유죄인 양 

주톈신은 일화적 근거로 노인 X라는 암호명이 붙은 이 노병을 비난한

다. 이들 노병 중 일부가 부도덕하고 심지어 악질적이었다는 데에는 의

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회 구석구석에는 썩은 사과가 있기 마련이니 말

이다. 그러나 모든 노병들을 그렇게 뭉뚱그려 낙인찍는 것은 주톈신을 

비롯한 외성인 2세대 스스로의 두려움과 죄책감, 또 수치심을 몰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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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희생양 만들기의 양상을 드러낸다. “노인 X”라는 명명은 늙어감

의 부정성과 미지의 자리를 표기하는, 따라서 노병 한 명 한 명을 호명

하는 “X”를 결합한다. 주톈신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건 “욕을 뱉는 것

name-calling”이다. 대만 인구들 속에서 시들어가는 중국 출신의 노병은 제

노포비아적으로 타자화되며 영어로 ‘mystery’를 가리키고 비영어권 사

람들에게도 그렇게 겹쳐 들리는 영어화 된 이름으로 불린다.

주톈신의 상상에 따르면 한 가상의 권촌 여성은 첫날밤 부부관계를 

맺기 직전 번뜩 어린 시절 짝사랑했던 “아버지의 군용 러닝셔츠” 차림

의 바오 오빠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권촌의 라오 X도 떠올릴 것이다. 

한 젊은 여성을 기혼 여성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임박해 오자 오랫동안 

묻혀 있던 외상적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것은 두 아버지 형상, 특히 

“나쁜” 노병-아버지와 관련된 성적 지식에 관한 것이다. 주톈신은 이 

여성에게 가명을 붙인다. “그녀를 샤오링으로 부르기로 하자.” 샤오링이 

어린 시절 느낀 수치심은 권촌의 몇몇 천둥벌거숭이 사내아이들이 라오 

X의 창문을 훔쳐보면서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주로 보는 것은 라오 X와 샤오링이 벌이는 기이한 행동이

다. 라오 X가 옷을 벗거나 그가 샤오링의 옷과 팬티를 벗긴다. 발기

부전이나 경계심 때문에 이 라오 X들이 샤오링의 피를 흘리게 하거

나 저녁 목욕 때 샤오링 어머니가 이를 발견하는 일까지는 없을 것

이다. ... 이야기를 듣거나 중국 장기를 둘 때 [소년들]은 라오 X의 

가랑이를 쳐다보며 그의 큰 물건을 떠올리고는 입을 다물지 못할 것

이다.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그들은 그저 느낄 뿐이다. 제기

랄! 백수의 왕이 따로 없군!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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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老, 노인과 “샤오”小, 아이가 명명함으로써 소아성애의 무대가 마련

된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모순은 남는다. 라오 X가 발기부전에다 거대

한 음경을 갖고 있다는 의심은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또 엄

청나게 크면서도 상징적으로 거세된 양가적인 남근적 상징으로 노병을 

물신화하는 데서 유래한다. 애석하게도, 주톈신의 에세이는 역사가 도미

니크 멍쉬안 양Dominic Meng-Hsuan Yang이 모든 노병들을 성적 약탈자로 비

난하는 — 사실적이기보다는 일화적이며 역사적이기보다는 문학적인 — 

두 개의 근거 중 하나가 된다. “많은 어린이들과 정신장애자, 또 빈곤

한 이들이 노병의 성적 접근과 추행의 표적이 되었다”(The Great Exodus 

from China, 2021, p. 246). 대만 대륙인의 망각된 기원을 주제로 한 그토록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그토록 성급하게 주톈신의 전언에 

기대 그토록 오만하게 노병 전체를 싸잡아 단죄하다니! 

1992년 출간된 주톈신의 나의 권촌 형제들을 생각하며는 그 제목

만 보자면 쿠링苦苓의 외성고향外省故乡(1988) 한 장의 여덟 자 제목을 

슬그머니 바꾼 것으로 두 글자를 제외하면 이 둘의 제목은 동일하다. 

주톈신의 “형제兄弟”는 그 의미를 보존하면서도 쿠링이 사용한 단어 “弟

兄”의 순서를 뒤집는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주톈신의 차용은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어에 비유하자면 쿠링의 “Brothers”를 “Bros”로 줄

인 다음 이것을 자신의 제목이라 하는 것에 비할 수 있다. 리우다렌을 

비롯한 외성인 작품들의 반항적 성격과 유사하게 쿠링의 인물들 또한  

대륙인들의 권촌에서 “떠날” 것을 촉구한다.7) 철저한 고독 속에서 쿠링

의 자전적인 나의 권촌 형제들을 생각하며의 화자는 이렇게 고백한

다. “[천창으로 들어오는] 작은 광원을 바라보며 내 가슴은 이 작은 집

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으로 가득찼다.” 어린 소녀 마오토우도 강요에 못 

이겨 이렇게 소리친다. “내가 바라는 건 집을 나가는 것뿐이야. 멀리 

갈수록 더 좋아!”(178) 화자가 떠날 때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은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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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웅한다. 그러나 떠남과 돌아옴의 공생이 화자를 괴롭힌다. “아마 그들

도 나처럼 가능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떠난 지 

그토록 많은 해가 흘렀음에도 돌아가라고 재촉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진다. 정말 돌아가 우리 마을을 보고 싶다”(190). 외성인들은 바로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소망한다. 상실된 것은 영원히 상

실된 채 남아 있다.

쿠링의 서문 “조상의 기원”을 통해 우리는 그의 소설집에 숨은 의도

가 무엇인지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만다린어를 쓰는 아버지와 하카

어를 쓰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쿠링은 여러 언어를 쓰며 자라 만다

린어와 대만어, 또 하카어에 정통하게 되었다. 이는 그 자체로 존경할

만한 성취라 할 것이다. 이처럼 대만의 지배적 언어들 속에서 자란 성

장환경은 언어와 밀접하게 관련된 조상의 기원이라는 개념에 대해 그에

게 고유한 관점을 제공하였다. 서문에서 쿠링은 아버지가 근무하는 정

부기관에서 일하는 한 퇴역 노병의 성추행 가해를 잠깐 언급한다. 그 

노병은 “종종 [쿠링의 조숙한 학급 친구]를 추행하기 위해 그녀에게 돈

을 건넸다”(12). 이 때문에 여학생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일이 어린 쿠링

에게 맡겨졌다. 이 이름 없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또 우

리의 죄는 어떻게 씻을 것인가? 주톈신이 노병을 소아성애의 유력한 용

의자로 뭉뚱그린 데 기여한 것은 이러한 허무와 체념의 감각이었을는지

도 모른다. 쿠링의 단편 <장룡조호張龍趙虎>는 두 전우가 열다섯 살 내지 

열여섯 살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한 소녀의 신부값을 함께 치르고 그

녀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공유해 온 과정을 중국의 항일전쟁과 국공내

전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짧은 연대기로 그리고 있다. 두 주인공의 이

름은 너무나 전형적이고 일반적이어서 그것은 실명의 자리지기로, 이 

경우에는 모든 남성, 즉 모든 노병의 자리지기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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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에 대한 암시를 넘어 쿠링은 노병에 대한 또 다른 일탈적 이

미지, 즉 무협 소설과 영화의 영웅 검객에 가까운, 따라서 장팡과 마슈

의 지배 남성을 상기시키는 무법자나 노병 표상의 변증법적 대립항 이

미지를 제공한다. 쿠링의 커시리 아저씨柯思里伯伯, Uncle Ke Sili에 나오는 

동명의 인물은 대만 역사에서 최초의 무장 은행강도를 저지른 노병 리

시커李師科Li, Shike의 단어 순서를 바꾼 것이다.8) 중국 북부를 제외하면 치

찰음 “si”와 반전음 “shi”는 북경어에서처럼 날카롭게 구별되지 않는다. 

컬러 TV를 구입한 후 은행강도 리시커는 자녀 교육에 보태라며 동료 

퇴역군인에게 나머지 돈을 맡겼다. 리시커는 경찰에 고발되어 재판을 

받고 1982년 5월 21일 사형을 언도받았다. 집행은 5일 후에 이루어졌

다.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함으로써 사법당국은 그에 앞서 또 다른 은행 

절도 용의자를 강압 수사한 실책을 지우려 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1982년 5월 7일 추락사하였다.

노병과 거리를 두면서도 그와 동일시하는 모호함은 커시리 아저씨와 

쿠링의 화자인 동료 퇴역군인의 10대 아들의 관계에서 표면화된다. 그 

소년은 TV 화면에 비친 절도범의 모습이 “마르고 호리호리했으며 키는 

나와 똑같았다”(39)고 회상한다. 그 소년은 커시리 아저씨가 있는 앞에서 

금은방을 턴 세 명의 젊은 절도범들을 비웃은 적이 있다. 10대 소년은 

자기 같으면 차라리 은행을 훔치겠다며 허세를 부린다. 그것은 최초의 

은행 강도가 될 것이며 대만 대학입시에서 “1지망 학교”에 수석으로 들

어가는 것과 같을 거라며 말이다. 커시리 아저씨가 실제로 은행을 털고 

현금을 소년의 아버지에게 숨겼다는 사실은 그가 소년의 그러한 악행을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챙달린 모자와 복면을 쓰고 이를 행했음을 암시

한다. 리시커를 커시리로 바꾸는 마법은 “弟兄제형”을 “兄弟형제”로 바꾼 

주톈신의 말장난을 반복한다. 두 외성인 작가들은 죽었거나 죽어가는 대

륙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단편 소설이나 에세이에서 미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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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되더라도 외성인이 사회의 밑바닥 인생인 노병으로 몰락했다는 점

에서 그들이 사라지고 있음은 거의 분명한 사실이다. 외성인이 겪는 부

침의 증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10대 화자가 커시리 아저씨에게 느꼈던 

친밀감은 쿠링의 또 다른 소설 아버지와 아들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적대감으로 변형된다. 아버지는 아들을 “반역자! 불온분자! 빌어먹을 

놈!”이라고 부른다. 아들은 “꽉 막히고 뒤떨어진 사람! 바보같은 충성

심!”(72)이라고 되받아친다.

도착증자로서의 노병

소아성애자로서의 노병이라는 충격적인 묘사는 노병을 도착증자로 표

상해 온 오랜 전통의 결정판이다. 이 악몽 같은 인물들이 외성인 작가

들을 이야기의 세계로 입문시킨 장본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섬뜩

한 방식으로 이중화된다. 이러한 이중성은 대만 모더니즘의 선구자인 

바이셴용白先勇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적막의 열일곱寂寞的十七岁
(1976) “후기”에는 라오양이라는 인물이 카메오로 잠시 등장한다. 이 

노병이 서문이 아닌 후기를 장식한다는 사실은 물신이라는 노병의 위치

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즉, 그들은 알파에서 오메가로 추락한 뒤 

계속해서 알파를 괴롭힌다. 육군 요리사였던 라오양은 중국의 남서부 

전구戰區를 지휘한 장군이었던 바이셴용의 유명한 아버지 바이충시를 한

때 모신 적이 있다. 국부천대 이후 바이충시의 지휘권이 없어지면서 라

오양은 대만의 바이충시 사저에서 일하는 가족 요리사가 되었다. 그들

의 고향인 중국 구이린부터 바이셴용의 아버지가 라오양을 계속 고용한 

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혈연관계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바이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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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양을 당나라 민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를 입문시키고” 상상

력 풍부한 이야기꾼의 길로 들어서게 한 “스승”이라 부른다. 이러한 헌

사는 주톈신의 라오 X와 닮은 점이 있다. 라오 X 역시 “공산당을 쓸어

버린 이야기, 삼국지, 수호지, 시골의 유령과 괴물 이야기” 등 끝없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권촌 아이들의 “입문 스승”으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서구 모더니즘만큼이나 중국 고전에 심취한 바이셴용이라는 조숙한 

소설가가 부상하면서 곧 잊혀 갔지만 이 요리사 노병은 결핵으로 몸져

누운 17세의 바이셴용을 당 왕조의 이야기로 즐겁게 했다. “기름기와 

분탄으로 얼룩진 군용 면 외투를 걸치고 손톱에는 때가 낀 행색의” 라

오양은 “설인귀의 동방[한반도] 원정”과 번리화의 “서역 정벌”(330) 이야

기로 어린 주인을 매우 기쁘게 해 주었다. 어머니의 자궁처럼 라오양은 

상상력 풍부한 바이셴용의 삶을 잉태하는 어버이 역할을 했다. 하지만 

너무나 뒤늦게, 그것도 너무 소소한 인사를 받았을 뿐이다. 대만 외성

인 2세 작가의 선구자인 바이셴용에게서 라오양은 노병으로서 크게 부

각되지는 않는다. 라오양에게 바치는 바이셴용의 뒤늦은, 또 약소한 헌

사는 나의 권촌 형제들을 생각하며에서 이야기하기의 힘을 노병 일반

에게 돌린 주톈신을 떠올리게 한다. 아이러니한 점은 노병이 어린 바이

셴용과 주톈신의 권촌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이더라

도 사실은 그 반대라는 점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노병에 대한 이야

기를 하는 것은 바이센용과 주톈신 자신이다. 이 이야기들이 그들에 대

한 찬사가 아닐 뿐더러 스테레오타입적인 타자화와 희생양 만들기의 거

슬리는 울림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노병은 이야기의 주체가 아니라 대

상이 된다.

바이셴용의 대표작인 유원경몽遊園驚夢, Wandering in the Garden, Waking from a 

Dream(1971)에서 라오양적인 인물인 왕슝은 노병 인물들이 앞으로 떨어

지게 될 가장 낮은 곳의 지옥을 미리 보여준 바 있다. 중국어 원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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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北人 [대북인, 타이베이 사람들]임에도 바이셴용의 단편소설집은 한편으로는 

중국과 유년 시절에 대한 향수에, 다른 한편으로는 타이베이에서의 늙

어감과 퇴락에 발이 묶여 있는 대륙인에 초점을 맞춘다. 고향 땅의 관

점에서 바이셴용의 인물들은 타이베이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그들의 몸은 추억과 멜랑콜리아가 든 독배이다. 왕

슝은 노병을 체현할 뿐만 아니라 논의되고 있는 세 개의 p-s를 모두 

포괄한다. 바이셴용이 1937년에 태어났고 1948년 홍콩으로 피난갔다 

이후 가족이 대만에 정착했다는 점에서 이 왕슝이라는 인물은 2세대가 

그려낸 논쟁적 표상의 초기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왕슝은 40세의 머

슴으로 6살의 어린 주인에게 사로잡혀 있다.이 주인은 그가 어린 시절 

혼약을 맺었으나 중국에 두고 떠나온 약혼녀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 

왕슝은 “본래 … 후난성 시골의 한 농부 집안에서 자란 사내아이였다. 

… 멜대를 짊어지고 두 바구니에 담긴 곡식을 팔러 읍내로 가던 길이었

다.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그는 납치되었다.” 이 납치 병사는 결국 타이

베이에 사는 화자의 친척집에서 머슴으로 살아간다. 계급적 차이로 인

해 이러한 강박이 소아성애로 곪을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 제멋

대로인 젊은 주인이 그를 영어로 조롱하고 무시했으나(“You are a 

dog![넌 개야!]”(73)) 왕슝은 아마도 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린 

주인이 중국어로 바꾼 다음에야 왕슝은 이를 알아듣는다. “그는 큰 고

릴라처럼 생겼어!” 이 말은 그의 이름(雄)이 뜻하는 “곰”을 떠올리게 하

는 모욕이다. 그런 모욕을 듣고 왕슝은 침울한 변절자처럼 변해 어린 

주인이 좋아했던 “피처럼 붉은 진달래”에 가만히 물을 준다.

집안의 하녀가 그 말을 이어받아 “큰 고릴라. 큰 고릴라”(75)라고 놀리

자 왕슝은 그녀를 공격해 정신을 잃게 한다. 마치 짐승에게 상처를 입

은 것처럼 “그녀의 치마는 갈기갈기 찢긴 채 허리까지 벗겨지고 가슴은 

멍과 상처로 가득했으며 목 주위에는 고리 모양의 손자국이 남았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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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튀어나오고 물고기들에게 물어뜯긴 왕슝의 시체을 키룽 해변에서 

수습한 뒤 어린 주인의 어머니는 “매일 밤 누군가가 정원에 물을 줘” 

“피가 멈추지 않는 상처에서 선혈이 가득 뿜어져 나와 온 정원에 흩뿌

려지고 곳곳에 핏빛 자국과 얼룩을 남긴 것처럼”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만발했다”(77)고 믿는다. 왕슝에 대한 표상은 마조히즘적이고 유사 소아

성애적인 머슴이 도착적 야수로, 또 결국에는 그의 연인이 사랑했던 진

달래에 물을 주는 귀신으로 추락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주톈신의 에세

이 제목과 쿠링의 단편 소설 제목 사이의 교묘한 눈속임을 상기시키듯 

노병이 흘린 피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바이셴용의 미학적 결말은 

폭력적 정신증의 미학을 그린 하오위샹郝譽翔의 문제작 역려逆旅(2010)

의 선구자 역할을 한다.

역려는 대륙인 아버지를 둔 한 파탄난 가족을 무대로 한다. 아버지

는 무책임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며 가족을 희생하면서 여러 여성들과 교

제한다. 세 p-s가 하오위샹의 아버지 형상에 잘 들어맞는다는 건 논란

의 여지가 없다. 하오위샹은 ‘후기’에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입은 은혜를 언급하며 글을 맺는다. “내가 인생이라는 큰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건 모두 그들 덕분이다”(1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사

의 말은 자식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가 나오는 반자전적 소설의 성격과 

충돌한다. 아버지는 어린 딸은 거의 돌보지 않은 채 병원 직원과 바람

을 피우고 여러 대륙신부들과 결혼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안토니아 

차오의 “약주 아저씨들”을 상기시킨다. 더욱 아이러니하게도 책은 저자

가 아버지를 데리고 50년이나 가보지 못한 산둥의 옛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력하고 정신이 오락가

락한 상태가 되어 딸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평생을 보여줬던 책임회

피를 끝까지 고수하며 아버지는 저자를 한 낯선 가족에게 팽개치고 근

방의 한 도시로 떠난다. 노병형 인물들을 병리화하는 외성인 작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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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원으로서 하오위샹은 아버지 형상과 대륙의 유산에 저항하면서도 

그들을 강박적으로 사랑한다. 하오위샹의 양가성은 역려 마지막에 수

록된 첸젠중陳建忠의 논평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마치 자신의 고백할 수 

없었던 말을 비평가가 대신 밝혀주기를 바란 것처럼 말이다. 첸젠중은 

주인공의 심리적 콤플렉스를 “아버지와 자신의 엘렉트라 강박에 대해 

딸이 내린 판단”(192)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한 노출증자에게서 “축 늘어져 금방이라도 터져 흘러내릴 듯

한 부드럽고 검은 고환”(47)을 목격한 중학교 시절의 외상을 회상한다. 

학생주임은 소란을 피우며 노출증자를 훔쳐본 학급 전체를 꾸짖었다. 

여학생들은 그를 너무 많이 본 나머지 계속해서 “두툼한 소시지의 장면

에, 입술에 부딪칠 때도 아직 지글거리는 고기가 남아 있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다”(47). 구강성교의 근친상간적 은유를 가리기 위해 화자의 몽

상은 전체 급우들로 외화된다. 하오위샹의 1인칭 화자는 엘렉트라 콤플

렉스를 밀어내는 동시에 부각시킨다. “부끄러움을 느낀 건 나 혼자였다. 

이 남자는 전혀 아버지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이 나

를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이끌었을까?(47-48). 노병 물신과 마찬가지

로 아버지 형상은 노출증자와 중첩된다. 그의 신체적 외형은 아버지와 

거의 닮지 않았음에도 그는 아버지를 환기시킨다. 또한 화자가 본 것은 

음경에서 떨어져 나온 아버지의 고환이다. 하지만 부재하는 “소시지”는 

입술에 부딪힘과 입술의 핥음 속에서 몸속 깊이 음미된다. 역설적이게

도 남근적 아버지는 먹히게 되고 이 거세는 소녀의 환상 속에 아버지를 

낳는다. 토템과 터부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를 먹음으로써 부권적 권력을 찬탈하려는 아들들의 원시적 환상을 이론

화한다. 하오위샹은 아버지와 구강적·근친상간적 합입을 이루는 여성적 

엘렉트라 판본을 실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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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복잡한 신경증은 “내가 안경을 끼거나 머리를 땋지 않았는데

도” 아버지가 문구점에 있던 한 소녀를 자신으로 착각한 화자의 기억과 

병행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는 근친상간 금기를 우회하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이 아니기를 바라는 딸 자신의 잠재의식적 욕망이 투

영된 것이다. 정신증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정점에 이른다. “그는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낳고 기른 아들 같다.” 결국 딸

의 낙태는 근친상간적 충동을 실현한다. 낙태를 집도한 대머리 의사는 

그녀의 아버지와 합성된다. “나는 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기 위해 수술

대에서 몸을 일으킨다. 그의 머리카락은 아기처럼 부드럽고 금빛을 띤

다. 내 질에서는 옥색 피가 흘러나온다. 그는 혀를 내밀어 그것을 핥는

다. 부드러운 혀가 천천히 앞뒤를 오가며 내 음문을 구슬린다”(169). “옥

색 피” 속에 감추어진 상징적 태아는 도덕적으로 구속된 그녀의 자아로 

그것은 자신이 바라는 아버지와의 성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태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부드러운 검은 고환” 앞에 

있었어야 할 노출증자의 잃어버린 음경을 반복한다. 독특한 문체로 써

내려간 하오위샹의 작품은 2세대가 그리는 1세대의 초상이 어떻게 부

모보다는 아이 자신과 관계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제공한다.

귀신으로서의 노병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문학에서 노병이 소아성애자나 도착증자의 

모습으로 물리적으로 현존한다면 2017년 론칭된 대만의 비디오 게임 

<반교返校, detention>와 이후 2019년 개봉된 동명의 영화와 같은 디지털

적이고 영화적인 공간 속에서 노병은 가상적이고 귀신같은 사후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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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한다. <반교>가 독점 서비스로 제공된다고 해서 장다춘張大春의 장
군 기념비將軍碑나 젠신振鑫의 노병老兵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 

귀신으로서의 노병이라는 문학적 표상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

다. 장다춘의 장군은 말년에 치매로 고생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은 

대지를 떠돌며 분명 알아듣지 못할 산 자의 귀에 대고 자신의 기념비에 

무엇을 새겨넣을지 조언한다. 젠신의 웹소설은 대만의 한 해안 경계초

소를 배경으로 한다. 소설에는 국부천대 이전 공산당에 맞서 싸웠던 노

병 올드 덩 상사가 등장한다. 올드 덩과 그의 전우들은 전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적군의 시체를 먹으며 버텼다.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 금기에 

대한 위반은 흉한 얼굴과 비슷한 것이 등에 낙인처럼 찍혀 있는 기이한 

형상으로 영원한 흔적을 올드 덩에게 남겼다. “그의 등에는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진갈색 고름집이 있다. 역겨워 보이는 이 고름집은 꿈틀거

리며 움직이는 듯하다. 좀 더 가까이서 보면 몇 개의 뒤틀린 얼굴과 닮

아 있다.” 군의관은 이것이 인육을 먹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시체 독”

이라고 말하지만 올드 덩은 그것이 그저 “내가 통증을 참을 수 없을 때

마다 낄낄대는 … 인간의 얼굴을 한 종양”이라고 믿는다. 그의 악한 과

거와 그 흔적으로 인해 올드 덩은 귀신들을 막는 전초부대로 배치된다. 

이 귀신들은 야습으로 죽은 공산당 잠수부의 “물귀신”과 항일군의 영혼

에서부터 기원을 알 수 없는 무수한 원혼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

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천 마디 말보다 영화 <반교>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는 편

이 낫다. 노병이자 고등학교 수위인 가오 아저씨는 학교 창고 열쇠를 

주어 독서회의 금지된 야간 비밀집회를 도움으로써 국가에 반역하고 공

산주의적 이적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백색 테러 경찰 심문관에 의해 한 

눈이 파이고 앞니가 뽑혀 나간다(그림 14.1). 공포 장르의 상투적 효과로 

가득한 여학생 귀신의 반복강박 속에서 전개되는 영화에서 오직 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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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만이 안면이 절개된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준다. 

여학생 귀신을 겸하는 학생 주인공 팡루이신, 그녀의 애정 상대인 장선

생, 이 둘과 삼각관계에 있는 인선생, 그리고 독서회 회원들 중에서 이

처럼 왜곡된 얼굴로 관객들을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하는 인물은 없

다. 그림 14.1에서처럼 고개를 돌려 얼굴을 공개하기 전 카메라는 술을 

마시고 혼자 중얼거리며 큰 밥공기 또는 국수 사발에 주사위를 던지고 

있는 가오 아저씨의 뒷모습을 비춘다. 술과 도박은 삶의 고통을 무디게 

하고 벼락 부자의 꿈을 이루려는 시도로 특히 곤궁한 이들에게 만연한 

죄악이다. 산둥 억양에 “나”를 뜻하는 “안俺”을 반복적으로 섞어가며 가

오 아저씨는 나직한 목소리로 자신이 중국에서 수많은 적과 싸우며 누

구보다 국민당을 사랑했으나 수위 일과 같은 비루한 일을 하며 담배 몇 

개비 때문에 창고 열쇠를 주었다고 푸념한다. 1947년 2월 28일 국민당 

경찰들이 타이베이역의 불법 담배 판매자에게 행사한 폭력이 백색 테러

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가오 아저씨가 담배를 언급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다음 쇼트에서 관객들은 이러한 범죄 혐의로 가오 아저씨의 눈이 파

이고 얼굴의 절반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으며, 또 앞니 몇 개가 뽑혀

나간 모습을 보게 된다. 공포의 조짐은 주사위가 아닌 피 묻은 이빨이 

담긴 사발이 클로즈업되면서 나타난다. 곧이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나무수염을 복제한 듯한 거대한 나무인간이 가오 아저씨의 목을 졸라 

죽일 것이다.9) 독서회 회원들이 모두 공산주의적 이적행위를 의심받아 

체포되면서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물고문을 비롯한 여러 고문을 받

지만 이들 중 가오 아저씨처럼 얼굴이 훼손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약

간의 피 얼룩과 멍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선생 등의 젊은 배역들은 모두 

영화적 품위를 유지한다. 이와는 반대로 속이 뒤틀리고 역겨운 혐오감을 

주는 것은 사회 최하층에 속하는 가장 비천한 인물, 즉 노병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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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비평과 학술 분석이 냉정하고 폭력적인 바이 교관으로 압축되는 

백색 테러에 집중되는 반면 — 바이라는 이름은 “백색”을 의미한다 — 

물신으로서의 노병에 걸맞게 단 한 번 등장해 충격 효과를 주고 곧 망

각 속으로 사라지는 주변 인물인 가오 아저씨에 대해서는 누구도 주목

하지 않았다. 대신 나무인간으로 변신하는 바이 교관에 대해서는 많은 

글이 쓰인 바 있다. 비디오 게임에서 이러한 괴물성은 헐렁한 저고리와 

발목이 드러나는 바지에 고깔모자를 쓴 대만 농부의 모습으로 묘사되었

다.10) 치아롱 우의 ｢백색 테러의 유령화Spectralizing the White Terror｣에 따

르면 귀신의 지역적이고 전통적인 의상과는 대비되게도 비디오 게임에 

묘사된 바이 교관의 얼굴은 전직 대만 총통 마잉주를 닮았다(81).

<반교>의 중국어 제목인 ‘판샤오返校’는 여름방학 중의 한 지정된 날에 

학생들이 방학숙제 검사와 운동장 청소를 위해 학교에 출석하던 관습을 

암시한다. 하지만 ‘판返’은 국민당이 지배하는 대만의 제유로 기능하는 

학교에 대한 전복 내지 반란과 언어적으로 유희한다. 중국어 제목은 학

교 생활에 더욱 익숙한 젊은 비디오 게이머들에게 소구력을 갖는다. 하

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이 타고르와 투르게네프의 금서에 매혹되어 아버

지와 아들 류의 책을 토론하기 위해 지하 모임에 참여할까? 사춘기 학

생들은 인도와 러시아 작가보다는 이성에 더 끌리지 않을까? 다른 한편

으로 전복성을 함축하기에는 마르크스주의 저작이 더 적절하지 않겠는

가? 어린 고객들이 떨어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독서회는 대학 내 모임으

로 설정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백색 테러, 계엄령 

시대,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과 노병을 포함하는 외성인 1세대는 대만 

청년 세대에게는 완전히 잊혀 가는 기억이다. 청년들은 간단히 이들을 

나쁜 꿈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외성인 2세 작가들은 노병을 자체의 행

위성을 가진 원만하고 입체적이며 진화하는 개별적 인물로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외성인 작가들은 대만의 정치적·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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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느끼는 소외와 불안정성을 자신들 가운데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병에 투영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병의 이미

지는 소아성애자와 도착증자, 또 귀신이라는 세 폭 제단화로 고착화되

어 대만의 집합적 무의식을 위한 제단 위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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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의 텅 빈 이탈리아식 빌라가 집일 때: 

재이탈리아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소비기호학, 

1980년대~2018년

미나 로세스Mina Roces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소비는 필리핀 이주민의 삶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다. 그것은 그들이 이국 땅에서 참고 버티는 온갖 고된 일에 대한 보상

이다. 소비력을 통해 그들은 중간계급 필리핀인으로서의 향상된 지위와 

이국적 취향을 가진 세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과시할 수 있다. 이

탈리아의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힘들게 번 급여를 필리핀의 이탈리아

식 빌라 건축과 가구 비치, 유명 상표의 옷과 악세사리 구매에, 또 데

뷔탕트 볼1), 생일, 결혼기념일 등의 통과의례를 축하하는 대형 파티에 

지출한다. 또한 이들은 최근 수년 동안(대략 2010년 이후) 유럽과 필리

핀을 여행하는 관광객이 되었다. 소비의 장소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유동적 에스닉 집단의 경우 이들의 지출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는 이 모든 과시적 소비 행동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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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싸고 일상적으로 상충하는 감정을 느끼는 이탈리

아의 필리핀 이주자들에게 집 만들기 그리고 이동하는 가정성 프로젝트

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파도바와 밀란에서 일하는 라구나주(마닐라

시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 출신의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이주자의 귀

향을 기다리며 1년 내내 비어 있는 이탈리아식 빌라를 지어 산타로사, 

칸루방, 칼람바의 마을들을 부유한 근린지구로 변모시켰다. 2년에 한 

달꼴로 휴가차 고국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이들 주택은 소유자들이 집 

안을 여러 물건들로 채움으로써 가정성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그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이 텅 빈 주택이 그들의 

‘집’인가? 아니면 ‘집’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일을 기념하는 곳인가?

나는 여기서 구별짓기 전략과 모방 전략에 관한 피에르 부르디외의 

일부 개념들을 적용하고자 한다.2) 이탈리아의 필리핀 이주가사노동자가 

경제자본을 획득함에 따라 그들은 이탈리아와 필리핀 상층계급의 소비

관행과 취향을 모방한다. 부르디외의 데이터에서는 두 계급에 동시에 

걸쳐 있는, 즉 이탈리아에서는 하층계급에 속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중간

계급의 지위를 획득하는 이주자의 유동적이고 국제적인 위치는 고려되

지 않는다. 소비의 변화를 통해 시골 여자provincianas에서 도시화된 세계

인으로 변모함으로써 그들은 모종의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다.

이주 학자들은 필리핀·에콰도르·멕시코 이주민들에게 송금 주택

remittance house이 갖는 의미를 연구해 왔다.3) 이러한 집을 지을 경제적 이

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이들 주택은 임대할 수도 매각할 수도 없

다) 학자들은 송금 주택이 “해외 노동의 기념비”4)로 건설된다고 주장

해 왔다. 또 소유자들은 고국에 남아 있는 부모나 친척들이 방 한두 

칸을 차지하거나 이주자가 은퇴할 때까지 집을 돌보게 함으로써 효도

의 기대를 충족하기도 한다.5) 나아가, 이주자와 그들이 떠나온 마을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이 집은 “소속감의 장소, 미래 인생계획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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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협상하는 수단”이 된다.6) 인류학자 페리 플레

처Peri Fletcher 또한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멕시코인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그리고 대개는 완공되지 않는) 송금 주택(casas solas, 즉 고독한 집)을 짓

는 것을 “정체성과 차이의 구축에 점점 더 핵심적인 소비 행위”이자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관념들이 가득 들어차고 충돌하는 장소, 낡은 

관행과 새로운 관행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흡수되는 장소”로 해석

했다.7) 그녀는 la casa de mis sueños, 말 그대로 내 꿈의 집이 나피

사로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역설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집이 가족의 

결합을 나타내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의 재결합을 불가능

한 꿈으로 만들기”8) 때문이다. 또 건축, 물리적 공간, 실향displacement을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 분야에서 작업하는 학자들은 이탈 속의 집 만들

기making home in displacement가 어떻게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을 다룬 문헌

들에서 말하는 ‘사회적 공간’에 관계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공간spatial 

space’과도 관련되는지 주목해 왔다.9) 이러한 의미에서 이주자들은 ‘공간

적 행위성’을 갖는다. 여기서 그들은 또한 ‘건축가로서의 이주자’로도 

파악된다.10)

본 연구는 이러한 해석을 넘어 이주자들이 시골 여자에서 국제적 주

체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

다. 필자는 실거주자가 없지만 여러 물건들로 가득찬 주택을 통해 이주

민들이 중간계급, 유럽화된 필리핀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표현하

는 장소로 ‘집home’을 재정의했다고 주장한다. 송금주택은 이주자들이 

보유한 가처분 소득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

행한다. 필자는 송금주택의 이러한 역할을 부각하기 위해 송금주택과 

더불어 이주자들의 기타 지출 습관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송금주택에 관한 선구적 작업을 통해 필자

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 학자들과 달리 이주자의 과시적 소비라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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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맥락에서 송금주택을 분석한다. 필자는 가족들을 연결하고 국경을 

가로질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택의 역할에서 벗어나 유럽화된 정체

성과 중간계급의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주택, 또 노동계급의 

낙인 없이 새로운 정체성을 기념하는 공간으로서의 주택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터에서 멀리 떨어진 송금주택의 위치 또

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그들의 소비 공연을 지켜보는 관객들이 

해외 일터에서 일하는 이주자의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상의 변화, 관광 여행, 대규모 축하행사를 비롯한 소비 행동은 이

주자들이 노동하는 자아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을 거부함을 상징한다. 

또한 주택의 가구 비치를 비롯한 가정성의 물질적 표현은 이주 프로젝

트가 성공했다는 고무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이탈리아 빌라 스타일로 

지어진 송금주택은 매우 특별한 목적을 수행한다. 여가 시간 동안 이탈

리아 중간계급에 속하는 그들의 고용주처럼 옷을 입고 여행하며 행동한

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 있는 한 이들 이주자들은 가사노동

자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주자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2

년마다 고향 마을로 돌아올 때 그들은 유명인 같은 환대를 받는다.11) 

그들은 유명 브랜드 옷과 값비싼 핸드백을 걸치고 선물 보따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 모두의 존경을 받지만, 화장실 청소, 반려동물 먹이

주기, 정원 손질, 음식 준비, 노인 목욕시키기 등의 고용 현실에 대해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사실 많은 NGO들은 고국의 가족들이 그들

에게 부쳐지는 송금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 가지 이유가 이주자들이 매

일 같이 힘들게 마주하는 고된 노동의 현실과 그들의 주변적 지위를 알

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불평한다.12) 이런 점에서 유럽화된 중간계급 필

리핀인으로의 변신은 필리핀에 있는 웅장한 송금주택 안에서만 기념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그들은 여전히 노동계급 가사노동자라는 주변인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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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본 연구 프로젝트는 파도바와 밀라노에서 23명의 필리핀 여성(가사노

동자 또는 간병인, 아파트 관리인 1명 포함, 전업주부 1명 포함) 및 3

명의 남성(관리인 1명 포함)과 진행한 면접에서 수집된 구술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면접의 주제는 패션, 파티, 관광 여행, 필리핀 내 주택

의 가구 비치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 그들의 소비 행동이었다. 필자는 

또한 밀라노에서 근무하지만 휴가를 위해 필리핀 라구나주 산로케에 와 

있던 한 제보자와도 몇 차례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은 평균 2~4시간이 

소요되는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명의 여성과는 2회 이상의 

면접을 실시했다. 역사학자로서 필자의 본 연구는 1946년 이후의 필리

핀 여성의 소비 역사를 주제로 한 상위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필리핀 이

주자의 소비행동을 다룬 필자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13) 필

자는 2015년 11월 예비면접 착수를 위해 각각 1주일간 밀라노와 파도

바를 방문했으며 2018년 8월에는 파도바를 재방문해 한 달에 걸쳐 추

가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필자는 또 2회의 생일파티, 2회의 데뷔탕트 

볼, 4회의 만찬 파티, 1회의 기도 모임(파도바), 1회의 가톨릭 미사(필

리핀인들의 성당으로 알려진 밀라노 산 스테파노 성당, 두오모 성당 오

른쪽 옆)를 비롯해 피면접자들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민족지학 작업

을 실시했다. 필자는 2013년 재이탈리아 필리핀인들이 세운 이탈리아

식 빌라를 보기 위해 필리핀 라구나주 산토로사의 마을에 다녀온 바 있

다. 필자는 또 필리핀인들을 위한 관광 여행을 준비한 파리의 한 필리핀

인 여행사 직원, 필리핀 이주자들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필리핀 부동산 

회사(센츄리프라퍼티즈사Century Properties, 필린베스트사Filinvest, 락웰사Rockwell), 

NGO ATIKHA의 창립자와도 면접을 가졌다. NGO ATIKHA는 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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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바탕가스주에서 이주자 가족들과 함께 일했으며 전 세계에서 금융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파도바의 제보자 중 일부도 해당 세미나에 참

석하였다). 민족지학 작업에는 ATIKHA가 주최한 두 번의 금융교육 세

미나 참석이 포함되었다. 한 번은 2016년 8월 싱가포르에서 현지 필리

핀 가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며, 다른 한 번의 세미나는 필

리핀에 남아 있는 이주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2019년 필리핀 불라칸주에

서 개최되었다. 익명성 보호를 위해 피면접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

용하였다. 피면접자들은 산타로사, 산로케, 칼람바, 칸루방 지역 출신이

며 해당 지역은 모두 라구나주에 속한다. 산타로사 지역민들은 매우 폐

쇄적인 집단으로 자신들의 모임에는 이방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면접은 타갈로그어/필리핀어로 실시되었다. 피면접자 대부분이 이

탈리아어에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자가 참석한 모든 행사에서도 동

일한 언어가 사용되었으며 한 명만이 완벽하게 유창한 영어를 사용했다

(필리핀 엘리트 여성 전용 가톨릭 학교에서 근무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

필자가 파도바를 선택한 이유는 밀라노나 로마에 비하면 작은 도시이

긴 하나(2017년 기준 인구 21만 명) 인구수에 비해 많은 필리핀인들이 

있음을(약 1.5%)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메스트레와 파도바의 필리핀

인 단체에서 두드러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인 조셉에 따르면, 

면접이 실시된 2018년 8월 현재 파도바에는 약 2천 명 이상의 필리핀

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0~40%는 라구나주 산타로사나 알

라미노스(산토로사 인접 도시) 출신이다.14) 그는 파도바의 필리핀인들 

중 약 30%는 (“리틀 이탈리아” 빌라로도 유명한) 바탕가스주 출신이라

고 언급했다. 필자는 2013년 처음 산타로사를 방문했다. 산타로사는 이

탈리아와 스페인의 필리핀인들이 그곳에 지은 많은 이탈리아식 빌라 때

문에 필리핀의 “리틀 이탈리아”라는 명성을 얻은 곳이다. 현장 연구를 진

행하는 동안 필자는 이들 저택 소유자의 대부분이 이탈리아의 파도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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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파도바 내 필리핀 가사노동자

의 또 다른 주요 집단은 모두 라구나주에 소재한 카룬방, 칼람바, 알라

미노스 지역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파도바는 재이탈리아 

필리핀인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면접을 한 여성들 중 5명은 한부모 어머니였으며 필자는 결혼한 적

이 없었다. 몇몇 여성들은 필리핀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이탈리아에 왔

으며 가족 중 일부만 같이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필리

핀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여성들은 임대 아파트의 일부를 

빌려 살았으나 고용주가 소유한 아파트나 방갈로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여성들도 있었다. 자폐증 아들이 있는 한 가족은 이탈리아 정부가 장애 

아동을 위해 제공한 침실 세 개가 딸린 다소 큰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모든 피면접자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필자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1차 자료로 활용했다. 필리핀인들

은 폴리미디어, 특히 휴대폰의 열성적 사용자들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15) 페이스북 게시물은 소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풍부

한 자료였다. 파도바의 필리핀인들은 이탈리아 내 필리핀인 커뮤니티뿐

만 아니라 고국의 친척·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파티, 통과의례, 

쇼핑, 활동, 여행 경험 등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규칙적으로 게시한

다. 필자는 이후 피면접자가 된 몇몇 여성들과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으

며 산타로사 지역 출신들로 구성된 페이스북 그룹의 회원으로 받아들여

졌다. 필자는 많은 사진을 찍어 그들과 공유했으며 그들은 이 사진들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다. 필자는 또 몇몇 피면접자들의 개

인적인 가족 스크랩북을 들여다 볼 특별한 기회를 누렸다. 그들은 유럽 

여행이나 필리핀 휴가 등의 추억과 삶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기

꺼이 필자와 공유하였다.

임의의 여성 집단으로부터 수집된 면접 또는 질적 데이터에 의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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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면접은 물론 여성들이 연

구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제시하면서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필리핀 여성들과의 교류와 면접 경험 자

체, 더불어 페이스북 게시물 열람은 그들의 여가 생활에 대한 많은 유

용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 이는 특히 그들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그

들이 일하는 모습이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페이스북 게

시물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용자가 스스로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만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페이스북은 소비를 통한 자기 표상이

라는 주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풍부한 서고였다. 

여러 인류학자들은 페이스북 등의 폴리미디어를 통해 관계가 어떻게 매

개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입증한 바 있다.16) 페이스북 게시물은 정서적 

지지대를 제공하지만 또한 관계를 단절하고 “쉽게 감시될 수 있는 공개

적 규율 전략”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17)

이탈리아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필리핀인들의 이탈리아 노동 이주는 그 역사가 길지 않은 매우 최근

의 일이다. 필리핀과 이탈리아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1977년부터 

필리핀 이주자들은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18) 1995년에는 

2십만 명 이상의 필리핀인들이 이탈리아에 정착하게 되며 이들 중 절반 

정도는 로마에 거주했다.19) 공식 기록에 따르면 2003년 합법적 필리핀

인 거주자의 수는 74,030명이었으며 이 중 64%는 로마, 플로렌스, 밀

라노, 토리노, 나폴리, 파르마, 볼로냐, 메시나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간병인, 유아돌보미와 같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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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20) 노인 및 아동돌봄은 이주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부문

으로 확인되었으며 필리핀인과 더불어 모로코인들과 같은 다른 이주자 

집단이 이처럼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일했다.21)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로마의 단시간 노동자들이 월평균 1,229달러

의 임금을 받았던 반면 입주 노동자들은 722달러를 벌었다.22) 2001년 

이전 노인을 돌보는 이들이 평균 778달러를 집으로 가져간 반면에, 입

주 가사노동자들은 600유로의 최저임금을 받았다.23) 바사Basa, 데 구즈

만de Guzman, 마르체티Marchetti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 기간) 이들이 면접

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700유로에서 1,400유로 사이의 수입을 올렸

다.24)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거주 여건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

이다.25) 일부 노동자는 사용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급

여를 받았다. 하지만 필자가 파도바와 밀라노의 필리핀 가사노동자와 

면접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이들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별도의 아파트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많

은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6) 필자와 면접한 제보자들의 

급여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제보자들의 일부는 여러 명의 사용자

에게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 처음 이탈리아로 

이주했을 때 케이티는 매달 600유로를 받았다. 사용자를 바꾸고 청소

와 유아돌봄 일을 함께 하면서 급여는 800~900유로로 증가했다. 하지

만 2018년부터 성형외과의사 부인을 위해 일하게 되면서는 매달 

1,350유로를 받았다. 케이티는 그녀를 위해 다리미질을 제외한 모든 일

을 했다. 여성들은 현금 및 장남감·의류·휴대폰·컴퓨터 등의 선물에 더

해 임금의 대략 절반을 송금으로 보냈다.27) 다른 세 형제들도 이탈리아

에서 일하고 있는 제보자 중 한 명은 모든 형제들이 산타로사에 살고 

있는 노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매달 50유로를 송금한다고 밝혔다.

이들 여성들은 어떻게 이탈리아 사회에서 주변화되었을까? 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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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지 못하고 이탈리어어가 유창하지 않다는 점은 이들이 가사 노동 

분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탈리아에서 두 아이를 낳

은 조셉은 이탈리아의 필리핀 가사 노동자 자녀들이 이탈리아에서 대학 

졸업에 성공한 예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털어놓았다.28) 필자가 면접한 

나타샤는 젊은 필리핀계 프랑스 여성으로 매우 특별한 사례에 해당했

다. 그녀의 어머니(가사노동자)는 파도바에 왔을 당시 한부모 어머니였

다. 그녀는 (5살 때부터) 이탈리아에서 자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필리핀 마닐라의 라살대학교로 진학시켜 대학학위를 이수하도록 했다. 

필리핀의 대학 등록금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저렴한 데다 라살대학교

는 라살 형제가 운영하는 사립대학으로 필리핀의 3위 대학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라살대학교는 영어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졸업

과 함께 영어와 이탈리아어, 또 타갈로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될 나

타샤에게 이점이 많았다. 그녀는 직업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영국 

회사의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탈리어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믿었다.29) 하지만 나타샤의 사례는 매우 예외

적인 것이다.

밀라노에 거주하는 한 제보자는 가사와 간병 일자리에서 아파트 단지

의 관리인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30) 이것은 가사노동에서 승진한 

것처럼 보였으며 관리인 직책에는 같은 단지 내의 무상 임대아파트도 

딸려 있었다. 조셉 역시 아내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던 파도바에서 관

리인 일자리를 찾았다.31) 이탈리아인과 결혼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유형의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 베라는 그녀의 이탈리아 남편과 결

혼할 당시 한 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혼 후 그녀는 가라

오케 가수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다.32) 이탈리아인 자영업자와 결혼한 

또 다른 필리핀인 재퀴 역시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출장요리 사업을 시

작하려 하고 있다.33) 이와 달리 필자가 면접한 이들 중 가장 논리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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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루이즈는 대학 학위가 있고 필리핀의 엘리트 여성들이 다니는 한 

수녀원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었지만 가사노동 외의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다(이는 아마도 그녀가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34) 필리핀의 등록간호사인 달라는 자

신의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해 간병인으로 밖에 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달라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용주의 집을 청소하면서 

빗자루, 화장실 청소제, 스펀지 등에 겸자, 체온계와 같은 의료기구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여전히 간호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다.35) 필자

가 느끼기에 이러한 대처 전략은 필리핀의 지방 병원에서 등록간호사로 

일한 이전의 직업 경력과 파도바에서 간병인과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현 

상황 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부각시킬 뿐인 것처럼 보인다.

시골 여자에서 패셔니스타로

이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고 물었을 때 린다는 이렇게 대

답했다. “필리핀을 떠났을 때 전 시골 여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은 더 이상 시골 여자가 아니에요.”36) 자신의 변화에 관한 린다의 분석

은 필자가 면접한 제보자들의 경험에 의해 반향反響되고 사용자들의 취

향을 모방하면서 습득한 그들의 새로운 습관과 실천에 의해 뒷받침되

었다. 그들은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의 자신을 ‘시골 여자’, 즉 취향이 

단순하고 작은 마을 밖의 세상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여자로 묘사했

다. 이탈리아 이주는 그들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신은 의상의 변화로 

나타났다. 산타로사나 칼람바, 또는 칸루방에 살 때 그들이 드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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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거나 화장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또 대개는 의류 브랜드 광고에

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예컨대, 이탈리아로 이주하기 전 칸루방에 살

았던 린다는 청소복이 자신의 ‘유니폼’이었으며 립스틱을 발라본 것은 

지역 미인대회에 참가했을 때뿐이었다고 털어놓았다.37) 제보자들이 벌

어들인 지방의 작은 수입으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조차 힘들었으며 쓸

모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소비재로 자신을 채운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

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그들이 받은 급여는 이 모든 것을 바꾸어놓

았다. 화장을 하고 유명 브랜드 옷을 입는 법을 알게 되었을 때 부유하

고 화려한 여성 고유주들은 그들의 역할 모델이 되었다. 많은 고용주들

은 그들의 충성스러운 직원에게 값비싼 새 옷과 악세사리를 사주거나 

자신들이 쓰던 사치품을 내주었다. 면접 이후 필자가 참석한 데뷔탕트 

파티의 손님으로 온 린다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

고 얼굴은 풀메이크업을 했으며 밝은 노란색의 핫팬츠와 부츠를 착용하

고 있었다.

필라핀 가사노동자들은 베네통(파도바에서 그리 멀지 않은 트레비조

에 본사를 둔 이탈리아 기업), 자라, 프라다, 아르마니의 옷을 사고 버

버리, 에르메스, 마이클코어스, 루이뷔통의 핸드백을 구매했다. 베라는 

발렌티노 웨딩드레스를 입고 백인 이탈리아 약혼자와 결혼식을 올렸

다.38) 루이즈는 파도바와 밀라노의 고급 의류 및 악세사리 브랜드에서 

실시하는 시즌 세일 기간에는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눈에 많이 띈다

고 말했다(면접에서 그녀는 유명 브랜드 아울렛 매장의 세일 행사에서 

팔리핀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39) 필리핀 이주

자와 필리핀인 관리인 사이의 중재자로서 필리핀인 커뮤니티에서 매

우 적극적으로 활동한 조셉이 밝힌 바에 따르면(그는 수차례 데뷔탕트 

볼의 사회를 맡은 적이 있다) 많은 필리핀인들은 특히 시즌 세일 기간

의 할인가로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다. 그들이 비록 가사노동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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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은 지불할 여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자

라도 이탈리아의 고급 제품을 구매할 여력은 있습니다”).40)  유명 브랜

드 핸드백(특히 루이뷔통을 선호)의 구매는 최고의 상으로 이탈리아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임을 드러내기 위한 필수 악세사리였다. 이밴절린이 

한 면접에서 말했듯, “루이뷔통 가방을 갖는 것은 모든 젊은 여성들의 

꿈”이다!41) 청소와 다리미질 등의 여러 일을 하고 있는 한부모 어머니 

마돈나는 면접을 잠시 멈추고 새로 산 루이뷔통 가방을 가져와 필자에

게 보여주고 사진을 찍도록 했다.42) 루이즈는 필리핀의 친척들이 루이

뷔통 가방을 매고(또는 다른 유사 유명 브랜드 악세사리를 걸치고) 돌

아오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물품이 이탈리아에 사는 

필리핀 여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표이기 때문이다.43)

빈틈없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루시는 그녀의 고용주가 빌라 지하의 아

파트에 가족을 무상으로 살게 해주어 더 많은 급여를 저축할 수 있었

다. 그녀는 또 두 가지 일을 하며 야채 판매 등의 기타 사업 활동에도 

종사했다. 사업 수완이 좋은 그녀는 필리핀 라구나주의 산타로사에서 

몇 채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었다. 결혼식이나 은혼식에서 대모 역할

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을 정도로 루시는 파도바의 필리핀인 커

뮤니티에서 명성이 높았다. 또 그녀의 딸은 플로레스데마요 축제(산타크

루잔Santacruza, 필리핀인들이 파도바에 소개한 필리핀 축제)의 여왕, 즉 

레이나 엘레나로 뽑히기도 했다. 레이나 엘레나의 부모들은 축제에 참

가한 모든 이들을 대접해야 했으며 따라서 재정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딸들만이 이러한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이것은 마을 엘리트 가문의 

딸들에게 주인공 역할을 맡도록 요청하는 필리핀에서의 관행과 다르지 

않았다.44) 경제적으로 성공한 파도바의 필리핀 여성이라는 루시의 명성

은 또한 그녀가 소장하는 여러 유명브랜드 핸드백을 통해서도 과시되

었다. 파도바의 한 성당 강당에서 열린 50세 생일파티에는 260유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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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 주문제작한 3단 케이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가방 물신을 가

리키고 있었다. 케이크의 맨 밑단은 구찌색으로 장식되었으며 두 번째 

단은 버버리의 친숙한 격자무늬 디자인이, 맨 윗단에는 마이클코어스의 

상표 디자인이 담겼다.45) 필자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 오로라의 18세 

생일파티에 참석했을 때 나는 그녀의 어머니와 몇몇 손님들이 버버리와 

루이뷔통 핸드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필리핀인들은 일요 

미사에서부터 생일파티와 성인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모임이 있을 때 

유명브랜드 옷을 착용한다.46)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유명브랜드 제

품을 걸쳐야 한다는 기대가 이미 존재한다(그리고 일부는 고용주가 입

다가 그들에게 준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기도 한다).47) 두 명의 피면

접자는 비공식 모임에서조차 과도하게 차려입는 이러한 대중적 관행을 

속물근성을 부추긴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48) 린다가 보고한 바에 따

르면 이탈리아를 출발해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한 필리핀인들은 보통 

자신들이 유럽에서 돌아오는 길임을 과시하기 위해 (더운 열대성 날씨

에도 불구하고) 부츠와 트렌치코트 복장을 하거나 값비싼 의상을 착용

한다고 보고했다. 그녀가 보기에 이는 그들이 가사노동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수용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49) 이런 점에서 패션을 고

르는 건 사회적 하향이동을 보상하는 대응전략인 셈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의상의 변화는 이주자들이 가사노동에 의해서

만 자신의 정체성이 정의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의 고용주가 속한 이

탈리아 중간·상층계급과의 동등한 지위를 선언하는 기호이다.50) 밀라노

에서 일하는 레티샤에 따르면 필리핀인들은 마이클코어스, 구찌, 아르마

니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려입을 때는 그들의 고용주를 

능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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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입고 꾸미는 데에는 그들의 고용주를 능가할 거예요. 그들이 가

사노동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잘 차려입어요. 

하이힐을 신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하이컷 부츠도 신죠. 옷은 또 홀리

스터나 아르마니 같은 유명브랜드 옷이에요.51)

패션(또는 같은 의미로 유명 디자이너 제품)의 사용이 저항을 의미한

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1940년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멕시코

계 미국인들은 양장점에서 맞춘 값비싼 주트 슈트를 활용해 노동 계급

의 지위를 거부하고 백인들에 의해 인종적으로 분할된 공공장소를 되

찾았으며 또한 미국 태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공해냈다.52) 하와

이와 미 서부 해안에서 일하던 필리핀계 미국인 농업노동자와 알래스

카 출신의 통조림 공장 노동자들 역시 고가의 맞춤 정장인 더블 슈트 

차림을 하며 할리우드 스타들처럼 옷을 입었다. 유행을 따르는 멋쟁이

가 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육체노동의 낙인을 지우고 여가 시간만이

라도 백인 사회와 동등함을 선언하는 것이었다.53)

2018년 8월 파도바에 한 달간 머물렀을 때 필자는 딸의 성년(18세)

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성인식 파티에 두 차례 참석한 적이 있다. 

두 경우 모두 성인이 된 딸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옷을 갈아입었다. 행사 때 입은 드레스는 필리핀 라구나주 알라

미노스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맞춤 제작된 것이었다. 두 행사 모두 200

명 이상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한 성당 강당에서 열렸으며 이 중 한 

행사는 5,000유로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었다. 두 성인식에서 행사의 

주인공과 18명의 친구들은 특별한 안무의 코티용 댄스를 추었고 데뷔

탕트는 18송이의 장미를 선물한 18명의 남성들과 춤을 추었다. 이러

한 행사는 필리핀 상층 계급이 여는 성년 축하행사를 본뜬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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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엘리트와 파도바 필리핀인들의 차이는 그 규모와 엄숙함에 있

었다. 필리핀의 엘리트들이 5성급 호텔에서 파티를 개최하고 데뷔탕트

의 옷은 필리핀의 일류 디자이너에 의해 제작되었던 반면에, 파도바의 

필리핀인들이 가진 것은 성당 강당이라는 보다 소박한 장소였으며 의복

은 지방 재봉사에 의해 제작되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부모들은 딸들에게 그들이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날 하루에 돈을 쏟아부을 용의가 있었다. 사회자의 진행 

속에서 4시간 이상 계속된 프로그램을 위해 데뷔탕트와 그녀 가족의 친

구와 친지들 다수가 동원되었다. 친구와 가족들은 주인공에게 18송이의 

장미, 18번의 소원, 18번의 춤, 18잔의 술 등을 선물하는 정교하게 연

출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필자가 2015년 참석한 바 

있는 50세 생일파티 때와 매우 흡사했다. 당시에도 주인공의 친구들은 

그에게 불 켜진 초와 선물을 주고 노래와 춤을 공연했다. 긴 프로그램

을 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참석자들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이러

한 행사는 필리핀에서의 생일파티와는 달랐다. 이런 점에서 축하행사는 

단지 주최자의 경제적 지위나 그들이 행사의 주인공에게 가지는 애정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필자가 처음 참석한 데뷔탕트 

파티는 산타로사 출신의 필리핀인들이 개최한 것이었다. 밀라노에 거주

하고 일하는 산타로사 출신의 필리핀인들이 버스로 두 시간을 달려 행

사에 참석했다. 이러한 축하행사는 전문 사진사 또는 영상촬영기사에 

의해 동영상으로 기록되었으며 페이스북에 업로드되어 이탈리아의 친척

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필리핀에 있는 친구와 가족, 마

을사람들과도 공유되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공개적 스펙터클 역시 

자신들이 필리핀의 엘리트들이 고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

생의례를 개최할 수 있는 성공한 이주자임을 세상에 선언했다. 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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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 포착된 것은 그들의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중간계급 필리핀인

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필자가 면접한 제보자들 대다수는 이탈리아에 오기 전 자신이 살던 

마을을 떠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세계여행자가 되었다. 휴

가 기간 동안 그들은 이탈리아와 유럽 곳곳을 여행했다. 여행지에는  베

니스(파도바에서 기차로 30분 거리에 불과), 로마, 코르키나, 슬로베니

아, 런던, 부다페스트, 크로아티아, 리스본, 바르셀로나, 파리, 트리에스

테, 암스테르담, 루르드, 몰타, 예루살렘, 스위스, 풀리아 등이 포함되었

다. 페이스북에는 친퀘테로, 밀라노 등의 이탈리아 관광지 여행 및 파리, 

런던, 바르셀로나(바르셀로나에는 많은 산타로사 주민들의 친척들이 거

주하고 있어 그들은 이곳에서 잠시 머물 수 있다), 비엔나, 오슬로, 슬로

베니아로의 휴가 체류 기록들이 게시되었다. 일부 여행은 필리핀인들을 

위해 특별 편성된 저렴한 패키지 버스투어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8시간 

비엔나 밤샘 (버스)투어를 한 예로 린다에 따르면 그 비용은 35유로에 

불과했다.54) 이러한 버스투어는 최소 5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 

몇몇 인기 있는 목적지에는 이탈리아 북부 전역과 브레이스 호수, 코르

티나, 트렌토, 피사, 플로렌스, 트리에스테, 로마 등이 포함되었다. 필리

핀인들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지순례는 매우 인기가 

있었다. 필자와 면접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루르드, 파티마, 토스카나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풀리아(파드레 피오) 등을 다녀왔다. 모두 종

교적인 성지순례였다. 장기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간 뒤에

도 그들의 여행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보홀의 초콜릿 언덕, 타가이타이

의 타알 호수, 세부 해변, 팔라완의 풀빌라 등을 방문했다. 대부분의 여

행은 박물관, 역사 유적지, 미술관 방문보다는 관광과 쇼핑에 치중되었

다(Munnecom 2015).55) 아테네에서 KASAPI-Hellas재그리스 필리핀 노동자 연합을 

운영하는 데비 발렌시아는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그리스 관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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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했을 때 볼 거라고는 바위와 돌밖에 없는 고대 그리스 유적지를 데

려간다며 그들이 불만스러워 했다는 고충을 필자에게 털어놓았다.56) 이

런 점에서 그들은 아직 유럽 역사와 예술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는 

엘리트 지식인들의 취향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이러한 취향은 높은 문화자본의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57) 하지

만 자녀 세대가 그들의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짐은 엿볼 

수 있었다. 이밴절린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방문한 역사적 장소의 유

래와 의미를 설명해 준 것은 이탈리아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그녀의 

10대 자녀들이었다.

집으로서의 이탈리아식 빌라: 이동하는 가정성?

두 필리핀 이주자들이 몇 달 만에 만났을 때 그들이 통상적으로 던지

는 질문은 “카일란 카 우우위kailan ka uuwi?”(언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는 의미)이다. 물론 이 경우에 집은 언제나 필리핀에 있는 마을이나 군, 

또는 도시를 의미한다. 그것은 결코 해외의 이주수용국을 의미하지 않

는다. 사회학자 옌 르 에스피리투Yen Le Espiritu는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

에고의 필리핀인들을 다룬 민족지학 연구이자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협

회AAAS 도서상을 수상하기도 한 자신의 저서에 “Homebound”라는 제

목을 붙였다. 이 제목은 이주자들이 수년간 미국에서 살아 왔음에도, 

또 그들이 임시거주자인지, 아니면 그린카드 보유자나 미국 시민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이주자가 “부정기 방문, 통화, 송금, 의료선교 

및 기타 인도주의 선교 등을 통해 필리핀의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유

대를 유지해 왔다”(Espiritu 2003: 10)58)는 그녀의 주장을 요약한다. 에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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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의 저서는 “위치의 정치학politics of location, 즉 이주자들이 명백히 

‘집 아닌not home’ 장소와 관행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로서 어떻게 고국

과의 유대를 있는 그대로 또는 상징적으로 활용하는지”를 탐구했다.59) 

여기서 집home은 “사적인 가정 공간이자 지역사회, 마을, 도시, 국가 등 

자신이 속한 더 큰 지리적 공간 모두”60)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에스피리투의 개념적 정의를 따라 집이 소속감을 경험하는 장소를 의미

한다면 인종주의와 사회적 배제는 ‘강제된 집 없음enforced homelessness’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61) 미국의 필리핀 이주자들은 지속적 ‘집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강제된 집 없음’에 대응했다.62) ‘집’

이 ‘장소와의 유의미한 관계’로 정의된다면 이주자들에게 그러한 공간적 

애착의 장소는 거의 언제나 국경 너머에 자리하고 있다.63) 필리핀과의 

끈을 유지하고 소셜미디어(특히 페이스북)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

는 것은 모두 국경을 가로지르는 ‘집 만들기home-making’의 실천이다.

필리핀 이주자들의 주기적인 필리핀 방문은 그들이 집을 경험하는 하

나의 방식, 즉 이동하는 가정성domesticity in displacement을 보여준다. 주택

을 건설하고 그곳을 여러 집기로 채우는 것은 집 만들기 프로젝트에 필

수적인 것이 된다. 이탈리아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대부분은 이탈리아에

서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아파트 공간을 임대

하고 운이 좋은 이들은 고용주들이 아파트 전체나 방갈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송금으로 보낼 돈을 더 많이 저축하는 경우도 있다.64) 송금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과 결합하여 가사노동자의 급여로는 이탈리아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필리핀의 마을이나 지방에서 주택

을 지을 수는 있었다. 아파트를 비롯한 메트로 마닐라의 부동산 가격은 

대다수의 해외 가사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나 농

촌 지역에서는 토지 가격이 훨씬 저렴하여 상층 중간계급이나 엘리트

들이 사는 곳과 같은 넓은 평수의 신축 맨션을 짓는 것이 가능했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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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남성들과 결혼하는 이탈리아의 필리핀 여성들과 가사노동 외

의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탈리아에서도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필

자 또한 토리노에서 주택을 구매한 한 필리핀 여성 간병인을 알고 있지

만 그녀는 독신에다 이탈리아에서 20년 이상을 살았다. 이후 그녀는 은

퇴하여 필리핀 남부의 고향마을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경우는 매

우 예외적인 것이다. 다수의 피면접자들은 고향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

했다. 많은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이탈리아에서 오랜 기간 살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이탈리아 시민권을 획득했

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제보자들은 필리핀에서 은퇴하고 싶다

고 필자에게 털어놓았다. 필리핀에 집을 갖는 건 신규 주택 건설을 단

지 이주 서사의 기념비나 고된 노동의 보상이 아니라66)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은퇴 후에 돌아갈 ‘집’으로 여기는 많은 신중한 이들의 목표

가 되었다.67)

일을 찾아 이탈리아로 이주하기 전 이들 필리핀 여성들 다수는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박한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거나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의 임금을 필리핀 페소화

로 환전하여 부모의 안락한 은퇴생활을 위해 본가를 개조하거나 자기 

가족들이 살아갈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들이 선택한 건축 양

식은 고용주의 집과 똑같은 이탈리아식 빌라였다. 이러한 건축 양식은 

일반 주택 양식 또는 필리핀의 엘리트들이 선호하는 현대적인 캘리포니

아식 맨션과 차별화되었다. 일부 주택에는 필리핀 비사야 지역의 (‘대리

석 수도’로 여겨지는) 롬블론주에서 들여온 대리석 기둥도 있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라구나주 산타로사의 

한 작은 마을은 이탈리아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소유자들이 화려한 

이탈리아식 건축 양식으로 지은 맨션들이 많아 “리틀 이탈리아”라는 별

명이 붙었다. 산타로사는 편자 모양의 지대로 총면적은 802.28헥타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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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 마을은 과실수와 화전 농업에 의지해 살아 왔다. 수확이 계절

에 의존하는 데다 큰비로 황폐해지는 경우가 잦아 마을사람들이 해외에

서 일을 구하는 동기가 되었다. 1974년 최초의 이주자들이 사우디아라

비아로 떠났다. 뒤이어 1978년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더 높은 급여

를 제공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향했다.68)

산타로사 주택의 물리적 구조는 파랑, 분홍, 주황, 초록의 파스텔 색

조로부터 현관에 사용된 대리석과 모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은 테

라스 설치에 이르기까지 지중해풍 양식을 과시한다. 왜 이탈리아식 주

택을 짓고 싶은지 물었을 때 린다는 ‘소샬sosyal’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다.69) ‘소샬’은 ‘고급, 상층, 부유한, 특권층’ 등을 함축하는 

구어식 표현으로 부르디외라면 이를 구별짓기로 정의했을 것이다. 린다

는 필리핀에서 ‘매맞는’ 아내였으며 한부모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칸루방

에 사는 부모님께 맡기고 이탈리아로 이주하였다. 칸루방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위치한 린다의 이탈리아식 빌라는 한부모 어머니에서 가족

들에게 중간계급의 생활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으로 변모한 그녀의 

극적인 성취를 상징했다.

필자는 소유자 중 한 명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필리핀에 와 있을 때 

이들 주택 몇 곳을 방문해 볼 매우 특별한 기회를 누렸다. 평소에는 이

들 주택이 비어 있고 친척들이 단단히 지키기 때문에 이는 매우 드문 

기회였다(사진1, 사진2 참조). 바탕가스주 마비니시(메트로 마닐라에서 차로 

약 3~4시간 거리)의 또 다른 ‘리틀 이탈리아’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특

집으로 다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 보도를 통해 이 집들이 일 년 내내 

비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소유자

들은 방문자나 연구자들에 대해 매우 걱정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주택

이 절도에 취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70) 주택 내 차고에는 미쓰비시 

파제로나 토요타 포츄너 등의 4륜구동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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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부를 살펴보면 화장실에는 비데(필리핀 주택에서는 흔하지 않다)

가, 거실에는 샹들리에가 설치되어 있었고 라운지 바에는 위스키와 보

드카를 비롯한 증류주들이 진열되어 집주인이 거의 마시는 일이 없음에

도 새롭게 습득한 국제적 취향을 뽐내고 있었다(사진3, 사진4 참조).72) 주방

에는 가스레인지, 냉장고, 오븐 토스터, 제빵 기구 등의 주방기기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밀라노에 사는 테레사는 그녀의 고용주가 2년마다 주

방을 개조하길 좋아한다고 말했다. 테레사는 장거리 택배를 통해 고용

주가 증여한 ‘2년 된’ 주방을 통째로 필리핀 라구나주의 산타로사로 보

낼 수 있었다.73) 식품저장고는 파스타, 페레로 로쉐 초콜릿, 살라미 소

시지, 올리브유, 대용량 누텔라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레티샤는 누텔라 

없이 이탈리아에서 필리핀으로 돌아오는 필리핀인들은 없다고 털어놓았

다. 레티샤 자신은 라구나주 산로케시(산타로사에 인접한 시)로 돌아올 

때 고향의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적어도 5병이 들어 있는) 누텔라 

1kg을 가져 왔다.74) 

자녀들의 방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장난감으로 가득한 장식장이 있었

다. 장난감은 플라스틱 통에 가지런히 정리되거나 유리 장식장 안에 

채워져 아이들이 갖고 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사진5). 벽은 은제 티스

푼, 방문 도시명이 새겨진 도자기 접시, 에펠탑이나 런던의 빅벤과 같

은 상징적 건물 앞에서 찍은 가족사진 등 유럽 가족여행의 기념품으로 

장식되었다. 이러한 장식품들은 조잡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

었지만 집의 소유자가 유럽을 여행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엄

청난 문화자본을 지녔다. 이러한 장식들은 집의 소유자를 작은 농촌 마

을의 나머지 거주자들로부터 떼어놓았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인테리어

와 가구 비치를 전문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맡기고 필리핀과 해외에서 

전해 내려온 고가의 골동품이나 가보 등의 장식품을 소장하는 필리핀 

엘리트 여성들과는 구별되는 집단임을 나타냈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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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라구나주 산토로사의 비어 있

는 이탈리아식 빌라 주택. 대리석은 

필리핀 롬블론주에서 가져왔다.

사진2. 필자가 듣기로 이 주택은 산

타로사에 지어진 최초의 이탈리아식 

빌라 중 하나이다.

사진3. 사진2의 이탈리아식 빌라 내부에 

꾸며진 바 인테리어. 집의 소유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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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라구나주 산토로사에 소재한 한 

이탈리아식 빌라의 내부 모습.

사진5. 산타로사에 소재한 한 이탈

리아식 빌라의 내부. 장난감들은 2

년마다 돌아오는 이주자를 기다리

며 비닐로 덮여 있다.

사진6. 라구나주 산토로사에 소재한 한 이

탈리아식 빌라의 침실 화장실에 비데가 설

치되어 있는 모습.

* 사진출처: 모든 사진들은 저자가 직접 촬영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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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식 빌라와 내부의 물건들은 그 소유자가 이탈리아에 살고 일

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린다에 따르면 이탈리아식 빌라를 밝

은 색으로 짓는 것(그녀의 집은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다가 이후에 노란

색과 베이지색으로 바뀌었다)은 ‘카타스 낭 이탈리katas ng Italy’의 기호로 

이는 그 집이 이탈리아 이주 노동자의 피와 땀, 눈물로 지어졌음을 말

하는 것이었다. 주택의 내부는 또한 소유자가 이탈리아식 관습을 채택

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부모 어머니인 린다는 칼람바에 위치한 

그녀의 이탈리아식 빌라 사진을 필자에게 보여주며 집에는 5개의 화장

실이 있으며 본인의 침실에 딸린 화장실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이탈리아에 체류하기 전에 린다가 비데를 사용한 적

은 없었다. 그녀는 용변 뒤처리를 위해 타보tabo(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든 

국자 모양의 바가지)만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익숙해진 뒤로

는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비데를 사용했다(사진6).76)

또 면접을 통해 이탈리아에 있는 많은 필리핀인들의 음식 취향도 쌀

보다 파스타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탈

리아에 있을 때 이주자들은 보통 이탈리아 음식을 먹었다. 예컨대, 저

녁식사 초대를 받아 루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비골리를 홍합, 

구운 송아지 고기, 구운 라디키오 양상추와 함께 대접했다. 한 제보자

는 모든 이탈리아 파스타 소스를 만들 수 있다고 크게 자랑하며 말했

다. 하지만 치타델라에 따르면 250명의 손님을 대접하는 데 들인 출장

요리 비용이 1,600유로나 되었음에도 일요 기도모임을 비롯해 필자가 

파도바에서 관찰한 필리핀인 행사에서는 모두 필리핀 음식이 제공되었

다.77)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제보자들은 이탈리아 음식은 늘 먹는 것이

어서 어떤 자리를 특별한 행사로 각인시킬 방법은 필리핀 음식을 대접

하는 것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필리핀 음식은 ‘특별한 때’를 위해 남겨

두는 것이지 결코 일반적인 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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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릭바얀balikbayan 상자’로 알려진 커다란 상자에 정기적으로 물건을 

담아 보내는 필리핀 이주자들의 관행은 한 해에 걸쳐 조금씩 빈집을 채

우는 한 가지 방식이었다. 이러한 물건들은 이주자가 돌아와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즐길 날을 기다리며 빈집을 가득 채웠다. 이주자들은 엄

청난 양의 여가시간을 쇼핑과 쇼핑한 물건의 포장에 투자한다. 이들은 

조금씩 물건들을 구매하며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중고 매장, 할인 

시장, 가판대를 돌아다니는 수고를 마다않는 이들도 있다. 필리핀으로 

보내질 날을 기다리며 1년 내내 모은 고용주의 선물(예. 테레사가 산타

로사에 통째로 보낸 고용주가 쓰던 주방), 음식, 약 등이 필리핀인들의 

집 한 칸을 차지하고 있다.78) 필리핀으로 향할 이 거대한 상자(일부 상

자의 크기는 24 x 24 x 45에 달한다. OFW Pinoy Star 2013: 14)를 채우는 

엄청난 과제, 또 물품 구매와 운송에 지출되는 금액은 이주자들이 집 

만들기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지를 보여준다.79)

하지만 ‘집’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개념적으로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이다. 2018년 8월 휴가를 보내기 위해 빌마가 2년 만에 

산타로사로 돌아갔을 때 그녀의 페이스북에는 필리핀에서의 많은 사교 

모임을 담은 게시물들이 거의 매일 올라왔다. 이러한 모임은 그녀의 가

족들이 빌라에서 주최한 것이었다. 이러한 페이스북 게시물은 그녀가 

파도바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중단되었다. 2014년과 2018년 사이 

그녀는 짧은 휴가 기간 런던에서 보낸 가족여행이나 파도바에서 그곳 

필리핀 커뮤니티와 함께한 특별한 행사 등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필자

는 빌미와 8년간 페이스북 친구로 지냈지만 그녀의 이탈리아 고용주가 

무상으로 살게 해 준 방갈로 사진은 결코 본 적이 없다. 이런 점에서 

그녀가 자신의 ‘집’으로 점찍은 공간, 즉 그녀가 ‘집’에 있다는 느낌을 

갖는 장소는 필리핀에 있는 그녀의 이탈리아식 빌라였다. 하지만 빌마

가 필리핀에서 은퇴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그녀의 남편 바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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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한 면접에서 “마음의 갈등을 느낀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

탈리아에 있을 때는 필리핀이 그립지만 필리핀에 있을 때는 이탈리아가 

그립다는 이유였다.80) 바비의 고백은 한 곳에서는 집에 있다는 느낌을 

온전히 가질 수 없는 이주자들의 이동감feeling of displacement을 환기한다.

결  론

많은 NGO들이 과시적 소비로 비판한 것은 사실 그들을 눈에 띄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고용주의 변덕에 따라야 하는 노동자로 격하한 이주

수용국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시적 소비는 또 가사노동이

라는 비숙련 직업을 받아들인 그들의 결정 — 일부 이주자들에게 이는 

수치심의 이유가 되었다 — 을 보상하기 위한 대응전략이었다. 패션 선

택과 사교행사에 의해 가장 두드러지는 자기표상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

이 가사노동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을 거부한다. 필자는 이들이 자신

의 직업을 가사노동자나 간병인으로 언급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본 기억

이 한 번도 없다. 예외라면 필리핀 간병인 3명이 작은 생일케이크와 함

께 그들이 돌보는 노년의 고용주를 위해 이탈리아어로 생일 축하곡을 

부르는 동영상 정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동영상에서조차 필리핀 여성

들은 주인공을 위해 작은 축하행사를 여는 ‘주최자’의 위치에 있었다. 

소비는 또한 필리핀 이주자들이 시골 여자에서 도시화된 국제적 주체로

의 변신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패션, 가정용품, 음식, 여행

에 관한 취향은 모두 그들이 일을 위해 이탈리아로 이주하면서 습득한 

것이었다. 그들의 역할 모델은 부유한 그들의 고용주와 필리핀의 엘리

트들이었다. 쉬는 날에는 유행하는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루이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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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을 들고 다니며 소비행동의 모방 대상인 자신의 고용주와 동등한 

지위임을 주장했다.

피에르 부르디외의 모델을 취향판단에 적용하자면 이 필리핀 가사노

동자들은 필리핀에서 경제자본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받는 

유료화 급여를 페소화로 계산하면 경제적 위치는 필리핀 하층계급에서 

중간계급으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인 고용주 및 필리핀 엘리트

의 소비 관행과 습관을 모방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자본 또한 증가했다. 

제보자 중 파도바 대학교의 역사적인 해부학 극장이 있는 팔라초 델 보

나 클래식 콘서트, 또는 오페라(파도바와 인근의 베로나에서 흔하게 접

할 수 있다)에 다녀온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대부분은 지오토의 

벽화를 보기 위해 파도바의 스크로베니 예배당을 다녀왔다. 그럼에도 

필자가 참석한 대규모 파티에서는 소도시 아비투스의 기호들이 관찰되

었다. 행사가 열리는 성당 밖에서 야채를 파는 여성 하객, 이탈리아 교

구 소속의 백인 성당 관리자가 달려와 토요 저녁 미사를 방해한다고 꾸

짖게 만든 시끌벅적한 잡담, 노래와 춤을 즉흥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비

롯해 지나치게 길고 아마추어적인 프로그램, 타갈로그어로 진행된 4시

간 반의 터무니없이 긴 프로그램 동안 하객들의 주목을 끌려는 사회자

의 헛된 시도 등이 그러한 것으로 필리핀 엘리트라면 이를 시골풍의 허

섭스레기로 일축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그들의 필리핀 친척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취향과 습관을 획득했다. 

이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보면서 린다는 칸루방에 

살 때는 필리핀의 고야Goya 초콜릿(1956년부터 제조된 필리핀산 지역 

초콜릿으로 수제 제품은 아니다)에도 만족했지만 이제는 필리핀에 가더

라도 이 제품을 먹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81) 케이티 또한 비슷한 사례

를 언급했다. 그녀 역시 칼람바에 살 때는 캐드베리 초콜릿에 매우 만

족했지만 더 이상은 먹지 않을 거라고 했다.82)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188 ∥ 이주의 시대: 문화, 감정, 지식의 이동

페레로로쉐 초콜릿을 더 선호한다. 예컨대, 빌마는 작별선물로 페레로로

쉐 한 상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필자는 대부분 페드로키 카페에서 제보

자들을 면접했다. 이곳은 파도바 대학교와 가까워 19세기에는 이탈리아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모임 장소로 이용되었던 파도바 도심의 역사적 랜

드마크이기도 하다. 음료 주문을 권했을 때 그들은 모두 스프리츠를 주

문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유럽화되고 도시화된 국제적 필리핀인임

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필리핀 라구나주에 살고 있을 

때 체득된 아비투스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고용주인 베네

토 지방 이탈리아인들의 문화와 관행을 채택했음을 드러냈다. 농촌 지

역 출신의 필리핀 여성들이 알코올이 없는 가벼운 음료만을 마신다는 

점에서 페드로키 카페에서 스프리츠를 마시는 것은 자신들이 더 이상 

시골여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소비 습관은 자신들이 이탈리아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가사

노동자가 아니라 유럽화된 취향을 가진 성공한 중간계급 이주자라는 메

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중간계급으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필리핀에 이탈리아식 빌라를 

짓고 그곳에 가구를 비치하는 일이었다. 필리핀의 이탈리아식 빌라는 

소유자의 노동생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주자들은 필리핀에 있는 친

척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 또는 그들이 해외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이나 

차별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에 남아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

들이 큰 노력 없이도 벌 수 있는 많은 가처분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상상했다.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은 남은 마을 사람들도 이주자의 수입과 

물질적 재화를 함께 누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 친구, 가

족, 마을 사람들은 이주자들이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사치품을 그들과 

함께 나누리라 기대했다. 이러한 끝없는 선물과 돈 요청은 이탈리아의 

필리핀 이주자들이 빚을 지는 한 가지 이유로 거론된 바 있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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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필리핀에서는 가사노동이라는 화제가 베일에 싸여 그 침묵이 

유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탈리아에서도 되풀이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파도바에 있을 당시 필자가 차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루르드가 중재해 마르코와 이밴절린이 필자를 앨리슨의 성

인식 파티까지 태워준 적이 있었다. 가는 길에 부모들이 축하행사에 들

인 많은 비용(5,000유로 이상)을 듣고 필자가 놀라워하자 가사노동자가 

아닌 필리핀인 마르코는 필리핀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을 청

소해 가며 왜 하룻밤 사람들을 먹이는 데 그 돈을 탕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르코의 말은 단지 파도바에 있는 필리핀인들의 과

시적 소비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면할 수 없는 하나의 현

실, 즉 가족이 딸에게 값비싼 파티를 열어줄 여유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부의 공개적 과시는 가사노동의 낮은 지위를 지우기

에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멋진 맞춤 이브닝드레스

를 입은 데뷔탕트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 공연을 지켜보는 파도바

의 하객들은 이 하루의 성대한 행사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육체노동에

서 나온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리핀의 이탈리아식 

빌라는 실로 그들의 ‘꿈의 집’이었다. 이 공간이라면 가사노동의 낙인 

없이도 그들이 번 돈의 소비력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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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문화의 이주와 전유

권  은  혜

한성대학교

20세기 중반 이후 음식food과 식생활foodways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

과학 내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연구 주제로 등장했고 음식학food studies이

라는 학제 간 연구 분과도 탄생했다. 사람과 문화의 이동은 음식과 식

생활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소이다(Diner, 2001; Gabaccia, 1998).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산업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 물자, 문화의 이동이 증대

하는 세계화 시대에 음식과 식생활의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

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미국, 그리고 유럽의 전 식민지 보유국들

은 비유럽계 이민자들에게 문을 열었다. 세계화는 사람과 문화 사이의 

연결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강화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현상은 흔히 맥도날드나 

피자헛과 같은 미국식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세계적 확산으로 설명되

곤 한다. 음식학 학자인 제프리 필처Jeffrey Pilcher에 따르면, 세계화는 미

국식 패스트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길들이는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

로 표상되기도 하지만 이민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문화가 이민자 수용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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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를 다변화시키는 “음식 다원주의Culinary pluralism” 현상을 수반하

기도 한다(Pilcher, 2017: 122-142). 1990년대 이후 Food Network 같은 푸드 

전문 매체의 제작자들,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온라인 매체에서 

활동하는 미식가들foodies은 미국의 다양한 이민자들의 음식 문화에 관심

을 보여 왔다. 이 글은 20세기 후반 세계화의 한 현상으로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음식 문화가 미국에서 “에스닉ethnic” 음식으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 수반된 아시아와 라

틴 아메리카 음식 문화의 변형과 전유, 정통성 논쟁을 다룬다. 

“에스닉” 음식: 용법과 전유

오늘날 미국의 일상적 어휘에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민자

의 음식, 즉 백인 미국인에게 이국적이고 낯선 이민자의 음식이 “에스

닉” 음식으로 분류된다. 20세기 초에는 독일인, 이탈리아인, 유대인, 폴

란드인 등 중부 및 남동유럽 이민자의 음식도 “에스닉” 음식이라고 불

렸다. 이탈리아의 스파게티나 피자, 독일의 소시지, 아슈케나지 출신 유

대인의 베이글은 20세기 초 백인 미국인에게 이국적인 음식이었다. 20

세기 초·중반기에 중부 및 남동유럽 이민자의 음식이 백인 미국인에게 

대중적으로 소비되면서 이들의 음식은 주류 음식의 일부에 포함된다. 

20세기 중반 슈퍼마켓의 탄생을 연구한 역사가 트레이시 도이치Tracey 

Deutsch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의 어휘에서 “에스닉” 음식 혹은 “에스닉” 

음식 브랜드는 “비 백인적이거나 완전히 백인적이지는 않은” 음식이나 

그런 음식을 생산하는 브랜드를 의미한다(Worley, 2017). 즉,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의 음식을 “에스닉”하다고 부르는 것은 이들 비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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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가 아직 미국 사회의 주류에 들어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Manalansan IV, 2013: 290). 사회학자 크리슈난두 레이Krishnendu Ray에 따르면 오

늘날 미국에서 “에스닉”이라고 수식되는 음식은 비백인 이민자가 만든 

저렴한 음식이자 백인의 음식과 달라서 “열등”한 음식이다(Ray, 2016; Worley, 

2017).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의 음식을 낯설고 비위생적이고 영

양상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한 음식, 유럽의 음식보다 본질적으로 저급

한 음식이라고 보는 인식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0~80년

대의 반 중국인 정서가 팽배할 때 빵과 고기가 주식인 미국인과 달리 

쌀과 생선을 먹는 중국인은 미국에 동화하기에 너무 낯선 존재로 여겨

졌고 중국요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남서부의 백

인들은 고추chile를 많이 사용하는 멕시코 요리가 너무 맵고 건강에 해롭

다고 생각했다(Massoth, 2017: 47). 1920-30년대에도 중국인과 멕시코인에 대

한 인종 차별은 여전했지만 이들의 음식에 대한 혐오는 호기심과 소비로 

대체되었다. 1920년대 미국의 대도시에서 찹수이Chop Suey라는 메뉴로 대

표되는 중식당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그 비결은 저렴한 음식 가격에 

있었다. 당시 백인 미국인은 복잡한 조리 과정이 들어가는 고급 중식 요

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빨리 조리 가능한 저렴한 찹수이나 차우멘

을 찾았다(Chen, 2014, Chapter 7, 28th para). 미국에서 차별받는 또 다른 이민자 

집단인 멕시코인도 다양하고 긴 요리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만 멕시코 음

식 중에서는 칠리(말린 고추가루에 버무린 콩과 간 소고기를 끓여서 타

말리tamale라고 불리는 옥수수 가루 반죽에 싸서 찐 요리이다. 19세기 말

에 멕시코 여성들이 남서부 접경 도시 샌 앤토니오의 거리 가판대에서 

백인 남성 손님에게 팔던 음식이 칠리의 원형이라고 알려져 있다)처럼 

저렴한 음식만이 당대 백인 미국인에게 인기가 있었다(Pilcher, 2012). 

1980년대 이후 비유럽 “에스닉” 음식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

국에서 “에스닉” 음식은 조리법이나 재료와 무관하게 저렴한 요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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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된다(미국에서 인기있는 아시아 요리 중에서 그나마 고급 요리로 

인정받는 것은 스시와 같은 일식 요리 정도다). 2004년에 뉴욕에서 아

시아 레스토랑 모모푸쿠Momofuku를 창립해 성공사례로 만든 한국계 미국

인 셰프 데이빗 창David Chang은 2016년의 한 인터뷰에서 “아시아 음식

이라면 싸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왜? 아무도 나에게 그 이

유를 설명해 준 적이 없다”(Kay, 2019). 

비유럽 음식이 부정적 전형에 시달리는 반면 백인 유럽인의 음식은 

세련된 고급 요리이자 요리의 기준이라고 간주된다. 미국에서 부정적 

전형에 갇힌 대표적 비유럽음식은 중국 음식과 멕시코 음식이고 여기에

는 중국과 멕시코 노동 이민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19세기 말~20세

기 전반기에 미국에 도래한 중국인과 멕시코인은 대개 가난한 노동자였

다. 가난한 이민자들은 회전율이 높은 저렴한 음식을 제공하는 데 주력

했고 화려하지만 싸구려 원색 장식물로 식당을 장식했는데 이는 미국에 

있는 중국 레스토랑과 멕시코 레스토랑의 특징으로 오늘날도 각인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창처럼 아시아 음식에 대한 부정적 전형에 도전하며 

에스니시티를 드러내는 외관을 지양하고 고급 레스토랑 시설에서 합당

한 음식 가격을 책정하려는 아시아계 미국인 셰프들의 시도가 있었고 

창처럼 성공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비유럽 음식에 대

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음식 저술가이자 영양사 사라 

케이Sara Kay는 2010년대 중반 Yelp 웹 사이트의 뉴욕 레스토랑 리뷰를 

분석했다.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레스토랑이 저렴한 음식 가격을 내

세우고 화려하지만 취향은 없는 외관을 갖추면 “정통” 에스닉 레스토랑

이라는 칭찬을 듣지만 정작 여기서 받은 서비스나 음식에 대한 소비자

의 평점은 낮았다(Kay, 2019). 유럽 레스토랑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음식 가

격이나 질, 외관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적용했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아

무리 음식 가격이 높아도 평점을 잘 주는 경향을 보였다. 백인 유럽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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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 비유럽 음식보다 우위라는 위계적 사고가 소비자를 지배하는 

한, 두 음식 사이의 간극이 계속 벌어진다. 유럽 레스토랑은 새로운 시

도와 확장, 그리고 이윤 증대의 가능성을 누린다. 하지만 에스닉 레스

토랑이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음식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식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외면할 것이기에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택하게 된다.        

비록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음식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이 잔

존하고 있고 에스닉 레스토랑의 운영은 녹록치 않지만 오늘날 미국의 

요식업계나 푸드 미디어는 에스닉 음식에 대해 예전보다 더 관심을 보

이고 있다. 1998년에 음식 전문 케이블 채널 Food Network는 동서

양 퓨전요리fusion cuisine를 추구하는 중국계 미국인 셰프 밍 차이Ming Tsai

를 ‘East Meets West’라는 요리 쇼 진행자로 영입했고 이 쇼의 성공

으로 차이는 다문화시대 미국의 스타 셰프로 등극한다. 그는 2003년부

터 공영방송 PBS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Simply Ming’이라는 요리 쇼

를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차이는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중식 레스토

랑 ‘Mandarin Kitchen’을 운영하는 이민자 부모 아래서 성장했다. 예

일대에 공학도로 진학했지만 졸업 후에는 본격적인 요리와 요식업 운영 

교육을 받았다. 

백인이 지배하는 미국 방송계와 요식업계에서 차이처럼 아시아 퓨전 

요리의 대가로 공인받았다고 해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음식 문화가 미국

의 음식 문화에 동등하게 포함될 시민권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

렵다. 아시아계 미국인연구 연구자 아니타 마누르Anita Mannur에 따르면 

차이가 유명해진 것은 아시아 요리 문화가 미국 요리문화의 일부가 되

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시아적 퓨전 음식이 “미국 문화에 조용히 

동화”되었기 때문이다(Mannur, 2005: 89). 유럽-아시아 퓨전 요리가 보여 주

는 미국식 음식 다문화주의의 한계는 유럽 음식 문화의 지배적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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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두고 미국에 온 아시아 음식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백인 미국인

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유하는 데에 있다. 카리브해에서 나온 아

프리카-아시안 퓨전 요리인 차이니즈-쿠바 음식이나 차이니즈-푸에르토

리칸 음식이 아시아-유럽 퓨전 요리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것 역시 미국 

대중문화와 푸드 미디어가 가진 유럽중심주의적 한계를 보여준다 (ibid., 

89-90). 

“에스닉” 음식이라는 호명은 비유럽인 이민자의 음식을 때론 이국적

인 신비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 음식의 실제 역사와 궤적을 무시하는 효

과를 가진다. 역사가 매들린 슈Madeline Hsu는 이민자의 다양한 음식 문화

와 식생활을 주류 사회의 시선으로 대상화하고 고정시키는 오리엔탈리

즘이 대중문화에서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지적한다. 그 예로 슈는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이자 저명한 음식 저널리스트인 마크 비트맨Mark 

Bittman의 2015년 비디오시리즈 ‘California Matters’를 든다. 이 시리

즈 중 아시아계 미국인 음식 역사가 용 첸Yong Chen이 게스트로 출연하

는 에피소드에서 비트맨과 첸은 고소득 화이트칼라 중국계 미국인이 모

여사는 로스앤젤레스의 교외 지역 차이나타운 중식 레스토랑에 방문한

다. 첸은 중국계 이민자이자 음식을 중국계 미국인 역사 연구의 중심 

주제로 안착시킨 학자로 찹수이 U.S.A.의 저자이기도 하다. 레스토랑

에서 비트맨은 첸의 메뉴 선택이 충분히 “이국적”이거나 “모험적”이지 

않다고 채근한다. 그는 종업원에게 “내가 취두부를 좋아하는 데 이 식

당의 취두부는 충분히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트맨은 첸을 일종의 현지 정보원으로 대상화하며 교외의 최신 

중국계 미국인 레스토랑이 중국 현지와 유사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고 불평한다. 슈가 보기에 비트맨의 문제점은 “에스닉 음식과 레스토랑

을 이국적으로 대상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Hsu, 2016: 684). 150년이 넘는 중국계 미국인의 이주 역사 속에 중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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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음식 문화는 이민자들의 노동, 그리고 미국인 소비자 및 주류 

사회와의 끊임없는 타협 속에서 형성되었다. 에스닉 음식이라는 호명은 

이 복잡한 문화적 협상과 중국계 미국인의 문화적 기여를 망각한 채 중

국계 미국인 음식 혹은 중국 음식을 대상화한다. 

앞서 살펴 본 에스닉 음식의 개념은 백인 미국인이 (유럽음식을 음식

의 기준으로 생각하는)소비자의 시점에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이민

자의 요리를 전유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즉, 음식과 요리사, 그리고 레

스토랑 소유주가 소수자 민족과 문화에 속하고 손님이나 비평가는 주류

에 속하는 경우이다. 백인 미국인이 에스닉 음식을 전유하는 또 다른 

방식은 스스로 에스닉 음식을 요리하는 경우이다. 

1980년대부터 릭 베이리스Rick Bayless는 다수의 멕시코 요리책을 저술

했고 시카고를 기반으로 다른 주요 대도시에 멕시코 레스토랑을 성공적

으로 운영했다. 멕시코 요리에 대한 열정과 기술을 인정받아 그는 제임

스 비어드 상을 수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베이리스는 비멕시코인으로서 

멕시코 음식 문화를 전유했다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이런 비판에 맞서 

베이리스는 그가 문화적 외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멕시코의 다양한 요

리를 미국인에게 객관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멕시코인이라

면 성장하며 접한 특정한 멕시코 요리, 즉 할머니나 어머니가 해준 요

리에 대한 기억이 있어 멕시코 요리의 넓은 지평을 편견 없이 소화하기 

어렵지만 베이리스 자신은 백인 미국인이라서 모든 형태의 멕시코 요리

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널리스트 자야 삭세나Jaya Saxena에 따르

면 베이리스의 자부심과 그의 명성은 미국 요식업계의 인종 간 불균형

을 보여준다. “백인이 흠잡을 데 없는 멕시코 요리를 하면 뉴스감이지

만 멕시코인이 멕시코 요리를 흠잡을 데 없이 잘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Saxena). 백인이 멕시코 음식 문화를 전유하는 선례는 베이리

스 이전에도 있었다. 역사가 캐서린 마소스Katherine Massoth는 1930년대 



  음식 문화의 이주와 전유 ∥ 199

뉴멕시코에서 멕시코 요리책을 출판한 백인 여성 에르나 퍼거슨Erna 

Fergusson의 사례를 연구했다. 퍼거슨은 뉴멕시코의 원주민 요리를 배워서 

백인 독자에게 소개하는 책을 저술하면서 “뉴멕시코 요리와 재료를 선

택적으로 전유할 권위를 행사”했고 이 권위는 그녀의 백인성에서 나왔

다(Massoth, 2017: 57).    

멕시코 요리에 대한 베이리스의 진지함은 의심할 바 없고 백인이 멕

시코 음식 문화를 배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도 문제는 없다. 문제

는 비백인 미국인에게도 과연 동일한 문화적 전유의 권위와 자유가 주

어지는가이다. 멕시코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이 그들의 민족 경계 

외부에 있는 요리, 예를 들어 프랑스 요리를 잘 해도 베이리스만큼 주

목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이들은 그들이 태어난 요리 문

화의 전통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 에스닉 음식

의 전성기에 백인 미국인은 에스닉 음식문화를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전유할 권위를 획득하는 반면 비백인 미국인은 에스닉 음식문화의 경계 

안에 갇힌다. 

정통성authenticity의 덫에 걸린 에스닉 음식

인류학적 시각에서 음식은 집단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commensality를 통해 “우리”라는 인식이 형성된다는 의미

에서 음식은 “집단적 자아의 은유”로 사용된다(Tierney and Ohnuki-Tierney, 2012: 

121). 19세기 프랑스의 미식가이자 철학자 쟝 앤셀므 브리아-사바렝Jean 

Anthelme Brillat-Savarin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다We are what we eat”이라

는 유명한 경구로 집단 정체성의 표상으로서 음식의 기능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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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요리national cuisines”이라는 익숙한 개념에서 드러나듯이 음식은 국민

과 민족주의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세기에 “전통의 발명”

을 통해 “상상된 공동체”로서 “국민nation”이 구성된 것처럼 국민요리 역

시 한 민족 집단 내부의 다양한 식생활 중에서 선택적으로 구성되고 요

리책 등의 매체를 통해 집단구성원에게 공유된다(Appadurai, 1988; Smith, 2012: 446). 

국민요리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이 이를 섭취하고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조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사람들은 특정 국민요리에 변치 않는 전통이나 조리법 혹은 재

료가 있다고 상상하며 “정통” 요리를 갈구한다.

비판적 시각으로 음식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특정 음식의 정통성에 

대한 집착을 문제적이라고 본다. 역사가 모니카 페랄즈Monica Perales는 오

래 전부터 변함없이 유지되는 음식 전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정

통이라고 알려진 음식 중 많은 것이 사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산물로 발

명”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통성은 역사적 우연이며 지속적으로 정의

와 재정의를 거친다”고 서술한다(Perales, 2016: 691). 인류학자 마틴 마날란산

Martin Manalansan IV은 “음식의 정통성”이 음식 안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Manalansan IV, 2013: 290).  

다양한 이민자의 음식과 식생활이 미국의 주류집단에게 수용되면서 

에스닉 음식의 정통성은 음식 평론가와 미식가를 자처하는 소비자 사이

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등장했다. 아시아계 미국인연구 학자이자 음식학 

연구자인 로버트 지성 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의 음식이 유달리 

정통성 논쟁에 취약하다. 일례로 찹수이와 캘리포니아 롤은 각각 미국

에만 있는 “비정통적” 중국음식과 일본음식으로 악명이 높다(Ku, 2014). 에

스닉 음식 문화의 외부자인 백인들은 에스닉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정통성을 의문시하며 불평의 화살을 음식을 만든 비백인 요리

사나 고향의 요리 전통을 유지하지 않는 에스닉 집단 전체에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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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랄즈는 인류학자 아파두라이의 통찰을 적용해 에스닉 음식의 정통성/

비정통성을 판단하는 문화 외부자의 행위를 “음식 식민주의culinary 

colonialism”이라고 부른다(Perales, 2016: 691). 이런 태도는 타자의 음식 안에 

축적된 복합적인 교류와 변화의 맥락을 무시하고 타자의 음식을 쉽게 

본질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에스닉 음식의 내부자가 스스로 정통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문

화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그들이 기억하는 음식을 “정통적”이

라고 부르며 지배적 음식문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다(DuPuis, 

Garcia, and Mitchell, 2017: 8). 로스앤젤레스의 멕시코 레스토랑 소유주들은 “정

통 멕시코 음식”을 제공한다고 고객들을 호도하기도 한다. 백인 중심 

사회에서 에스닉 소수자들이 문화적 집단 정체성을 주조하는 것은 이들

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양하고 내부적 결속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하

지만 음식은 외부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다. 미국의 주류 

음식 문화와 완전히 분리된 “진짜” 혹은 “정통 에스닉” 음식 전통을 유

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누가 에스닉 음식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영문학자 

메레디스 아바카Meredith E. Abarca는 백인 미국인 여성 요리책 저자이자 

유명한 티비 스타인 마사 스튜어트Martha Stewart가 “정통 멕시코 타말리” 

요리법을 가르치는 방송을 보면서 “‘정통 멕시코 음식’과 같은 표현을 

일상에서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했다. 아바

카에 따르면, 에스닉 음식의 전통성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그 문화의 

내부자이건 외부자이건 간에 이 표현은 음식에 수반되는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지식을 전유하거나 그 지식을 본질화”하는 위험을 초래한다

(Abarca, 2004: 2). “정통 에스닉 음식”이라는 표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식

을 만드는 사람의 창조적 변형과 독창성을 억압하는 데에 있다고 아바

카는 주장한다(ibi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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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카의 지적처럼 실체 없는 음식의 “정통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개성과 노력이다. 음식 “정통성” 이데올로기는 

소수자의 음식 문화를 보호하기보다는 고정된 문화정체성의 틀에 이를 

가두는 한계를 노정한다. “정통성”이라는 잣대를 문화 소수자가 스스로

에게 부과하기보다는 미국 “에스닉” 레스토랑의 부엌, 대도시의 가판대

에서 고향의 음식을 창조적으로 재탄생시킨 음식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에스닉” 음식의 전유와 “정통성” 논

쟁은 문화적 정체성의 구성적 성격과 유동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세

계 곳곳의 음식문화들은 고향을 떠나 미국이라는 새로운 장소에 이식되

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미국 음식의 내용과 형식을 지속적으로 변

화시켰다. 역사가 도나 가바치아Donna Gabaccia는 이민자가 가져 온 “에스

닉” 음식과 본래 “미국”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에스닉 

음식이 미국인을 만들었다고 과감하게 선언한다(Gabaccia,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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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희의 근대화 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확산

조  규  태

한성대학교

머리말

천도교의 3세 교주 손병희(1861~1922)는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근대적 사상을 수용하여 조선의 근대화

를 이루려고 한 근대화운동가였다. 인간 존중의 개벽된 사회를 건설하

려고 동학농민운동을 전개하였던 손병희는 동학농민운동 후 서양의 사

상과 문화를 접하고 서구적 문명개화운동의 추진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1901년 일본에 가서 문명개화파 인사 및 일본의 정계 인물과 교류하고 

신문과 서적을 읽음으로써 문명개화사상을 수용하였다. 이후 1904년 

갑진개화운동을 추진하여, 1905년 유·불·선의 동양사상을 중심으로 한 

동학東學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사상과 문화가 접목된 천도교로 변경

하였다. 그는 천도교의 3세 교주로서 전통적인 동학사상을 근간으로 하

면서도 문명론·사회진화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등 서구사상을 천도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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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인에 확산하였다. <천도교대헌>에 따른 의회와 총인원 등을 설치

하여 운영하였고 우리 민족의 자유국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자결에 의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대한제국기 부강한 자

유국과 문명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건한 의지를 가진 국민을 양성하려 

하였고, 3·1운동 후에는 자율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조화와 협동을 실천

하는 신인간을 양성하려 하였다. 또 그는 이러한 근대적 국민과 신인간

을 양성하기 위해 언론과 출판과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청년·여성·소년·농민·노동·학생 등의 부문운동과 계몽운동과 교육운동

을 후원하였다. 동학농민운동과 갑진개화운동과 3·1운동 등 동학과 천도

교의 민족운동에 기여한 손병희의 역할이 지대하였기에 지금까지 손병희

에 관한 상당한 연구가 있었다.1) 그리하여 손병희의 동학농민운동, 갑진

개화운동, 3·1운동의 발생과 전개에 미친 손병희의 역할 등이 자세히 

밝혀졌다. 또 그의 문명론과 철학사상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손병희의 근대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사상의 수용과 확산이

란 점에서 검토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의 민족주의사상과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였으나 정치사회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못

한 까닭이다. 더욱이 동학의 사상이 인내천·동귀일체 등의 평등사상을 

주장하였고, 해방 후 천도교가 남한에서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참여하고, 

북한에서 천도교 청우당을 통해 김일성정권의 수립에 참여하였기에 손병

희의 정치사회관을 선뜻 자유민주주의사상과 연결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글에서 필자는 첫째 손병희가 서구의 근대화사상을 수용한 계기와 

경로 및 그가 수용한 문명론과 자유민주주의사상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둘째 문명론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을 수용한 손병희가 천도교를 

창시하고 천도교 내에서 어떻게 구현해나갔는지 알아보겠다. 셋째 근대

적 국민과 자유민주적 신인간의 양성을 위해, 손병희가 어떠한 목표를 

두었고, 어떠한 계몽운동과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는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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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유와 문명론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의 수용

동학농민운동 당시 손병희는 서구의 근대적 사상의 면모를 지니고 있

었다. 그는 ‘서학西學’에 대한 타자로서 탄생한 인간 존중의 동학에 

1882년 입교하여 중요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당

시 차별의 철폐와 신분의 평등, 청춘과부의 재가 등을 이루기 위해 중

군中軍 통령統領으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다. 그렇지만 그가 서구의 정치

사회사상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학습한 것은 아니었다.

손병희가 서구의 사상과 문화를 접하고 경험한 것은 동학농민운동 후 

서북지역에서 포교를 전개한 1895년 이후였다. 그는 평안북도 압록강 

방면의 강계·후창·위원·자성 등지와 함경북도 두만강의 청국과 러시아와

의 국경지대를 돌아다니며 포교를 하였다. 그 결과 성천·안주·강동 등지

의 평남과 태천·정주·구성 등지 평북에 동학 신자가 크게 늘어났다.2) 

이 시기 평안도에는 평남의 평양(1893년), 평북의 의주(1887년)와 선

천(1897년) 등지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설치되고 교인이 급격히 증

가하였다.3) 따라서 그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 혹은 기독교인과의 대

화를 통해서 서구의 사상과 지식을 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 갑오개

혁으로 근대적인 개혁 정책이 시행되고, 독립신문(1896년)과 황성신

문(1898년) 등이 발간되었으므로 지면을 통하여 서구의 근대적 지식과 

사상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  

1898년 6월 최시형이 서울에서 사형을 당한 직후, 그는 동학교단의 

수습책으로 “시의를 따라 세계의 문명제국과 같이 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김연국과 손천민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

였다.4) 1900년 7월 무렵 서북지역 교인들의 지지에 힘입어 교권을 장

악한 손병희는 손천민이 사망하고, 김연국이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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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3월 박인호·이종훈·홍병기·이용구 등에게 문명국 탐방 문제를 

말하여 동의를 얻었다. 그는 원산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간 후, 나가사

키를 거쳐 오사카에 가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비가 부족하여 

그곳에 머물렀다.5) 그런데 그는 왜 굳이 문명제국 중에서 미국으로 가

기를 희망하였을까? 평안도 등 서북지방에 포교하면서 선교사와 한인 

기독교인으로부터 미국의 발전상을 들었고, 이에 그는 문명국 중 특별

히 미국에 가기를 희망하였던 것 같다.

이상헌·이규완·손시병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부유한 국제무역상으로 

행세하던 손병희는 전前 군부대신 조희연과 그의 부하 천응성을 만났을 

때 미국에 가지 말고 일본에서 활동하라고 하자 그 제안을 받아들였

다.6) 그는 조희연의 소개로 권동진·오세창·이진호·박영효 등과도 교류

하면서 동학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였다.7)  

손병희는 1901년 10월 경 귀국하여 박인호로 하여금 문명개화운동 

추진의 필요성을 교인들에게 전파하고 평안도 등지에서 청년 자제 24

명을 선발하여 1902년 일본으로 돌아갔다. 1902년 3월 손병희는 나라

현에서 김현구·이진홍·유기영·이인숙·황석교·최덕준·이관구·정광조·김창

수·오상준 등에게 일본어를 교육시키고, 같은 해 6월 교토로 옮겨 이들

을 교토부립 제1중학교에 입학시켰다.8)      

이후 손병희는 오사카, 고베, 교토, 도쿄 등지에 머무르며9), 조선의 

문명개화파 인사, 일본의 정치인과 관료와 군인들을 만나 서구의 근대

적 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는 전 군부대신 조희연趙羲淵과 권동진·오세창·

박영효·양한묵 등과 교유하며 일본을 시찰하고 서구와 동북아의 상황과 

국제질서, 서구의 사회와 사상 등에 대하여 학습하였다.10) 박영효가 

1888년 고종에게 올렸던 ｢건백서建白書｣의 내용을 읽거나 들었을 것이

다. 그리고 그 안의 세계의 형세, 법률의 부흥을 통한 나라의 안정, 경

제를 통한 나라와 백성의 윤택, 백성을 보살펴 건강하고 번성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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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를 갖추어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킴, 백성에게 재주와 덕행과 

문화와 기예를 가르침, 정치를 바로잡아 나라를 평정함, 백성에게 합당한 

자유를 주어 원기를 배양함 등에 관한 견해11) 를 이해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는 일본에 머무르면서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문명론에 대한 

글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후쿠자와 유키치가 1875년 발간한 

문명론지개략文明論之槪略이 탐독되었고, 에머슨Emerson의 문명론이 1890

년 사토 시게노리佐藤重紀에 의하여 번역되기도 하였다.12) 후쿠자와 유키

치는 문명 혹은 문화발전의 단계를 야만-반개-문명의 세 단계로 나누

고, 문명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반개는 야만에 

비해서는 문명이고, 구미의 문명도 야만과 미개 사회에 비하여 앞선 것

이지 지선至善(매우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문명에 선진과 후진이 있으면 

앞선 자는 뒤진 자를 지배하고 뒤진 자는 앞선 자에게 지배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비문명국이 문명국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려운 국내의 문명을 추구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서구의 문명을 모방·수용하여 문명화를 이뤄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지혜와 덕의를 발전시켜 일신의 자유를 이

루고 일국의 자유를 이루고자 하였다.13)       

이러한 문명론 등 서구의 근대사상을 수용한 손병희는 1903년 ｢삼전

론三戰論｣을 발표하여 개화의 시기에 종교전쟁인인 도전道戰, 경제전쟁인 

재전財戰, 외교전쟁인 언전言戰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특히 그는 “천시天

時는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인화人和만 못한데, 인화의 방

책은 도道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14) 

또 같은 해 「명리전明理傳」을 발표하여 동양문명의 시대가 번복하여 지금

은 민주공화정과 입헌군주정 등을 바탕으로 한 서구문명이 발달하지만 

몽매함에 빠져 인순고식하지 말고, 미래의 화복과 사후의 화복을 구하

지 말고 현재의 천법天法에 응하여 인사人事를 다할 것을 주장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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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희가 수용한 서구의 근대사상은 1905년 4월 5일 지은 준비시

대16)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아 동포여 금에 아국을 何等國이라 謂할고. 富國乎아 貧國乎아, 强

國乎아 弱國호아, 文明國乎아 蒙昧國乎아, 自由國乎아 壓制國乎아. 국

중의 토지가 비옥하며 물산이 풍요하여 可富之資가 有하되 何謂而貧

乎며 國民의 기골이 웅건하며 意志堅確하여 可强之質이 有호되 何謂而

弱乎며 국민의 품부가 총준하며 재지가 우수하여 가히 文明之道 有하

되 何謂而蒙昧乎며, 국민의 器宇가 관대하며 重義하고 尙德하여 가히 

自由之風이 유하되 何謂而壓制乎아.17)   

위의 글에서, 손병희는 부강하고 문명한 자유국을 염원하였다. 즉, 토

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풍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골이 웅건하고 

의지가 굳세고 강하며, 재주와 지식이 우수하고, 그릇이 관대하고 중후

하고 정의롭고 덕을 숭상하는 자유지풍이 있으면, 사회진화론적 생존 

경쟁의 시대에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손병희는 과거에 우리는 진취적인 기상과 탄탄한 부를 누리던 자유로

운 문명국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그는 삼국시대에 을

지문덕이 수나라의 백만 대군을 물리치고 양만춘이 안시성에서 당의 대

군을 대적하기도 하였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군사와 병비를 갖추지 

못하고,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아 정교하고 뛰어난 기술을 없애버리고, 

소박함을 순박한 풍속이라 하여 좁고 쓸모없는 모양을 수용하기에 이르

렀다고 보았다. 또한 실 짜기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목축은 기술을 모

르며, 바다의 무진장한 고기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탓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람의 

행함이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정부의 제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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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이 천하의 공론으로서 이를 제지

하였다면 정부가 홀로 악을 행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18)    

또한 손병희는 강하고, 부유하고, 문명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네 가지의 세부적인 항목을 제시하였다. 그는 첫째 법권을 회복하

고, 둘째 철도를 보상하여 구매하고, 셋째 광산을 찾고, 넷째 관세를 찾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외의 신민들이 삶

을 평생 보호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철도

의 권리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자산을 모아야 하는데 양잠·식목·목축·양

어 등의 면별 사업을 진행하고, 군별로 농업과 상업과 공업을 운영하여 

3~4할을 저축하고, 관리 중 월급 20원 이상인 사람은 1할, 50원 이상

인 사람은 2할, 100원 이상인 사람은 3할을 덜어 저축하게 하고, 재산

가의 무역과 제조로 자금을 마련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고

용원 등으로 일하면서 철도 운행의 기술을 익혀두자고 하였다. 또한 광

산은 우리의 것이니 권리를 돌려받고, 관세는 우리의 것이니 돌려받자

고 하였다.19) 

그리고 부강하고 자유로운 문명국을 만들기 위해 동심동력의 단체를 

만들고, 이를 향자치鄕自治부터 실천하자고 하였다. 그는 향자치의 방안으

로 면별로 시행하며 향장·부장·수세원·서기 등의 공민公民이 지적, 호적, 

민업, 도로, 수세, 소학교 유지, 위생, 징병, 재산관리, 공동묘지, 일체 

공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20)   

손병희는 정치사상으로 민주주의의 정치사상을 수용하였다. 준비시

대에서 손병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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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대저) 국가라는 것은 一人의 사유한 바 아니오. 내 萬民의 所共한 

者인 고로 國家之事는 즉 國民自家의 사이거늘 乃何로(어찌하여) 일부 

정부지인에게만 위탁하고 傍坐視之하다가 事之不擧에 至하여 乃 起而

策之하되 是는 爾之罪也라 하리오. 정부라는 것은 天子命之하사 治民

之事를 任함이니 其 출척과 상벌은 인민이 아니면 감히 關知할 바 아

니라. 后는 依民이요, 民은 戴后일새 국가의 建官과 設職은 爲民함이

라. 고로 后가 官으로써 人에게 命하며, 職으로써 人에게 授할새 기인

의 현능이라야 任使之하사 曰 爾는 惟 朕德을 宣하며 爾는 惟 朕憂를 

分하라 하심이니. 乃 其 付卑의 重함을 負하고 黨惡코 比私하여 聰明

하심을 壅蔽하면 萬民을 賊害하면 是는 국가의 죄인이라. 國民이 천하

의 公論으로 其 죄를 宜乎鳴而攻之하여써 구중지폐에 達토록 하여 기 

誅斥하심과 免黜之하심을 乞함이 가하니.21)  

       

즉, 위와 같이 손병희는 국가는 일인의 사유물이 아니고, 만민이 공

유한 것이므로 국가의 일은 국민 각자 집안의 일이라고 하였다. 관리의 

출척과 상벌은 인민이 관여해야 할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왕은 국민

에 의존하고 국민은 제후를 받들고, 관리를 세우고 직위를 설치하는 것

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였다. 전통적인 왕-사士(관리)-민의 체계에

서 민은 피치자의 입장이었는데, 준비시대에서 일반 국민은 관리의 

통치를 받는 처지가 아니라 관리를 평가하고 감시하여 상벌을 주고 출

척하는 위상을 지녔다.

대한제국기 손병희의 민주주의 정치사상은 국민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

출하는 공화주의가 아니라 입헌군주제였다. 그는 국민이 국왕을 선출하

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추대로 국왕이 통치한다는 견해를 가졌다. 그리

고 그는 국민이 관리를 감시하여 그 잘못이 있으면 공론公論으로 공격하

고, 그 상황을 국왕에게 알려 이를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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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희는 입헌군주제를 군민공치君民共治의 문명정체文明政體로 이해하였

다.22)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손병희의 민주주의 정치사상은 입

헌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변경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0년대 중반, 그는 우이동의 수련원에 가서 “전쟁이 끝나면 세계의 

상태가 일변하여 세계에 임금이란 것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

리고 그는 3·1운동 후 판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자신은 민주정

체를 원한다고 피력하였다.23) 

한편 손병희는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을 수용하였다. 앞서 살폈듯이 손

병희는 부강하고 문명한 자유국을 주장하였다. 아래의 준비시대의 글

에 따르면, 이는 자주自主, 자위自衛, 자진自振의 나라였다. 또한 손병희는 

다른 사람의 구속을 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지 

않는 각 가정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吾人이 此國에 生하니 此國은 吾國이라. 오국이라 謂함은 他國을 

對하여 言함이니. 吾身이 他人의 身을 對하며 吾家가 他人의 家를 

대하여 有함과 同한지라. 人이 其身의 自由는 타의 구속을 受치 

아니하고 其家의 自立은 타의 지휘를 용치 아니하나니 국이 亦然

하여 其 自主하는 권리는 타국의 간섭을 척하며 독립하는 실력은 

타국의 침범을 排한 연후에 일국의 생활을 始可得保할진저. 개인

의 분쟁은 법률의 재판을 청하여 기 曲直을 分하거니와 국제의 

시비에 至하여는 干戈에 訴하여 승패로써 決한 고로 공법천언이 

대포로 무에 及지 못하여 강력을 정의라 위하는지라. 국의 自衛하

는 무비가 實치 못하며 自振하는 文敎가 盛치 아니할진댄 기 謂

한 바 自主는 허명뿐이오 독립이 外面일 따름이니. <하략>24) 

1919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자 손병희는 

조선민족도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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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조선의 독립이 동양평화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세계가 

하나의 단체가 되고 각 민족이 서로 친화하여 행복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5) 그가 천도교의 권동진·오세창·최린과 협의하여 

기독교 및 불교와 연합하여 거족적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하였던 것은 바

로 이러한 소신 때문이었다. 손병희는 국민에게 언론, 집회, 종교, 주

거, 저술, 출판, 작업의 자유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저들은 공정한 성문법이 모두 존재해서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니 그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철벽으로 방어하는 것과 같다. 또 언론, 집회, 

종교, 주거, 저술, 출판, 작업 등 모든 인류 활동과 관련한 것이 국법

의 한계에 위반되지 않고, 그 뜻의 좋아하는 바를 마음껏 좇을 수 있

어야 하늘의 높음과 땅의 트임에 도무지 장애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무능한 것이니 압제란 곧 자유로

운 자가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다.26)

위의 글에서 손병희는 언론, 집회, 종교, 주거, 저술, 출판, 작업 등 

모든 인류의 활동이 국법의 한계에 위반되지 않고, 그 뜻에 따라 마음

껏 좇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손병희는 자유를 누리지 못

하면 무능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므로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

를 쟁취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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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의 창시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형성  

1904년 러일전쟁의 발발 후, 손병희는 민권民權을 행사하기 위한 민회

운동民會運動을 전개하였다. 처음에 손병희는 대동회大同會·중립회中立會의 이

름으로 개회하여 일본과 거리를 두었다가 동학도가 일본군에 의해 살상

되거나 체포·구금되는 슬픔과 고초를 겪었다. 그래서 결국 이용구의 건

의를 받아들여 음력 8월 30일 진보회進步會를 통한 친일적 문명개화운동

을 전개하였다.27)

진보회는 자유국의 보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전과 국민 대의기

관의 설치와 국제질서의 준수 등을 주장하였다. 개회 시 각군의 진보회

는 문명개화의 징표로 단발을 하였다. 그리고 진보회에 참여한 동학인

들은 통문에서 독립을 보전할 것,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것, 정

치개혁을 헌의할 것, 재정을 정리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평안도 지방

의 진보회에서는 국회의 설립, 포교의 자유, 각국 주교를 보호할 것, 만

국공법에 따라 기를 세우는 것을 금할 것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28)  

그런데 국내에서 진보회를 이끌던 이용구가 1904년 말 진보화와 일

진회를 합한 후 친일적 행보를 강화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

하도록 돕기 위하여 경부선과 경의선의 철도 건설을 지원하고, 심지어 

1905년 말 일진회의 명의로 일본의 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병이 문명개화운동을 전개하던 동학인을 살해하기까지 하였다.29) 

문명개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손병희는 1905년 12월 1일 동학이란 

명칭을 천도교天道敎로 바꾸었다.30) 동학에서 천도교로 교명을 바꾼 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경만은 아니었다. ‘학단學團’에서 ‘교단敎團’, 즉 ‘배우는 

집단’에서 ‘가르치는 집단’으로 마음의 자세와 가치관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였다. 기독교를 모방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동양의 세계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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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을 포기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서양의 그것을 수용하였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손병희는 귀국 후인 1906년 2월 천도교의 헌법인 <천도교대헌>을 

반포하고 중앙총부의 조직을 정비하고, 지방에 72교구를 설립하였다.31) 

중앙총부의 간부로 개화파 인물과 일본 유학생이 선임되었다. 1906년 

2월 양한묵·오세창·권동진은 각기 현기사玄機司 진리과원, 이문관장, 전제

관장 대리로 임명되었고, 1902년 일본에 유학한 김현구金顯玖와 조동원趙

東元은 금융관 금고원과 서무관장庶應觀長 대리에 보임되었다.32)   

<천도교대헌>에 따르면, 손병희는 천도교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의회議會’를 도입하였다. ‘의회’로는 사회司會, 관회觀會, 부

회部會, 총회總會, 대교구회, 중교구회, 소교구회가 있었다. 사회는 중앙총

부 현기사玄機司의 임원, 관회는 중앙총부 이문관理文觀·전제관典制觀·금융관金

融觀·서응관庶應觀 각관의 임원, 부회는 총부임원이 참석하는 회의였다. 그

리고 총회는 중앙총부 임원과 대교구장, 대교구회는 대교구 임원과 중

교구장, 중교구회는 중교구 임원과 소교구장, 소교구회는 소교구 임원과 

교인 대표가 참석하는 의회였다. 임원회의의 성격을 지녔고, 교헌의 제

정, 예산과 결산 등 교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의회와는 거리가 멀었

으나 교주의 독단이 아니라 중앙총부 임원의 합의로 운영되는 사회·관

회·부회와 중앙과 지방의 책임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총회는 작은 소통

과 공론의 장이었고, 대교구회·중교구회·소교구회는 교회 내 지방자치

의 시험장이었다.33) 

1908~9년 천도교의 실질적 의회로서 총인원叢仁院을 설립하였다. 문

명개화파인 현기사장 양한묵은 발의로 설립된 총인원은 중앙총부 내에

서는 의사제안, 탄핵, 조사 등을, 중앙총부 밖에서는 순유巡諭와 교섭 등

의 사무를 책임졌다. 총인원은 교무확장, 임원추천, 채관청상, 교당건

축, 교육방침, 사회문명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양한묵의 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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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의 추요樞要”였다. 중의衆意를 채용하는 총인원의 의사원은 일반교인

이 선출하지는 않았으나 공선公選되었다. 총인원은 매년 천일天日, 4월 5일 

최제우 득도일과 인일人日, 12월 24일 손병희 승통일에 정기의사회를, 필요한 경우 

임시 의사회를 열었다. 의사원이 공선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

사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설립 당시에 비해 총인원

은 권위가 신장되고, 훨씬 더 민주적인 대의제도로 발전해 나갔다. 

1914년 8월 천도교의 대교구가 36개로 정비되자 총인원의 의사원수는 

35명으로 증가하였다.34)

3·1운동 후인 1921년 혁신운동이 전개되면서 총인원은 의정회議正會와 

종의원宗議院으로 발전하였다.  1921년 천도교의 정광조 집행부에 반대한 

홍병기, 오지영 등은 의정회 규정을 마련하고 전국의 60개 교구에서 의

정원을 선출하였다. 1921년 12월 제1회 의정회에서는 <천도교대헌> 대

신에 <천도교종헌>을 만들고 교주를 공선하고 종법원·종무원·종의원의 

3원 체제를 마련하였다. <천도교종헌>의 제1장 종체에서는 “천도교는 

천도교인의 전체의사로써 차를 호지함”이라고 하여 천도교의 주권이 일

반 교인에게 있음을 천명하였고, 교회의 대표를 교주의 추천이 아닌 교

인의 선거로 뽑고자 하였다.35)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대해 손병희는 박인호 등 교권파의 의견을 받

아들여 교주제를 부활하고 종법원·종무원·종의원의 3원제를 폐지하였

다. 그리하여 1922년 말 69개 구역에서 선출된 종법사로 구성된 종법

원 체제를 성립시켰다. 이는 일반 교인이 아니라 원로가 각 교구의 대

표로 선출되어 천도교를 운영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손병희 

사망 다음 해인 1923년 천도교의 의회는 종법원에서 종리사총회로 바

뀌어 교법과 신앙 중심의 체제에서 교정 중심의 체제로 변환되었다. 그

리고 1925년에는 종리사·종법사·포덕사가 참여하는 법회法會, 1940년에

는 교구장·도훈·교훈 중심의 총회總會로 변모하였다. 해방 후인 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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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천도교의 의회는 <천도교 교약>의 반포에 따라 대회, 연원회, 교

구회, 전교실회 등으로 정비되어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였다.36)        

 

근대적 국민과 자유민주적 신인간의 양성   

대한제국기 손병희는 문명국 수립의 기초가 근대적 국민의 형성에 있

다고 믿었다. 부강한 자유의 문명국을 수립하기 위한 국민상은 첫째 굳

게 참고 견디면서 오래 유지하는 성품을 갖고, 둘째 강건하여 굴복하지 

않는 기개를 갖고, 셋째 넓은 마음과 관용의 도량을 갖추고, 넷째 분발

하여 떨치고 일어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부지런히 힘쓰면서 실사구시 

하는 사람이었다.37) 

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국민의 덕목으로 보았다. 즉, “사람이 국가가 아니면 어디에 의지하겠는

가. 우리의 생명은 국가에 있고, 우리의 재산도 국가에 속하는 것이니 

당연히 국가를 위하여 죽을 것이며, 당연히 국가를 위하여 일어나야 할 

것이라. 사람의 삶은 백살을 넘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고 국가의 명은 

만억년으로 무량하다 생각되니, 혹여 사리분별을 잃은 행동으로 유구할 

겨레에 영향을 끼쳐서야 옳겠는가? 이제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 짊어져

야 할 커다란 짐이 있으며, 위대한 경영이 있으며, 무거운 책임이 있으

니 힘쓸지어다.”라고 하였다.38)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에게 단결을 촉구하였다. 준비시

대에서는 “이는 국민이 모두 선량하면 정부가 홀로 악을 행하기란 불

가능함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즉 정부가 악정을 행하게 함은 국가에 그 

책임이 있음이니 국가의 정세가 위급한 것이다. 한 국가에 속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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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와 노소를 막론하고 과거의 악을 생각하지 말고 묵은 원한은 마음

에 품지 말 것이다. 이렇게 힘을 억누르고 마음을 함께하여 매우 굳센 

힘과 거대한 원기를 합쳐야만 편안한 받침을 얻게 될 것이니 힘을 합치

면 화목함이 생길 것이요, 화목하면 하나 됨을 이루나니, 하나 됨은 능

히 흔들리지 않는 세력을 이루어 사람을 이기고 하늘을 이길 것이다. 

이는 타오르는 불길의 기세와 같아서 자극하는 자는 반드시 불타 버릴 

것이며, 반석의 견고함과 같아서 부딪치는 것은 끝내 깨지고야 말 것이

다. 탄식하노라 내 동포여! 오늘날의 급한 일은 진실로 국민의 단결에 

있도다.”라고 하였다.39)   

부강한 자유국 문명국의 국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손병희는 먼저 교인

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1908년 6월 교리강습규칙을 제정하고, 

다음달 교구의 성화실에 야간교리강습소를 설치하고, 1909년 9월 중앙

총부에 법과를 신설하여 교리강습소를 관장하고, 1911년 6월 종학강습

소가 설치되어 교리강습소의 강사를 양성하였다.40) 이러한 노력에 힘입

어 1912년 말 전국에는 평안도 404개소 등 700여 개소의 교리강습소

가 운영되었다.41) 교리강습소에서는 천도교의 종지는 유불선儒佛仙 합일

이오. 종교의 효력은 국민정신을 함육涵育하여 문명세계에 진보하는 것”

이라 하고, ｢교의 경력과 진리와 사회문명｣이란 강연, 사회문명이 종교 

확장에 재在하다｣는 강연42) 등을 통하여 천도교인의 신앙과 수양과 정

신교육을 중시하였다.  

손병희는 근대적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문과 도서의 발간을 통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06년 6월 17일 창간된 만세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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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이천만 동포의 腦髓를 一朝에 劈開하고 文明한 신공기를 醍

醐와 같이 灌注하여도 그 不足함을 유감됨으로 생각할 시대이라, 吾

儕는 여차한 시대에 인민교육의 대표하는 의무로 巨款을 소비하야 신

보사를 설립하였다.”43) 

위와 같이 손병희는 신 공기와 같은 문명적 기사를 제공하여 이천만 

동포의 뇌수를 하루아침에 개벽하기 위해서 만세보를 창간케 하였던 

것이다. 또한 만세보에서는 일본학자 아리가 나가오의 「국가학」, 시

라카와 지로白河次郞와 고쿠보 슈도쿠國府種德의 공저 『지나문명사』(1900)의 

「정치에 관한 관념과 군주정체의 발전」 등을 연재하여 자유주의적 민주

정체와 입헌정체 등을 소개하고, 인민주권의식과 인권보호의식과 애국

심을 고취하였다.44)  

손병희는 준비시대를 1906년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만세보
에 연재하고, 1906년 8월 보문관에서 준비시대를 발간하였다.45) 앞

서 살폈듯이, 이 연재 기사와 책을 통하여 손병희는 부강한 자유국과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근대적 국민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일반인의 교육을 위해, 손병희는 천도교 중앙총부와 지방교구로 하여

금 교육기관을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천도교에서는 

보성학원이 재정난에 빠지자 1910년 12월 무렵 보성전문학교·보성중

학교·보성소학교를 인수하고, 이 외에도 서울의 동덕여학교·문창학교·

보창학교, 대구의 일신여학교 등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청주

의 종학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서울의 양덕여자보통학교·오성학

교, 대구의 교남학교, 청주의 청북학교 등도 경영하였다.46) 이러한 학

교의 운영은 손병희의 관심과 지원 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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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리강습소와 보성전문학교와 보성고등보통학교 등의 근대적인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청년교인과 일반인들은 3·1운동 당시 서울과 지

방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19년 9월 천도교에서는 교리강연부를 설립하고 다음 해에 천도교

청년회를 설립하고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손병희의 승인하에 

진행되었다.47) 이 점에서 문화운동기에 신문화운동론자들이 지향한 신

인간의 모습은 손병희와 생각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운동기에 지향하는 신인간의 모습은 첫째 자기 해방과 개성을 지

닌 ‘자유自由의 아我’였다.48) 이돈화는 의식주와 재능과 의지의 자주자립

을 주장하였고49), 한기악은 자기해방으로 자기개성을 강조하였고50), 박

응룡은 개성이 있는 곳에 자아가 있다고 하였다.51) 김홍선은 “‘자유의 

아’란 정신에 바탕을 둔 ‘정신적 자유의 아’를 의미한다.”52)고 하여 의

뢰적 정신이 아닌 자존적 정신을 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모습은 진취적·창조적 인간이었다.53) 박달성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과 아울러, 우주의 대자연까지를 자기의 

심신心身에 삼킬 수 있는 대담한 인물, 즉 열정가”라고 하였다.54) 신언준

은 전진불이前進不已, 근면, 사회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는 활동적 청년이 

되라고 하였다.55) 그리고 김기전은 러스킨의 “우리는 무엇을 가질지라

도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싶으며, 또 우리는 어디를 갈지라도 조

금 더 특별한 곳을 가보았으면 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

였다.56) 

그리고 셋째 모습은 조화와 협동과 공동의 정신이었다.57) 이돈화는 

한울이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至正, 지공至公, 지인至仁, 지애至愛, 

지자비至慈悲, 지성至誠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58) 박태준은 자유, 진취

와 아울러 공동의 도덕을 강조하였다.59)



 손병희의 근대화 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확산 ∥ 221

손병희는 이러한 신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청년·여성·소년·농민·노동·

학생 등의 부문운동을 후원하였다. 그리고 강연과 교육과 출판 등을 통

한 문화운동을 지지하였다.   

 

맺음말

1894년 서구문명의 침략에 항거하여 유·불·선의 동양문명을 지키고

자 반일적 동학농민운동을 전개하였던 손병희는 1890년대 후반 평안도 

등 서북지역에 포교하면서 문명론을 접촉하였다. 그는 미국의 문화와 

문명을 경험해보기 위해 1901년 조선을 떠나 일본에 갔다. 

일본에서 그는 조희연·권동진·오세창·박영효 등의 문명개화파 인사를 

만나 문화발전단계론과 사회진화론의 패러다임을 갖는 문명론과 자유민

주주의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는 부강하고 신앙·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의 자유가 허용되는 미국·영국과 같은 자유문명국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1904년 러일전쟁 기간에 대륙세력인 러시아가 아니라 영국 및 

미국과 제휴한 일본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협의하여 진보회를 조

직하고 친일적 문명개화운동을 추진하였다. 1905년 12월 동학을 천도교

로 변경한 손병희는 교육을 통해 자유·자강·애국·단결의 근대적 국민을 

양성하고, 의회와 총인원 등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사상을 확산하였다. 

자유민주사상을 가진 손병희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3·1

운동을 거교적·거족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3·1운동 후 민주공화제

의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일제의 잔혹한 무력 진압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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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후 손병희는 민족운동의 차선책으로 천도교청년회가 중심이 

된 문화운동을 후원하였다. 이 문화운동은 정신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

유·의지·조화와 협동의 정신을 가진 신인간을 형성하고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민주적 천도교의 이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이었다.

손병희의 자유민주주의사상은 1920년대 평안도인을 중심으로 한 천

도교 신파의 중심 사상이 되었다. 천도교의 신파는 문화운동을 통해 자

유민주적 신인간을 양성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사상을 가진 김성수 등

의 동아일보세력, 이승만 등의 감리교세력, 안창호 등의 장로교세력과 

힘을 합쳐 일본으로부터 행정적 자치권을 행사하고 기회를 봐 독립을 

이루려는 자치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등 감리교세력과 안창

호 등 장로교세력이 독립운동노선을 취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민

족운동세력의 중심에서 점차 멀어져 갔다. 한편 교내에서 천도교 신파

는 1920년대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천도교연합회와 대립하였고, 해방 

후 김일성정권의 수립에 협력한 사회주의적 천도교인과 달리 3·1재현

운동을 통하여 김일성정권에 도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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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루크레티우스의 중력에서 약간 벗어난 비껴나감의 운동(clinamen), 스피노자의 
능동적인 충동으로서의 코나투스(conatus), 라투르가 언급한 객체도 주체도 아
닌 간섭자로서의 행위소(actant), 미셸 세르가 대안적 위상학을 제시하면서 이
동, 연결, 매개 자체의 일차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아와 타자 그리고 자연과 
문화라는 이분법에서 배제된 제3자이자 하이브리드적 존재로서 제안한 유사-객
체(quasi-object) 등과 관련된 논의들(아네르스 블록⋅토르벤 엘고르 옌센, 
2017)은 모빌리티 턴에 있어서 이동성의 창조적, 생성적 힘을 강조하고 있다. 
정지해 보이는 사물들마저 항상 이동하고 있으므로 비인간과 인간 존재 모두가 
실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는 새로운 존재론 혹은 인식론의 기반은 이러한 철
학적 논의에 기대고 있다. 들뢰즈가 강조한 탈주의 선을 그리면서 탈영토화와 재
영토화를 통해 정치적 해방의 가능성으로까지 연결되는 사고 역시 이러한 철학
적 논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 

2) 이들 중에서도 ‘이동의 사회학(mobile sociology)’을 대표하는 연구자로 알려진 
존 어리(John Urry)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Lash & Urry, 1994)에서 후기산업시대의 글로벌 경제에서 이주하는 주
체, 문화산업이 이미지와 상징 등 기호가 유통되는 시공간을 창조해낸 방식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 관광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Tourist Gaze (1990)는 현재까
지도 관광에 대한 대표적인 개론서로서 다른 학자와의 공동 작업으로 내용을 시
대에 따라 보완하여 Tourist Gaze 3.0 (2011)을 펴냈다. 모빌리티 턴은 이후 
미미 쉘러(Mimi Sheller) 등 주로 사회학 및 지리학 전공의 영국 학자들이 논의
를 확장시키며 왔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2003년 랭카스터 대학(Lancaster 
University)에 모빌리티 관련 연구센터인 Center for Mobilities Research 
(CeMoRe)이 설립되었고 CeMoRe 주도로 2006년 관련 저널인 Journal 
Mobilities 가 창간된 이후‘모빌리티 턴’관련 담론이 확장되고 있다. 

3) 이동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무브먼트(movement)와 모빌리티(mobility)는 
한국어로 모두 이동 혹은 이동성으로 번역되고 있다. 팀 크레스웰(Tim 
Cresswell)이 이 둘을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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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턴 이후 모빌리티가 다양한 이동성을 모두 함의하는 포괄적인 개념어
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 글에서는 모빌리티 턴 그 자체를 언급하거나 모빌
리티 개념을 원저자가 강조한 경우에는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외에
는 이동성이라는 단어를 모빌리티와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4) 루크레티우스의 영향을 받은 제인 베넷(Jane Benet)의 논의가 확장된 생기 유물
론(vital materialism)은 물질적인 사물들도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갖고 있
다는 시각을 펼친다. 이는 모빌리티를 비인간 혹은 사물들에게로 확장하여 인류
세 시대의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유물론적 시각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러한 시각은 기존 사회학에서 강조해 온 인간의 ‘행위성(agency)’ 대 
사회 ‘구조(structure)’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비판한다. 여기서 구조는 인간의 행
위성을 제한하는 부정적 작용으로 혹은 단순히 행위성의 배경이나 맥락으로서 
수동적으로만 작용하는 반면, 능동적인 행위성은 인간을 통해서만 작동하는 것으
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제인 베넷, 2020[2010]: 94). 제인 베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행위성은 언제나 인간성과 비인간성이 뒤얽힌 네트워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동하는 물질성(vibrant materiality)”은 인
간과 비인간 모두의 신체를 가로지는 것으로 세포에서 금속이나 전기 그리고 쓰
레기에 이르기까지 사물들과 물리적 현상들의 생동적 유물론의 정치적 그리고 
이론적 함의들을 통해 물질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생동력(vital force)”에 주목
한다. 루크레티우스처럼 제인 베넷의 생기 유물론적 시각에서 사물은 늘 멈춰져 
있어 보이지만 이는 그들의 “되기(becoming)”가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수준과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이므로 인간 중심의 사고를 넘어설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
러나 이러한 논의는 인간의 독점적 지위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물에
게 ‘과도한’ 행위자성이나 의도를 부각시킴으로써 자본이나 인간 행위자가 윤리
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5) 유엔(UN Migration)에 의하면 2020년 전 세계 국제 이주자 수는 약 2억 8,10
0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6%에 해당한다. 이는 1990년보다 1억 2,8
00만 명 더 많으며 1970년 추정치의 3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https://worl
dmigrationreport.iom.int/wmr-2022-interactive, 2023년 5월 8일 접속). 
여행 관련 국제 통계에 따르면, 매년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직전
인 2019년 기준 14억 6천5백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77억 인구의 약 19%가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다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09334/total-
number-of-international-tourist-arrivals, 2023년 5월 8일 접속).

6) 흔히 관광(tour)을 대중 관광산업의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항공-호텔-크루즈 등을 
통해 이동하는 집단으로서의 이동형태로, 여행(travel)을 성찰적이며 주체적인 개
인에 의한 이동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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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에, 본 연구는 ‘관광’과 ‘여행’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려 한다. 

7) 말리노프스키(Bronisław Malinowski )가 분석한 이래 많은 인류학자들이 주목
했던 트로브리안드 군도(Trobriand Islands)의 쿨라(kula)와 같은 선물(gift) 교
환 시스템은 사물의 이동성이 자본주의적 상품경제 출현 이전에 어떤 식으로 호
혜성과 권력관계의 관계망 속에서 기능했는지 보여준다. 즉각적인 물건의 소유보
다는 시간을 두고 비슷한 지위의 인물들 간에 선물 증여를 통해 물건들을 이동
시키는 쿨라의 의례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선물의 이동이 얼마나 정교
하게 이루어져야 했는지 보여준다. 

8) 이러한 논의는 생기적 유물론과 객체지향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lgy)과 
같은 신유물론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질 만큼 사물의 이동에 주목하
고 있다. 그러나 신유물론의 논의들이 사물의 미시적 차원에 주목하고 인간의 독단
적 존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공유하는 반면, 데보라 코웬을 위시한 로지스틱스에 
관한 연구는 상품으로서의 사물들이 자본주의의 이동 경로를 따라 매끄럽게 이동하
기 위해 오히려 인간의 신체와 이동이 제한되는 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갈라진다. 

9) 가령 스위스에 근대 국민국가들의 연합인 국제연맹(the Leagues of Nations)이 
들어서면서 스위스에는 인도주의적, 평화주의적, 비정부조직의 공간적 클러스터
가 조직되었고 세계적으로 제3세계 외교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컨택존(contact 
zones)이 형성되었다(Jöns et al., 2017).

10) 도덕이라는 말이 좀 더 전통적이고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느낌을 준다면, 윤리라
는 말은 도덕에 비해 주관적이며 상대적이며 근대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서구적 
어원에 따르면 도덕(morality)은 라틴어 ‘mores’에 어원을 두고 있고, 윤리
(ethics)는 희랍어 ‘ethos’에 어원을 두고 있다. 두 어원 모두 풍속이나 관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관습적인 질서나 그것을 지키는 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정립되어 있던 규범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부정되
는 근대에 있어서 상대적 의미의 윤리는 생명 윤리, 경제 윤리, 정치 윤리, 생태 
윤리 등에서와 같이 윤리라는 말 자체가 상대적인 속성을 갖게 되었다(서영채, 
2013: 198). 따라서 여기서는 ‘도덕적’이라는 표현보다 ‘윤리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혹은 통용되고 있는 지켜져야 할 규범이나 가치 등을 
언급하려고 한다.

11) 대표적으로 사회는 영토⋅정치⋅법적⋅경제적 힘의 확장에 있어서 주기적인 이
동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동의 관점에서 그 정치학을 파악하려는 토마스 네일
(Thomas Nail)의 키노정치학(kinopolitics) 혹은 이동의 정치학이 이러한 철학
에 기반하고 있다. 움직임 혹은 이동을 의미하는 ‘키노(kino)’에 기반한 정치학
은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양한 이동성에 기반해 왔다고 본다. 멈춰 보이는 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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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 역시 일시적이거나 상대적인 정체(junction)의 상태이거나 반복적인 순
환(circulation)의 상태라고 본다. 이동은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구심
력에 의해 주변에서 사회의 중심으로 이주의 방향이 그려지기도 하고, 밀어내는 
원심력에 의하면 중심에서 주변으로,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긴장력
(tensional force)은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 이미 이주해 온 누군가가 다시 
밀려나는 이동을, 탄성력(elastic power)은 이동의 확장과 수축을, 변칙적인 힘
(pedetic force)은 앞선 힘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이동을 유발한
다. 토마스 네일의 논의는 키노정치학을 통해 작용하는 힘들과 함께 그 영향으로 
이동하는 주체의 형상을 구분하는데 전형적으로 노마드(nomads), 야만인
(barbarians), 방랑자(vagabonds), 노동자(proletariats)로 주요하게 구분된다. 
이러한 형상은 한 개인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절대적 관계가 아니며 정주하는 개
별적인 인간과 대응하는 개념도 아니다. 모든 인류는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리듬
과 강도의 이동성을 보이고 좀 더 정주하는 듯 보이는 혹은 상대적으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정의되고 있다(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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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 귀신을 국민당 교관의 상징으로 뒤바꾼 것은 명백하다. 우는 독서회가 
비밀 모임을 여는 학교 창고를 “벙커”(80)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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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희의 근대화 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확산_ 조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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